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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기획주제로 「선진가축방역체계」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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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

송  우  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수의주사)

1. EU 가축방역체계 조사의 필요성 1) 

  최근 몇 년 동안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돼지열병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

염병이 잇따라 발생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새의 이동 등 여러 가지 조건 하에 가축전염병의 청정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축산 농가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EU 방역시스템 

시찰을 통한 국내 상시방역 관리체계 접목의 필요성에 따라 덴마크, 네덜란드, 국제수

역사무국(OIE) 가축방역 관련기관을 방문하였다. 관련기관 방문 시 방역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운용사항을 확인함으로써 국내 방역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계기를 마

련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2013년 9월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EL&I), 덴마크 수의식품청(The 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 

DVFA),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를 방문하고 조사한 내용

을 중심으로 EU 가축방역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 (dvmswr@korea.kr). 본고는 2013년 9월 EU 3개국을 방문‧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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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덜란드의 방역체계

2.1.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EL&I)

  네덜란드에서 가축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농업혁신부(The Ministry of Economic af-

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EL&I)는 농업혁신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LNV)와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EZ)를 통합한 기관이다. 

두 부서를 통합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축산업이 큰 축을 이루는 네덜란드

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의 일원화와 효과적 시행을 추구하고, 경제정책에 큰 영향

을 미치는 농업분야의 발전을 지향하며,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최우선 분야를 육성하

기 위한 장려책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보조금을 투자함에 있어서 경제부에서 재평가, 

집단화와 단순화를 통하여 최우선 분야에 투자하기 위함이며, 혁신 정책에 따라 협력

과 혁신 자원을 지원하는 기관에 집중하고자 함이고, 자연 관리에서 지방 정부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제농업혁신부 산하

에 수의국장(Chief of Veterinary Officer, CVO)이 있으며, 수행과제로는 첫째, 기업국가와 

지속가능한 생산국으로 만들기, 둘째,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위를 갖출 것, 셋째, 

뛰어난 기업환경과 업무환경 조성, 넷째, 자연과 환경 존중이 경제농업혁신부의 주요 

수행과제이다.

2.2. 네덜란드 축산·수의 조직

  경제농업혁신부(EL&I)와 보건복지체육부(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s, 

VWS)의 두 부서에서 식품, 사료 안전, 동물 방역 및 동물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주요 역할을 가지고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식품소비재안전청(The Netherlands 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 Nederlandse Voedsel en Waren Autoriteit, nVWA)이

다. 식품소비재안전청은 수의의 여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축산 생산관련 전반적인 

경제 분야, 예를 들면 공공보건, 사료, 수의약품, 그리고 동물 질병 근절을 위한 특별 

기관 등 폭넓은 수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유가공기관(COKZ) 같은 다양한 공공기관이 존재한다. 수출 부문에서는 

제품수출위원회가 사기업을 대변하고 정부의 주도권을 지지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동물보건협회(GD)는 사단법인으로서 네덜란드 농장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주로 가

축 질병에 대한 컨설팅과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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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진단 실험실을 가지고 있다. 사단법인이지만 농업경제혁신부

에 특별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검역증은 대부분 이 동물보건협회의 자료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네덜란드의 R&D 분야는 농업 연구와 개발 부분에 많은 과학기관과 대학을 소유하

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유일한 수의학과가 있는 유트레흐트대학(University of Utrecht 

Wageningen and Research centre, WUR)의 연구센터는 생활 과학기관으로서 수의 연구와 

식품 보건과학 분야 관련 학과가 존재하고 있다.

  중앙수의연구소(Central Veterinary Institute, CVI)는 WUR에 속하는 기관으로서 동물 

질병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끼치고 있는 기관이다. 수의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가 

주 분야이다. 250명 이상의 수준 높은 과학자들이 많은 농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사업

을 진행하며 이 사업은 특이 분야에서 다분야까지 매우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중앙수의연구소는 다음의 특별한 일들을 수행한다. 네덜란드 정부를 위해 법

적으로 중요한 질병에 관한 연구, 국가적‧국제적 규정을 위한 모든 동물 질병의 연구, 

네덜란드에서 중요한 질병에 대한 표준실험실(reference lab) 역할을 수행하며, 의심되는 

어떤 중요 전염병에 대한 진단 및 조언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OIE에서 

오제스키병, 전염성 말 자궁염(Contagious Equine Metritis, CEM)과 캄필로박터증의 실험

실 인증을 받았다.

  이 외 기타 기관으로는 RIKILT와 RIVM(the Nati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등이 있다. RIKILT는 WUR의 일부로서 식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연구 사업

을 시행하는 독립 연구기관이다. 이 기관은 식품과 사료의 특정물질 검사를 실시하며 

기능 및 효능‧효과에 대하여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RIVM은 농업경제혁신부 및 보건

복지체육부를 보조한다. 인간과 환경의 유지 및 보존이 주 임무이다. 또한 이 기관은 

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 전염병 및 식품과 연관된 세균 관련 실험을 수행하는 국제

적 실험실이기도 하다.

2.3. 네덜란드 질병 방역 정책

  네덜란드에서 지정한 중요 질병으로는 아래 열거한 바와 같다. 먼저 네덜란드는 세

계에서 농산물의 수출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로서 정책도 대부분 이 수출에 기원하여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국가 면적이 작아 높은 동물 사육 밀도를 가지며, 인간 보건, 동

물 보건 및 동물 복지에 대한 높은 인식과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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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중요 질병

아프리카 마역(African Horse Sickness)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블루텅병(Blue Tongue)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사슴 유행성 출혈병(Epizootic Hemorrhagic Disease 

in deer)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가성우역/양(Peste des Petits Ruminants)

우역(Rinderpest)

양두(Sheep & Goat Pox)

돼지수포병(Swine Vesicular Disease)

수포성 구내염(Vesicular Stomatitis)

광견병(Ribies)

  질병 발생 경험으로는 1997년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CSF), 2001년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 2003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2009년 Q열(Q-fever) 등이 있다.

표 1  네덜란드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결과

연도 발생 질병 살처분 두수 피해액(Euro) 비고

1997 돼지열병 1,130만 두 100억 만

2001 구제역 38만 6,000두 3억 만

200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060만 두 3,060만

2009 Q 열 50만 두 5,300만

표 2  네덜란드의 주요 가축방역기관

역할 기관

가축방역 정책 수립 농업경제혁신부

가축방역 정책 수행기관
(질병관리의 국가적 통제 ․인증)

식품소비재안전청

가축방역 정책 수행기관
(유 ․ 육가공 국가적 조절 ․인증)

유가공기관, 육가공기관

국제적 표준실험실(reference lab)
중앙수의연구소, RIKILT, 
공중보건환경국제기구(보건복지체육부 산하기관)

  네덜란드의 주요 가축방역기관들의 역할로는 상기 <표 2>와 같다. 네덜란드는 

EU(European Union)에 속해있는 국가로서 전체적인 질병에 관한 정책은 EU 규정의 영

향 하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하에 중요한 질병들이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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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 여러 강제규정을 적용시키고 있다.

  만약 상단에서 열거한 중요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확산방지와 질병의 근

절을 위하여 몇 가지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농업경제혁신부는 질병을 통제하고 질병발생 중 취해야할 정책 수립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식품소비재안전청(nVWA)은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고 통제하며 이를 인증해

야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정책과 이를 운용하는 방안은 EU 질병관리 정책을 토대로 한

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정책만으로 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업경제혁신부는 이

에 따른 부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세부적인 방역정책 수립을 위하여 농업경제혁신부는 바이러스나 역학, 수의학, 

환경 등에 있어서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기관과 수의국장(CVO)의 자문을 얻어

야 한다.

2.3.1. 질병 발생 시 연락체계

  축산 농장주나 수의사는 전염성 질환의 표지로 보이는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정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중앙수의연구소(CVI)는 동물 질병에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실험실(reference lab)이며 

이곳이 질병의 확진 기관이다. 중앙수의연구소의 시험에 따라 질병 발생이 공식화 되

면, 정부는 유럽협회와 OIE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

다. 먼저 동물이 중요 질병과 관련된 임상 증상을 보일 시 농장주, 수의사 혹은 실험실 

관련자는 식품소비재안전청(nVWA)에 있는 국가동물질병관리전화로 전화해야 하며 

이 전화는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

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가축질병 발생 전화(1588-9060, 24시간 운영)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면 식품소비재안전청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전문가

팀을 우선 파견한다. 

  이 전문가 팀은 주로 본래 진료수의사, 식품소비재안전청에서 파견되는 해당 질병

의 전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물보건협회(AHS)에서 파견되는 수의사 전문가로 구

성된다. 이 팀은 신고지역의 상황 및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 

농장주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통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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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질병 통제 세부정책

  네덜란드는 대부분 EU의 규정을 적용시켜 질병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국제수역사

무국(OIE) 동물 질병 리스트를 중요 질병으로 삼고 있다. 질병의 통제는 국제수역사무

국(OIE)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전 EU의 협력 하에 관리하고 있다. 이 중요 질병으

로 분류된 질병들은 전파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

향을 미치며, 공공 건강에도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들로 분류되어 있다.

  만약 중요 질병으로 분류된 질병의 발생 시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하여 질병의 관

리가 이루어진다.

 1. 스탠드스틸1)과 이력추적 : 최소 72시간동안 모든 이동수단을 제한한다. 감염된 농

장, 기구등과 접촉한 모든 연락처를 확인하여 감염 경로를 확인한다.

 2. 소독 방법 : 농장 및 시설의 감염상태에 기초하여 전문가들이 소독방법을 결정한다.

 3. 농장 및 시설의 차단방역 : 차단방역이 이루어진다는 편지가 식품소비재안전청으로부

터 감염 농장으로 송부되며, 그 지역의 방역관계관에게 편지의 사본이 송부된다. 농장 

내 모든 동물 및 그 생산품은 이동이 제한되며 농장 내외로 반입‧반출될 수 없다.

 4. 살처분 후 소독법 : 감염농가의 소독 및 살처분이 이루어진 다음 농가의 소독이 

이루어진다.

 5. 사용되는 소독제 : 중앙수의연구소(CVI)에서 결정

 6. 보호지역 : 발생농장의 3km 이내, 예찰지역 : 발생농장 10km 이내로 결정. 보호지

역의 농장은 병원체의 존재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임상검사가 행해지

고 필요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한다. 또한 이 두 지역 모두 동물 및 동물생산물의 

이동이 제한된다.

  이렇게 72시간의 스탠드스틸 이후 추가적으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지역은 네덜란

드의 구역화(regionalization)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네덜란드는 통제가 가능하고 각

각 고립이 가능한 지역을 20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놓았다. 질병 발생 위치, 질병의 확

산 정도에 따라 이 20개의 지역에서 질병 통제가 이루어진다.

 1) 스탠드스틸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 내 축산물 및 가금(家禽)류, 관련 축산업 종사자 및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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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역화의 실례

Regions A to E Regionalization

오염지역

청정지역

자료: Fact Sheet in Netherlands(2013).

2.3.3. 네덜란드의 구역화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20개의 ‘휴면지역(Sleeping reg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20

개의 지역은 지면의 크기, 축사 수 및 밀도에 기초하며, 경계부분은 고속도로나 수로, 

또는 질병통제를 위한 자연적 경계들로 구분되어 진다. 이러한 경계는 고정되어 있거

나 규정에 의해서 미세하게 변경된다. 이 지역은 특정 질병 분야에서의 질병상태로 분

류되어 있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특징상 수출 즉 국제적 교역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필

수 예찰, 질병 통제 및 방역 안전도 등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질병 발생 시에 72시간 스탠드스틸이 효과를 발휘한다. 휴면지역(Sleeping regions)이 

합쳐지기 시작하며 활성지역(Working region)으로 형성된다. 각 지역의 크기, 숫자나 모

양은 질병이 발생한 장소에 기인하여 만들어지고, 각 지역들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즉시 수립된다.

  네덜란드와 EU는 질병 발생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질병을 통제하게 되며, 

특히 이 때 EU는 발생지역의 보호구역 및 예찰구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구역화된 지역은 청정(free)지역과 오염(infected)지역으로 나뉜다. 스탠드스틸 

기간 동안 구역은 5~6개의 주의지역으로 고정된다. 질병 발생 농장의 주변지역이나 

주의가 필요한 지역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되며, 오염지역과 완충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지역화 하는 목적은 전 지역을 구역화하여 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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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역화시 지역 내 이동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이동 허용불가

차량

농장

자료: Fact Sheet in Netherlands(2013).

스의 전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모든 질병 시작에서 구역화 방법은 똑같지만, 청

정지역의 이동 관련 규정은 쉽게 풀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역화가 되고 나면 구역 간 이동이나 특정 농장의 사람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통제되는 사람이나 대상들은 수의사, 인공수정사, 구조대원, 식용란‧원유‧분변

‧사료 운반자, 살처분 사체 운반자, 농장지역으로 진입하는 모든 기계공‧공급원‧농업

관계자, 백신이나 축산 컨설팅을 위해 회사에서 제공되는 근무자 들을 모두 포함된다. 

또한 영역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동물의 직접 운송은 모두 금지되며, 이는 

동물의 생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몇 가지의 예외사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 

  첫째는 구역 밖에 위치해 있는 우유 가공장으로의 원유의 이동(직접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로 한정시킴), 둘째는 구역 내의 사체의 수집 또는 구역 내부에서 외부로 사체

폐기시설로의 직접적인 이동, 셋째는 구역 밖에 있는 사료 공급회사가 구역 내에 위치

한 농장 및 시설에 사료를 공급해 주고자 사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동과 마지막으로 

분변의 이동 예를 들면 구역 외부의 분뇨처리장에 사전 허가를 득할 시 이동 가능한 

경우 등이 그 예외가 될 수 있다. 또한 역학적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구역 외부

의 도축장에 도축을 위한 동물의 이동이 허용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도축시설이 없

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농장주 등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동 방법에서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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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구역화가 이루어지고 시행될 때에 이동차량은 차량의 인증 상세 사항이 적힌 인증

스티커를 배부 받아 차량 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각각의 지역은 지역

별로 색깔과 코드가 달라 이러한 이동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손쉽게 확인되어 예찰과 통제가 가능하다. 다른 지역을 위한 스티커는 차량이 인증 받

고, 정해진 소독시설에서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을 마친 뒤에만 새로 발급받을 수 있으

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식품소비재안전청(nVWA)에서 통제한다. 구역 내에서 구역 외

로 이동하는 등 구역 간 움직임이 있을 경우 차량은 24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태

로 있어야만 한다.

2.3.4. 네덜란드의 스탠드스틸(Standstill)

  네덜란드 전역의 ‘freeze(일시 멈춤)’ 상태에 사용하는 용어로 역학조사(추적 조사 및 

이력, 검사 등을 위함), 위기대응반 구성, 제한 구역 내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을 수행

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스탠드스틸은 경제농업혁신부장관이 결정하여 발의한다.

  발령 대상이 되는 질병은 국제수역사무국(OIE) list A 질병에 대하여 발령한다. 대상

지역이 질병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탠드스틸 발령과 동시에 전국이 스탠드스

틸을 실시한다. 이 스탠드스틸은 앞서 언급한 구역화 및 지역화에 따라 설정이 되고 

실시된다. 발령 대상은 모든 동물이며(조류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포

함된다), 스탠드스틸 대상인 동물 생산물 및 분변과 다른 동물 중간생산물, 그리고 이

러한 물건을 운송하였거나 운송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운송되어 왔던 차량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일부 질병에서 우유와 식용란의 경우 감수성 질병에서 발생하지 

않은 질병이고, 추가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인 이동이 허용이 된다.2)

  발령 절차에서 발령 전 사전 준비에서 특이 사항은 없으며, 공식적인 발령 방법은 공

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모든 공공수의사에게 알린다. 네덜란드는 작은 국가이고 농

산물이 수출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농축산업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되어도 주요 뉴스로 전국에 방송되며 모든 이들의 관심사가 된

다. 공식적인 발령방법으로 SMS나 twitter 등 SNS 홍보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동통제 주체는 이동통제 실시대상이 되는 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한다. 이동통제를 

실시할 경우 경찰이나 군에서 농장주 등 위반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제자리에 돌

 2) 예를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우유, 구제역 발생 시 계란의 운반 등은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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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것을 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부 홍보가 누락된 경우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다. 또한 위반 시 조치사항은 규정상으로는 재판이 이루어져 벌

금형에 처해지나, 현재까지 스탠드스틸을 어기거나 일부러 위반한 경우는 없었다.

  연장조치가 필요할 때 기준과 절차는 72시간의 스탠드스틸 발령 후 각 분야의 전문

가 집단과의 협의하여 장관이 재발령하며,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로 공고하고 연장기간

은 각 질병 및 그 질병의 발생 상황에 따라 다르다. 연장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질병 발생 상태에 따라 구역화된 20개 지역이 5~6개 지역으로 지역화가 이루어지며, 

질병이 발생한 지역은 오염지역, 비발생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구분되어 질병 통제가 

가능한 때까지 각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게 된다.

  또한 스탠드스틸 시 농장에서 발생하는 손해와 관련하여 보상관련 규정은 따로 존

재하지 않는다. 질병의 특성상 조기에 조치를 실시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스탠

드스틸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모든 축산관련 관계자들도 

이러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

2.3.5. 네덜란드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네덜란드의 가금산업은 대형 산업이 주를 이루며 EU와 제3국으로의 수출이 대부분

을 차지한다. 네덜란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발생으로 241개 농가가 

감염되어 3,000만 수를 살처분하였으며 2억 7,000만유로의 정부 손해액과 5억 유로의 

산업 손해액이 발생하였다. 산란계는 실내사육이거나 자유방목의 형태를 띠며, 종계

(부화란)와 육계는 반드시 실내에서 키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10개 농장 가량의 농

장만이 자유방목으로 육계농장을 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예찰프로그램으로는 능동예찰3)과 수동예찰4)의 두 가지 시스

템이 있다. 능동예찰은 교역 시 수입되는 위험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가금 및 조류를 포획하여 검사한다. 또한 혈청예찰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수동 예

찰은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관찰될 때 의무보고체계를 

유지하여 실시하며, 조기경보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야생조류에 대한 능동예찰은 노

트르담 대학에서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년에 6,000~9,000수 가량을 실시하고 있

다. 수동예찰은 야생동물예찰원(General wildlife surveillance, dwhc)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질병의 조기 검색을 위해 두 가지 경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AI 사전경보

 3) 능동예찰 : 직접적인 시료채취 및 검사를 통한 질병의 발생 확인.

 4) 수동예찰 : 농장주의 임상증상에 따른 신고, 폐사축, 폐사율 확인 등을 통한 질병의 발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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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warning)와 AI 조기경보(early warning)가 그것이다. AI 사전경보의 목적은 외국이나 

야생조류로부터 가금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신호나 인자들을 알아내는 것으로서 

교역을 통한 축산물 등의 위험분석을 통하여 필요시 가금 및 포획 조류검사를 실시하

는 것이다. 중앙수의연구소에서 주관하며, 야생조류의 수동 및 능동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경보시스템인 AI 조기경보(early warning)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

염의 빠른 검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농장주의 신고로서 이루어지는데, 가금류 농장

주는 매일 임상관찰을 하고 다음의 폐사율을 보일 경우 반드시 정부 기관에 신고하여

야 한다. 수의사는 사체나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금의 샘플을 AI 연구기관에 송

부해야 하며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 산란계, 종계, 10일 이상의 육계 : 2일 연속 1일당 0.5% 이상의 폐사율

  - 칠면조 : 2일 연속 1일당 1% 이상의 폐사율

  - 기타 가금류 : 1일당 3% 이상의 폐사율

  또한 농장주는 다음의 증상이 확인되면 수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 2일 연속 1일당 5% 이상의 물‧사료 섭취량 감소

  - 2일 연속 1일당 5% 이상의 달걀생산량 감소

  - 특별한 이유 없이 임상증상을 보일 경우

  혈청학적 능동예찰은 저병원성 H5나 H7의 검색에 의하여 실시하며, 규정상 의무적

으로 모든 산업 양계농가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 가능

성이 높은 곳은 더 자주 실시하게 되는데, 자유방목 가금의 경우 1년에 4회를 실시하

며 칠면조는 모든 무리를 1년에 3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가금 농장 간 동물이 이동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방역대책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로 나뉘어져 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1km 

또는 3km의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제한구역 내 모든 산업 가금농가는 실내에서 키우

도록 조치되며, 산업 가금농가에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한다. 또한 가금, 가금생산물, 

분변, 포유류 등 EU 규정에 의해 규정되어진 것의 이동이 제한된다. 유럽연합, 국제수

역사무국과 무역 교류국과의 방역대책 관련 협의를 실시하며, 감염농가의 살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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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세척과 소독이 이루어진다. 역학조사를 위해 감염농가로부터 운반된 동물과 

동물생산물의 최근 이동경로를 추적하며, 전염가능 농가 및 제한 구역 내 전 농가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진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방역 대책은 이하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1) 1단계 : 스탠드스틸

  첫 번째 단계는 스탠드스틸로서 전국적 방역 통제가 이루어진다. 야생조류의 사냥‧

사격이 금지되고 가금 농장으로의 방문을 금지한다. 또한 모든 가금이 실내에서 키워

지도록 조치된다.5) 지역 전문가와 유럽연합, 국제수역사무국과 무역 교류국과 방역대

책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고, 감염농가의 살처분 실시 및 세척 소독을 실시하며 역학조

사가 시작된다. 

(2) 2단계 : 스탠드스틸 기간 중

  두 번째 단계는 스탠드스틸 기간 중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위기 대응반을 구성하

고 제한 구역을 설정한다. 

  제한 구역 중 3km는 예방구역(protection zone)으로, 10km는 예찰구역(surveillance zone)

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구역은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인접농가에 대해 정

밀검사를 실시하고, 예찰 구역(10km)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인접농가의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3) 3단계 : 스탠드스틸 이후

  구역화(regionalization)에 따른 구역 내의 이동이 이루어지며, 구역 분리에 따른 질

병 통제가 완료되면 청정지역으로 분류된다. 감염농가 주변의 지속적인 검사 및 예

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상황이 통제 하에 들어오면 청정지역과 완충지역의 이동

제한을 줄여주고 유럽연합의 규정에 의해 예방구역 및 예찰 구역을 점차 감소시켜 

나가게 된다.

 5) 이때 일부 취미로 키우는 종들은 극히 제한적인 예외로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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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덴마크의 방역체계

3.1. 덴마크 농축산업의 특징

  덴마크의 농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 돈육산업이다. 

덴마크의 돼지 사육두수는 2,500만 마리(2013년도 기준)로서 덴마크 인구 1인당 평균 

돼지 보유수가 5마리에 달한다. 

  돼지고기 생산량의 80%가 협동조합공장에서 주로 베이컨으로 가공되고, 협동조합

은 이들 축산물의 가공과 함께 판매‧수출도 담당한다. 순수한 돈육(신선육, 냉장육, 냉

동육 등) 수출은 덴마크 크로네 239억(약 40억 달러)에 달해 덴마크 전체 수출의 4.7%

를 차지할 정도로 돈육사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3.2. 덴마크 방역 조직

  덴마크에서 가축 방역을 담당하는 부처는 농수산식품부(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로서 약 2,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축산‧농업‧수산과 관련된 정

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양, 식품과 수의 검사 등을 주관하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해서도 주관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 산하 덴마크 수의식품청(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이 정

책과 관련된 수행기관이다. 약 1,6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의부, 식품안전부, 

육류검사부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수의부는 동물건강과 동물복지, 동물약품과 관련

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안전부는 식품 및 사료 안전, 식품품질 영양 및 식품

에 관한 T/F 팀을 구성하여 식품과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조사한다. 

  육류검사부는 큰 규모의 29개 도축장과 작은 규모의 90여개 도축장 관련한 육류검

사를 실시한다. 

  또한 만일의 사태를 위한 계획이나 대응매뉴얼(SOP)이 보유되어 있으며 질병에 관

한 표준 실험실로 국립수의원(National Veterinary Institute)이 있다.

3.3. 덴마크 주요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덴마크의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은 <표 3>과 같다. 국제수역사무국 주요 질병

목록별로 덴마크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연도를 살펴하면, 수포성 구내염, 돼지 수

포성질병, 우폐역, 럼피스킨병, 리프트밸리열, 아프리카말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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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록이 없었다. 구제역의 발생은 1893년 발생하였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6년에 발생하였다. 

표 3  국제수역사무국(OIE) 주요 질병 리스트

질병명 발생년도

구제역 1983

수포성구내염 발생 기록 없음

돼지 수포성 질병 발생 기록 없음

우역 1782

우폐역 발생 기록 없음

전염성 소 흉막폐렴 1886

럼피스킨병 발생 기록 없음

리프트밸리열 발생 기록 없음

블루텅병 2008(BTV 8)

양두 1879

아프리카말병 발생 기록 없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기록 없음

돼지열병 193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006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013

뉴캐슬병 2005

3.4. 덴마크 가축방역 정책

3.4.1. 가축 방역 정책의 기본 원칙

  덴마크의 가축방역 정책은 기본 원칙을 두고 그에 따라 세부원칙을 세워 운용하고 

있다. 이 기본 원칙은 모든 질병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덴마크 방역 정책을 살펴보

고자 할 때 이 기본원칙을 기초로 방역정책을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유

럽연합 규정의 가축방역 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의심 질병이 있는 동물을 격리

‧통제하며, 감염농장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접촉 농가를 추적하여 의심 농가를 

격리하고 검사 후 소독을 실시하며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국가적 스탠드스틸 실시 

후 세척‧소독의 절차를 걸친다. 유의할 점은 덴마크의 스탠드스틸은 돼지와 소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가금류는 적용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감수성 종의 살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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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물의 수출을 금하고 있으며, 방역 지역으로 예방구역(3km) 및 예찰구역(10km)을 

설정한다. 질병 통제가 어려울 경우 백신접종 정책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 

정책에 의한 살처분 시 보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4.2. 조류인플루엔자 질병관리 정책

  가금 농가는 우선 다음의 규정을 지켜 질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

리와 거위류는 반드시 다른 가금류와 분리되어 사육되어야 한다. 또한 사육 오리‧거

위는 반드시 강‧바다 등에 접근을 금지시켜 철새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음수와 사

료 급여는 반드시 실내 혹은 지붕 아래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금 및 새의 음수는 연못, 

강, 빗물로 공급할 수 없다(수돗물 공급만 가능). 가금과 조류에 공급되는 음수 급여대

는 야생조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반드시 차단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잔반 사료

의 급이(給餌)가 금지되어 있다. 상기 준수사항을 보면 덴마크에서는 가금과 야생조류

의 접촉을 철저하게 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있는 농가의 신고가 들어오면 국가기관 소속

의 지방 수의관이 4시간 이내에 파견되어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질병 발

생농가는 24시간 이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 주변농가는 48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실시한다. 살처분 후 선제적 세척 및 소독은 2~8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덴마크 방역 정책 중 특이한 점은 바로 덴마크 GIS 시스템으로 모든 농장의 지리적 지

도와 구역, 분석 자료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시스템이 있어 이를 방역정책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가금 살처분작업은 경찰과 민간의 보건대표가 주관하며, 덴마크 위기관리본부

(Danish Emergency Management Agency)가 격리와 세척을 담당한다. 또한 발생농장의 격

리‧통제조치에 반드시 경찰이 협조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 살처분 시 반드시 

경찰이 협조를 해야 하는 특이성이 있다. 살처분과 관련된 평가는 가금 전문가들이 실

시하며, 살처분 팀이 투입되어 살처분이 시작되고 바비츄레이트 제제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살처분을 실시한다.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도 AI 예찰을 수동예찰과 능동예찰로 나누어 실시하

고 있다. 수동예찰의 경우 농장주는 사육 가축의 상태를 반드시 매일 확인(취미용‧산

업용 모두)하고 AI 관련 특이 증상이 확인되면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보고해야만 하고 

조기경보 사인이 확인되면 역시 수의식품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능동예찰은 유

럽연합에서 정해진 양에 따른 협조된 예찰 검사를 실시하며, 산업용 생산 중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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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대한 위험분석을 기초로 하여 실시한다. 

  산업적 사육농가의 기준인 100수 이상 사육 시 능동예찰의 대상이 되며 각 종별로 

다양한 횟수의 검사로 능동예찰을 실시한다. 가금류 모든 종의 종계농장의 경우 연 1

회 검사를 실시하며, 산란계는 산란 시작 전 검사를 실시한다. 실외에서 사육하는 산

란계의 경우 연 4회 실시하며, 실외 사육하는 육계의 경우 도계 전 검사를, 칠면조도 

도계전 검사를 실시한다. 지형적으로 물에서 3km 이내에 위치한 농가의 경우 종계농

장은 1회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실내 사육하는 산란계는 연 2회 검사를 실시한다. 또

한 사냥을 위해 키우는 가축과 그 새끼는 사냥 시즌인 2월~8월간 4회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검사가 완료된 가금과 사냥조류에 대하여 건강증명서를 발

급해 준다. 능동예찰을 담당하는 덴마크 농업식품협의회(the Danish Agriculture and Food 

Council)는 축주에게 샘플요청서와 샘플채취 계획서 알림이 등을 홍보하고, 이 능동예

찰의 검사 결과는 덴마크 농업식품협의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이 데이터는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만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양성 확인 시 실험실에서는 바로 

덴마크 수의식품청으로 그 결과를 전송한다.

  덴마크는 수동예찰의 보조 역할 수행을 위하여 2007년부터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다. 따라서 축주는 다음의 증상을 보일 때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4시간 이내 사료 및 음수 섭취량이 20%이상 감소 시

  - 2일 연속 계란 생산량이 5%이상 감소 시

  - 3일 동안 폐사율이 평균 수준보다 3%이상 증가 시

  채취된 샘플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PCR 검사를 시행하며 뉴캐슬병도 병행하

여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조류인플루엔자 의심농가가 발생하면 의심농가는 공공기관의 

통제를 받게 되며,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위한 샘플채취 및 의심농장‧의심농장과 

접촉가능성이 있는 농가의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야생조류 예찰 프로그램은 EU와 협약하여 2002년부터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를 실

시하였으며, 2011년부터 아프거나 죽은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여

부를 검사하는 수동예찰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죽은 조류를 확인하면 자발적으로 보

고토록 하였다. 국가적 능동예찰 프로그램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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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를 예찰하며 2013년도 현재 1,200마리를 예정하였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예

찰 수를 결정한다. 

  덴마크의 주요 야생조류종은 야생오리와 갈매기이며, 시베리아나 스칸디나비안 반

도에서 온 야생조류가 많이 월동하며,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물새가 휴식을 청하는 매

우 중요한 위치에 입지해 있다. 야생 조류 포획 방법은 포획 전문가나 환경청 사람들

이 총으로 쏘거나 네트로 잡아서 검사를 실시한다.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

사에서 2006년 고병원성 H5N1이 검출된 적이 있다. 그 해 봄 발틱 해(Baltic Sea) 해안

가에서 야생조류 44수의 폐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야생오리(60%), 백조(16%), 맹금류

(18%), 까마귀(2%), 기타 물새(4%) 순으로 발생되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

류인플루엔자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물갈퀴 있는 야생조

류 특히 오리류에서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국제수역사무국(OIE)

4.1. 국제수역사무국(OIE) 개요

  국제수역사무국(L'Office international des épizooties, OIE)은 UN 이전에 창설된 국제기

구로서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6개의 지역대표부와 6개의 소지역대표부로 이루어져 있

다. 국제수역사무국은 2013년 현재 178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52개국, 

미주 30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유럽 53개국, 중동 2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정은 법적 기여금과 자발적 기여금으로 나뉘며, 법적 기여금은 6등급으로 세분화되

고, UN이 정한 “최빈국”의 경우 법적 기여금의 50%만 납부하게끔 되어 있다. 회원국이 

납부한 법적 기여금의 일부는 지역대표부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자발적 기여금은 World Animal Health and Welfare Fund라 하며 지역 대표부를 유

치한 국가가 해당 대표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기부금으로 주요 기부 국가

로는 호주, 캐나다, EU,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미국, 세계

은행 등이 있다.

4.2.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구조

  국제수역사무국은 의회, 이사회, 사무총장, 전문가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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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의회

  의회는 국제수역사무국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

한다. 의회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연1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원 선출, 전문가 위원회 구성원 선출, 규약과 매뉴얼에 게재된 

기준 채택, 공식 질병상태와 협력센터‧표준 실험실 목록을 승인하고 5년 임기의 사무

총장을 선출한다. 모든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4.2.2.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원은 3년 임기로 선출되는데, 현 이사회는 2012년 선출되어 임기는 

2015년까지이다. 

  이사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 의회를 대표하며 업무 계획에 대한 의견 제

시, 예산안과 집행결과 검토 및 승인 등의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되는 기술 사안과 행

정사안을 검토한다. 

4.2.3. 사무총장

  국제수역사무국은 파리에 소재한 본부에 의해 관리되며, 본부는 의회의 비밀투표로 

선출된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있다.

4.2.4. 전문가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3년 임기로서 의회에서 선출되며, 동물 질병의 역학적 사항, 특히 

방제 외 통제조치를 연구하기 위하여 관련된 과학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의회에서 채택되도록 국제수역사무국 국제기준과 지침을 개발하고 업데이트‧제안을 

위하여 관련된 과학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국이 제기하는 과학적, 기술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과학정보를 제공하며, 다만 양자 간 교역 문제는 회원국이 요

청하는 경우 OIE내 조정 절차(Mediation Procedure)를 따른다.

4.2.5. 지역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회원국이 직면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5

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역위원회는 의회에서 선출된 4명의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위

원회는 지역위원회 회의가 없는 기간 중 회원국을 대표하게 된다. 아프리카‧미주‧아

시아태평양‧유럽‧중동의 지역위원회가 있으며 각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회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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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년에 1회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총회기간 중 회의를 개최한다. 지역회의는 기술 

사안과 동물 질병 통제와 관련된 지역 내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위원회는 

지역 기구로 간주될 수 있다.

4.2.6. 특별작업반

  국제수역사무국 특별작업반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최신 발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

토하고, 과학위원회와 사무총장이 최신 동향을 파악하도록 협조한다. 전문분야로는 동

물복지, 축산식품 안전, 야생동물 분야가 있다.

4.2.7. Ad hoc 그룹

  Ad hoc 그룹(전문가 그룹)은 필요시 사무총장이 구성하며 전문가위원회 및 특별작업

반에 제출할 권고사항을 작성하는데, 세계에서 인정받는 과학자로 구성되며 통상 OIE 

표준실험실에 소속되어 있다.

4.2.8. 회원국 대표

  회원국 대표는 해당 회원국에서 지명하며 통상 해당 국가의 수석수의관(CVO)로 이

루어지며, 의회의 구성원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과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자국을 대표하여 국제동물위생기준을 협상하며 자국 내 동물질병 

상황을 OIE에 통보한다.

4.2.9. 분야별 담당자

  회원국 대표가 담당자를 지명하며, 수생동물 질병‧야생동물 질병‧동물 질병 통보‧

수의 약품‧의견교환‧동물복지‧축산식품 안전‧법규 담당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만간 

수의실험실 담당자도 지명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4.2.10. 표준 실험실

  표준실험실에서는 진단법의 개발‧수행과 검증, 표준시약의 보관‧배포, 회원국 실험

실을 대상으로 하는 검증실험 실시, 과학적‧기술적 연구 촉진, 타 회원국에 과학적‧기

술적 훈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전문가의 책임 하에 있다. 표준 실험실의 

목록은 매년 의회에서 재검증된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37개국에서 116개의 질병 또

는 주제로 241개의 표준실험실이 있다.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26 | 2015. 5.

4.2.11. 협력센터

  협력센터는 공통적인 주제에 대한 전문센터로, 동물위생과 복지에 대한 국제 기준

과 지침을 업데이트 하고 증진시키는 절차 개발을 협력한다. 

  과학적 연구 편성 및 훈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과 협력하여 기

술회의를 준비하고 개최하게 된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24개국에서 42개의 주제로 43

개소의 협력센터가 있다.

4.3. 국제수역사무국(OIE) 표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제정하는 국제 표준으로는 육상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질병

검사법 및 백신에 관한 매뉴얼, 수생동물 위생규약, 수생동물 질병검사법 및 백신에 

관한 매뉴얼이 있다.

4.4. 제5차 전략 계획(2011~2015)

  국제수역사무국은 전 세계에서 동물위생, 수의공중보건, 동물복지 향상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5차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동물위생은 동물복지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전 세계에 동물복지에 관한 국제 기준을 개발하는 주도자로 

인식하고 있다.

  효과적인 국가 동물위생조직을 통해 적절한 법규의 제정 및 시행이 필요하며, 체계

적인 명령체계와 우수한 진단능력을 통한 예찰, 조기 검색 및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

응을 보장할 수 있다. 정부의 책임여부 또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의 협력이 중요하다. OIE는 PVS tool을 통해 수의 조직을 지원한다.

  회원국 대표 및 관련 담당자의 역량 강화 또한 중요하다. 지역 대표부는 회원국 대

표와 담당자를 지원하고, 지역 대표부와 지역 위원회 간의 관계 발전을 도모한다. OIE 

및 지역대표부 개최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회원국 대표와 담당자의 역량강화 프로그

램을 실시한다.

  과학적 전문성 확충을 위해 OIE 협력센터와 표준 실험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험

실 twinning 계획과 OIE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 계획을 개발하고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주력되어 있다. 이 계획들은 전 세계 질병통제와 OIE 및 Codex 기준에 

맞게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향상시켜 수의과학 분야 강화에 기여한다.

  OIE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국가적‧세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투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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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다자‧양자 기구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동물위생 정책에 대한 OIE의 지역적, 세

계적 영향력 강화 및 과학적 연구와 수의교육 정책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 정부를 상

대로 OIE 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 질병 예찰 및 방지 투자가 질

병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저비용 보험효과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활동이 질병발생 관리보다 경제적임을 입증하는 경제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동물 및 수의공중보건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교환의 일환으로 OIE 목표에 의한 국

제 의견교환 전략을 개발 및 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의견 교환 분야에 관한 수의조직 

능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일반 대중, 정책 입안자와 OIE 협력기구에도 메시

지를 전달하고 있다.

4.5. 우리나라와 국제수역사무국의 관계

  대한민국은 국제수역사무국에 1등급 기준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진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은 과학위원회 및 각종 전문가 그룹에 

속해있고 파견되어 있기도 하며 고용 수의사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2011년 광견병 국제회의 및 2014년 표준 실험실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OIE로부터 BSE 위험무시국,6) 우역‧가성우역‧아프리카마역의 청정국 지위

를 인정받았으며, 브루셀라‧뉴캐슬병‧만성소모성질병‧일본뇌염‧광견병의 OIE 표준실

험실을 보유하고 있다.

5. 종합의견 

  네덜란드의 수의 조직, 전반적인 가축방역체계, 스탠드스틸 관련 상세 정보와 조류

인플루엔자 예찰시스템에 대한 조사 결과 구역화 시행 등 우리나라의 차이점 및 참조

할 점 등이 많았다. 특히 2003년부터 네덜란드에 도입하여 적용 중인 스탠드스틸의 세

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덴마크의 수의조직, 전반적인 가축방역 및 가금 질병방역상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덴마크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체계 및 방역 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농

가가 실내에서 사육되고 실외사육은 특별 관리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차이점으

로 확인되었다. 지형적으로 물과 3km이내의 농장은 예찰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는 

 6) 구제역 청정도 획득을 위하여 3가지 단계의 국가로 분리됨.(위험미결정국-위험통제국-위험무시국), 이전까지 구제역 위험 통

제국이었다가 ’14.5월 구제역 위험무시국 지위를 인정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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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주목할 만한 정책 중 하나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개요, 조직 구성 현황 및 향후 2011~2015년 제5차 전략 목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계적 중장기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축방역 정책 반

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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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7)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2015년 4월말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축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지만 그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가축방역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AI에 대한 예찰

부터 발생 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주요 방역 관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

나라 가축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huhduk@krei.re.kr). 

   본고는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및 각 도도부현(미야자키현의 경우 www.pref.miyazaki.lg.jp)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

하여 작성됨. 일부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AI 방역대책마련 T/F 보고서(2014년 6월, 미발간)와 허덕 외 4인, 2014.2.11.

「AI발생 대응상황과 방역정책 추진방향」, KREI 농정포커스 8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내용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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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 농림수산성 조직도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2. 일본의 가축방역 조직체계 

2.1. 일본 중앙행정기관의 방역조직 체계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하부조직 중 소비·안전국(消

費・安全局)이 일반적인 가축방역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행정조직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은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동물 질병 예

방과 진단, 치료에 관한 기초부터 개발·응용 연구와 질병 발생 시 병성감정은 동물위

생연구소(動物衛生硏究所)가 수행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전반적인 기본 정책을 담당하는 대신관방(大臣官房: 기조실)과 3

부 5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수산성 조직 중 방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안전

국은 축수산안전관리과, 동물위생과, 가축방역대책실, 국제위생대책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 중 가축방역대책실, 국제위생대책실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역에 관한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축수산안전관리과는 축산물 안전성, 소 이력제 관련 업무, 수의 및 동물용 의약품과 

사료의 관리 및 감독을 주요업무로 수행한다. 동물위생과는 가축보건에 관한 업무와 

위생기술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가축방역대책실은 주로 가축위생에 관한 기획·조사, 

전염병 방역·예방, 가축병원체·위생기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국제위생대책실은 

가축위생협정,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에 관한 사항, 수출

입, 동물검역소 조직 및 운영, 동물 및 축산물 검역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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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내 과 ·대책실 별 업무

구분 하위조직 업무

축수산안전관리과
(畜水産安全管理課)

총무반(総務班) 총괄 기획·조정, 서무 일반

생산안전반
(生産安全班)

축산물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무 중 생산과정에 
관한 것에 관한 기획, 조사 등

소이력감시반
(牛ﾄﾚｰｻﾋﾞﾘﾃｨ監視班)

소의 개체 식별 정보에 관한 조사, 모니터링 및 개선지도 등

수의사반
(獣医事班)

수의사 및 수의학에 관한 일, (사) 일본 수의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소동물수의료
(小動物獣医療)

소동물에 관한 수의사 및 수의학에 관한 일

약사안전기획반
(薬事安全企画班)

동물용 의약품 등의 기준 설정,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일

약사심사관리반
(薬事審査管理班)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업 허가, 제조 판매 승인 등에 
관한 일

약사감시지도반
(薬事監視指導班)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업의지도와 단속, 사용 기준 
준수지도 등

사료안전기준반
(飼料安全基準班)

사료의 안전성 및 사료 첨가제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설정, 조사 
등

사료검사지도반
(飼料検査指導班)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제조업체 등의 신고, 검정 및 검사에 
관한지도 등

동물위생과
(動物衛生課)

총무반(総務班) 총괄 기획·조정, 서무 일반

보건위생반
(保健衛生班)

가축 보건 위생소에 관한 일, 가축 보건 위생 기술 보급 등

가축 방역대책실
(家畜防疫対策室)

방역기획반
(防疫企画班)

가축 위생에 관한 기획 및 조사 등

방역업무반
(防疫業務班)

가축 전염병 방역,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조치의 조언과 지도 등

병원체 관리반
(病原体管理班)

가축 병원체 관리, 가축 사육 위생관리 기준 등

국제위생대책실
(国際衛生対策室)

국제보건기획반
(国際衛生企画班)

가축 위생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일, 외국과의 연락 조정 등

국제수역반
(国際獣疫班)

국제 수역 사무국에 관한 사항

위험분석반
(リスク分析班)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에 따른 위험 분석

검역기획반
(検疫企画班)

수출입에 따른 동물 및 축산물의 위생 조건 체결 및 개폐

사찰조정반
(査察調整班)

해외의 대일 수출 시설의 사찰 등의 기획 및 연락 조정 등

검역업무반
(検疫業務班)

동물 검역소의 조직 및 운영 일반에 관한 일, 수출입에 따른 
동물 및 축산물 검역에 관한 사항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32 | 2015. 5.

  농림수산성의 하부조직인 동물검역소는 수입되는 동‧축산물로부터 매개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유입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동물검역소의 인원은 400여명 이며, 대

부분의 직원이 검역관이다.

  한편 농림수산성의 다른 하부조직으로 독립행정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

구1)의 동물위생연구소가 있다. 이곳은 가축과 관련한 질병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2001

년 4월 농림성 가축위생시험장에서 분리되어 독립행정법인 농업기술연구기구 동물위

생연구소로 개칭되었으며 현재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로 재 개칭되었다. 이 

기구의 구성 인원은 300여명 이다. 

2.2. 일본의 지방방역 조직체계

  일본 중앙정부 책임 하에서 방역 정책의 결정 및 개정이 실시되며 이에 입각하여 

도도부현(都道府懸)은 구체적인 방역 조치를 지원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가는 법

에 의거하여 방역 대응 경비를 부담하며, 방역 조치가 발생 초기단계부터 신속·정확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활용을 포함한 예산을 신속히 실행한다. 

  도도부현은 방역 정책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방역 조치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한다. 

가축보건위생소(家畜衛生衛生所)는 도도부현의 기관으로 지역의 축산 진흥을 위한 가

축 위생 향상을 담당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 사무와 가축 질병 진단, 사육 위생관리 지

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전국에 171개의 소가 설치되어 있다. 

  가축보건위생소는 병성 감정 또는 모니터링 결과 A형 인플루엔자 의심 바이러스가 

분리되면 동물위생연구소로 자료를 송부한다. 도도부현 축산주무과는 농림수산성 동

물위생과에 현지조사표 등을 팩스 또는 이메일(e-mail)로 송부하여 취지를 전달한다.

  중앙의 가축방역 조직은 도도부현, 동물위생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국내의 가축방역

에 관한 기획· 조정·지도를 실시하고, 동물검역소 등을 설치하여 국제기관과 연계된 

수출입검역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가축방역의 제1선의 기간(基幹)적인 단위로 가축보건위생소를 설치하고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국가는 가축보건위생소의 정비 지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강습 

등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및 지방에는 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회(家畜畜産物衛生指導

協會) 등과 같은 자위방위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본 조직은 예방접종 등 생산자의 자

주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 농연기구(農硏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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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의 중앙 및 지방 가축방역 체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3. 일본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방역 체계

3.1. HPAI(AI) 방역 총괄부서

  일반적인 가축질병과는 달리 광우병(정식명칭 BSE)이나 AI는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일본에서는 본 질병에 대하여 후생노동성이 총괄적으로 지

휘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AI 방역 관련 규정도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될 것

을 우려하여 만들어진 조치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일본에서 AI가 발생하였다. 2008년의 경우 바이러스 유형

은 H5N1형이었으나, 2014년의 유형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H5N8형이다. 이에 따라 일본

은 이번 AI 바이러스 유입원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철새를 지목하고 있다.

  일본은 철새 등에 의한 AI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성 자연환경국에서 "도도부현 

조수(鳥獸) 행정담당 부서의 야생 조류 AI 대응 기술 매뉴얼"을 작성하여 대비하도록 하였

다. 매뉴얼은 조류 감염 예방, 평상시 경우, 그리고 AI가 발생한 경우로 나누어 각 기관별 

역할과 정보공유를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 혐의(폐사 철새 발견 등)부터 확정까지와 

AI의 확정부터 대책까지로 나누어 행동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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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감염증법의 주요 내용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 AI에 대응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I발

생 시 조사에 관한 규정이다. AI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류에 관한 법률을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관한 의료 법률(1998년 법률 제114호. 이하 "감염증 

법" 이라 함.)’에 의거 조치한다. 동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한 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등 주

요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동 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는 목적에 대한 내용이다.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

를 설치한 시의 시장 및 특별구장2)은 조류로부터 발생한 AI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감

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감염 예방법을 알리고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2조는 평상시 유의사항을, 제3조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가금농장 뿐만 아니라 식용 조류 처리장, 폐사 조류 발견자 등에 관한 유의사

항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해당 주체의 위생 및 혼합감염 방지를 위한 조

치 등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농장 및 작업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반드시 이

러한 내용을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반드시 의사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의무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다.

  제4조는 발생 시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적극적인 역학 조사와 감염 예방을 위한 

지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사자의 건강조사내용, 조사자 

방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환자(의사증 환자를 포함)가 확인된 경우 대응에 관한 내용이다.3)

  제6조는 적절한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관련 부서와의 정보 공유와 다른 

도도부현 또는 국가와의 정보 공유로 나누어져 있다. 관련부서와 도도부현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감염증 법 제15조 제5항 규정). 또

한 AI가 도도부현 등 구역을 초월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후생

노동성은 감염증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제4조 적극적인 역학조사 실시에 관한 필

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는 접촉자 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도부현 지사는 접촉자에게 

 2) 이하 "도도부현지사 등" 이라 함.

 3) 도도부현 지사 등은 제4조의 적극적인 역학 조사 결과 AI환자(의사증 환자 포함)이 확인된 경우 "AI에 관한 적극적인 역학 조사 

실시 등에 대하여(2006년 11월 22일자 건감 발(약식 발) 제1122001호 직업적 통지)에 근거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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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발생상황, 동향 및 원인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마스크 착용, 근

처 보건소 상담, 의료 기관 진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4) 

3.3. 중앙정부 부처 공동명의 AI 만연 대책 내용

3.3.1. AI 발생 전 방역조치

  AI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일본 내각부 식품 안전 위원회와 후생노동성 

건강국, 후생 노동성 의약식품 안전부,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환경부 자연환경국 등

은 공동 명의로 AI만연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당부하는 문서를 

시달한다.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는 조류에서 조류로 감염되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조류와의 밀접한 접촉 등으로 사

람에도 감염될 수 있다. 또한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전이되는 경우 강

력한 감염력을 가진 신종플루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AI 만연 방지는 안전한 닭

고기, 계란의 안정된 공급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감염증의 예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관계부처 간의 긴밀히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첫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바이러스를 가진 야생 조류나 쥐 등의 침

입 방지와 닭장 출입 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

의 발생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양계업자 또는 학교·가정을 포함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생조류

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야생조류 및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무창(windowless)계사 정비를 위하여 양

계업자에게 보조 사업 또는 리스사업 등을 활용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해외의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AI 발생 국가의 가금 및 

가금육 수입 중단 조치를 정확하게 실시하며, 해당 국가에서 귀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독을 요구해야한다. 

  둘째, 조기 발견과 조기 통보 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 발

견과 조기 통보의 방역 매뉴얼에 따라서 방역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는 것

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지면관계상 이 외의 관련 법 조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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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르면 1,000 마리 이상의 양계농가에 대하여 

감염이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보고하고 폐사 마릿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

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본 조취를 적절히 운용해야 한다. 

  (2) 1,000 마리 미만 사육하는 양계농가 또는 애완동물 사육자에게 조기통보의 필요

성을 철저히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환

경성 4개 부처를 연명으로 정리하여 공표한 담화내용5)에 기재된 폐사 야생조류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 식용조류 처리장은 도도부현 등이 실시하는 식용조류 검사 시 이상이 없는 양계장

에서 출하된 닭에는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이 필요하다.

  (4) 식용 조류 검사에서 고율의 폐사와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서 AI 감염 혐의가 

있는 닭의 경우에는 간이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선별(screening) 검사를 시행하고, 

국립감염증연구소가 확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5) 폐사하거나 포획 조사의 대상이 된 까마귀 등에 대한 샘플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발생한 경우 방역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AI가 발생한 경우 무엇보다 발생 농

장에서 도살 처분과 소각 또는 매몰, 주변 지역 이동 제한과 청정성 확인을 신속·정확

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역 매뉴얼에 의거하여 지방 자치체가 대응하며, 향후

에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생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기관 간의 대응체제가 신속하게 정비되도록 평상시 

지방자치체 내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부처 간의 연락

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발생대비에 관한 준비를 해야 한다. 

  (2) 이동제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방역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이동제한 기간 단축

이나 보관·가열 처리 등을 위하여 집으로 계란 이동, 발효 처리된 계분의 이동을 인정

하는 내용 등의 방역 매뉴얼을 개정한 바 그 취지에 따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3) 각 도도부현은 전염병 만연방지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동제한 구역 내 계란의 

처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트럭사업자에게 이동제한 구역의 범위 및 제한 내용 등과 관련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며 차량 소독 및 청소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 발생이 확인된 지역에서는 가축방역 등 관계 기관이 연계하여 경찰관에 의한 

 5) "국민 여러분께(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2004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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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변 경계 활동이나 자치체가 설치한 소독 지점 교통정리 등을 실시해 온 

바 발생지역 실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AI 백신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식품안전위원회에서 AI 백신 접종에 관하여 닭

고기, 계란 등의 식품 안전성 평가 방향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약사법에 따른 

백신 제조 및 수입 승인은 실험시설 내에서 백신실험과 백신 개발 협력 및 승인 절차

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신을 사용할만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되어 백신과 관련한 결정은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감염경로 해명에 관한 내용이다. 보다 효과적인 만연 방지 대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개입에 따른 감염경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조정비

의 긴급 조사연구 대응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야생조류 생태 조사 및 포획을 

통한 검체 채취를 실시하고 바이러스 검사, 병원성 해석 등을 실시한다.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향후 국제적인 제휴 강화와 충

실한 조사 연구를 검토한다. 또한 농림수산성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경로 규명팀"을 

즉시 설치하여 과거의 발생사례에 대하여 감염 경로 규명을 조속히 추진한다.6) 

3.3.2. 양계 사업자·관련 사업자 대책 

  AI가 발생하면 양계농가뿐만 아니라 외식사업자 또는 소매점 등도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양계사업자, 관련 사업자 경영대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첫째, 발생 농가의 경영 재개 및 이동 제한으로 영향을 받은 농가의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위하여 융자제도 상환기간 연장, 이동제한 구역 외 농가 적용 등의 개선 조치

를 강구하였다. 

  둘째, 기존 관련기관은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안전망 

대출 운전 자금을 일반 대출과는 다른 별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의 영향조사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과 중견 

외식사업자 안전망 보증 및 채무보증 대책이 실시되도록 하였다. 

3.3.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AI가 발생한 경우 감염된 대량의 가금류 처분 및 소독작업으

로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 조치를 강구하였다. 

 6) 이 외에도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 사람에게 감염 방지,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한 조치, 조기 통보 

촉진과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 등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생략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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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AI가 발생하는 경우 농림수산성 등 관계 부처와의 제휴를 통하여 전문가 현지 

파견 지원을 확대하고, 소독작업 및 매몰·소각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 확보, 작업자 안

전 확보에 대하여 만전을 기한다. 

  둘째, 피해가 대규모이거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 대응만으로는 부족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자위대 부대 등이 지원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차질

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조치와 관련된 재정 부담에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 해당 지방

자치단체는 이미 초과된 재정지출로 인하여 현재 재정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교부세에 의한 잠정적인 재정지원책을 강구한다. 

4. AI 방역 관련 농가 및 지역별 지침

4.1. 야생 조류 예찰 관련 지침

4.1.1. 개요

  철새 등에 의한 AI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환경성 자연환경국은 "도도부현 조

수(鳥獸) 행정담당 부서의 야생 조류 AI 대응 기술 매뉴얼"을 작성하여 준비하도록 하였

다. 매뉴얼은 조류 등의 감염 예방, 평상시와 AI 발생 시의 각 기관별 역할과 정보공유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 혐의7)부터 확정까지, AI의 확정부터 대책까지로 

나누어 행동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1.2. 표본추출

  일본 매뉴얼은 철세 및 텃세를 포함하는 야생조류 예찰(surveillance)실시 기준을 명확

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니터링 방법에는 지점을 정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과 강화 모

니터링이 있다. 강화모니터링은 도도부현이 해당 도도부현 내 농장에 대하여 95%의 

신뢰도에서 10%의 감염을 검출할 수 있는 농장을 검사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농장 선

정은 농장을 사육 규모별로 그룹화하여 해당 그룹에서 무작위 추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사육규모는 100마리 이상～1,000마리 미만, 1,000마리 이상～1만 마리 미만, 1만 

마리 이상으로 그룹화 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아울러 모집단 규모에 따른 표본 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데, 그룹 내 모집단이 15호 

 7) 폐사 철새 등의 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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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외국의 AI 예찰 현황

국가 예찰 실적 검사결과 비고

미국

육계
6만6,744건

(2011년 10월1일- 
2012년9월30일)

H5·H7형 음성

야생조류
213건

(2012년4월.1일- 
2013년3월31일)

-
2011.4월부터 살아있거나 사
냥꾼이 포획한 야생조류에 대
한 예찰 중단(약 4만 건)

캐나다

살아있는 조류
(live bird)

951건(2012년)  LPAI 25건 양성 

죽은 조류
(dead bird)

1,664건(2012년)  LPAI 11건 양성 

EU
(27개국 
기준)

사육가금
2만9,404건
(2012년)

H5·H7형 LPAI 
: 43건 양성 

H9, H4, H6 등 검출

야생조류
6,504건
(2012년)

H5형 LPAI : 3건
H7형 LPAI : 음성

45건 LPAI 검출

일본

사육가금 1만 5,214건(2011년) 모두 음성 항원·항체검사

야생조류 2만 9,882건(2010-2011년) 97건 양성
AI발생에 따라 
분변(1만 4,000건), 
포획(100건) 실시

분변(정기+발생)
폐사체
포획(발생)

2만4,191
5,591
100

LPAI 37건 양성
60건(H5N1) 음성

호주 야생조류 8,225건(2012년) 고병원성 : 음성 다양한 LPAI 검출(H1~H12)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AI 일일상황보고 자료).

이하일 경우에는 전수를 조사하며, 16～20호 일 경우 16호, 20～40호일 경우 21호, 41～100

호 일 경우 25호, 그리고 101호 이상일 경우 30호를 표본으로 추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2  모집단 규모별 표본 수 추출 규정

모집단 표본 수

1-15호 전호

16-20호 16호

21-40호 21호

41-100호 25호

101호 이상 30호

자료: 허 덕 외 4인, 2014.2.11.「AI발생 대응상황과 방역정책 추진방향」, KREI 농정포커스 8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4.

4.1.3. 예찰 방법

  대부분의 국가는 야생조류와 가금으로 나누어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야생조류 예

찰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EU-27개국, 호주 등은 연간 1만 건 이하인 것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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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외국 야생조류 예찰현황 및 방역대책 비교

국가 명 주관기관 예찰 및 검사현황(연간) HPAI 검출 시 방역조치

미국
지질조사국,
농무부,
대학 등

∙ 2006-2011년(5년) 약 50만건의 폐사체, 
야생조류 및 분변 모니터링 검사결과 AI 
미 검출

∙ 현재는 500수 이상 야생조류 폐사 시 검사 
실시(2012년4월-2013년3월 중 213건 검사)

∙ 관리지역(10Km) 설정 및 이동제한
∙ 예찰, 검사 후 반출 허용

호주 1차 산업부
∙ 2012년 야생조류 포획 및 폐사체 검사 
(8,225건)

∙ 별도 조치 없음

독일 농식품부
∙ 2012년 야생조류 포획 및 폐사체 
검사(3,500건)

 * EU : 2012년 6,508건 검사

∙ 보호지역(3km) : 21일 간 농가 
이동제한, 임상예찰야생조류 검사

∙ 예찰지역(10km) : 15일 간 이동제한

중국 국가임업국
∙ 2013년 456만건
∙ 철새이동경로(번식지, 월동지, 휴식지), 
가금류 집중사육지역 모니터링

∙ 야생조류 서식지 3km내 오리, 닭 등 
가금류 사육 금지

∙ 감수성 높은 사육 조류(오리, 
기러기, 왜가리, 공작, 오골계 등) 
예방접종 실시

일본

환경성
*지방정부

(환경부서)는 
시료채취 및 
간이검사

∙ 야생조류 폐사체(400건)
∙ 분변검사(1만 3,300건)

∙ 야생조류 발견지점 및 사육장소 
소독/통행제한․차단

∙ 발견지점 3km내 지역 
임상예찰(폐사율, 산란율 등)

캄보디아 농림수산성
∙ 야생조류(참새) 포획검사(300건)
∙ 폐사체(1,000건)

∙ 관리지역 설정
∙ 예찰, 이동제한, 임상 검사(30일) 후 
해제

말레이시아 수의국 ∙ 야생조류 서식지역 예찰(연2회)

∙ 최초 발견지점부터 오염지역 설정
∙ 오염지역 내 가금농장 예찰
* 동물원 : 정기검사(연1회) 및 
          신규입식 조류 검사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AI 일일상황보고 자료).

일본은 3만 건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은 예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

불어 야생조류의 분변이나 폐사체 등의 샘플 검사와 더불어 발병 시 야생조류 포획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가금류 예찰의 경우, 일본의 예찰실적은 1만 5,000건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항원 또

는 항체검사 결과는 대부분 음성으로 나타난다. 

4.1.4. 예찰 담당기관과 검사체계

  대부분의 국가는 1개 부처가 예찰 및 방역을 전담하지만 일본은 예찰기관과 방역기

관이 다르다. 일본의 예찰 담당기관은 중앙의 환경성과 지방(도도부현)의 환경담당 부

서이다. 미국의 예찰은 지질조사국, 방역은 농무부, 검사는 대학 등이 담당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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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부분 국가는 농림부8)에서 예찰을 담당하고 있다. 

  예찰 시 폐사체, 철새 등의 분변, 지정지역 모니터링 예찰 방법 등이 활용된다. 미

국은 폐사체와 분변 모니터링을 통하여 5년의 일정기간 동안 검출현황을 검사하는 

체계에서 2012년 이후 일정 마릿수 폐사 시 검사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일본을 비

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AI가 발생할 경우 철새 등을 포획하여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

하고 있다.

4.2. 농장방역 관련 지침

  축산 선진국은 대부분 농장방역을 위한 지침이 있다. 미국의 차단방역지침(Biosecurity 

Guide, 농업부) 및 매뉴얼(생산자단체)이나 캐나다 국가 농장단위의 차단방역기준

(National Farm-level Biosecurity Standard), 영국의 축종별 농장건강계획(Farm Health Planning)

등이 있다. 일본 또한 농장방역지침으로 ‘사양위생관리기준(飼養衛生管理基準, 소‧돼

지, 사슴, 면양, 산양 등)’이 있다. 

  일본 방역대응 매뉴얼은 철새 및 농장방역 관련 조항이 예찰부터 발생, 종식에 이르

기까지의 전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2014년 이전 우리나

라 매뉴얼(SOP)은 발생 이후의 조치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예방단계에 관한 내

용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번 AI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다.

  일본은 ‘고병원성 AI(HPAI) 및 저병원성 AI(LPAI)에 관한 특정가축전염병방역지침’, 

‘2012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사양위생관리표준 준수상황 조사

와 야생조류 침입방지대책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양위생관리 대상 농장은 

100마리 이상9)의 가금을 소유한 농장이다. 

  사양 위생관리를 위하여 일본은 구체적인 점검표를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방역에 관한 최신정보 파악 (1개 문항)

  (2) 위생관리구역 설정 (2개 문항)

  (3) 위생관리구역 병원체 유입 방지 (11개 문항)

  (4) 야생동물로부터의 병원체 침입 방지 (9개 문항)

  (5) 위생관리구역 위생 상태 확보 (5개 문항)

 8) 호주 1차 산업성, 말레이시아 수의국을 포함함.

 9) 타조의 경우 10마리 이상을 규정함.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42 | 2015. 5.

  (6) 가축의 건강관찰과 이상 확인 대응 (6개 문항)

  (7) 매립 등의 준비 (1개 문항)

  (8) 감염루트 등의 조기 측정을 위한 기록 작성 및 보관 (2개 문항)

  (9) 대규모 소유자에 대한 추가조치 (2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철새 및 농장방역 관련 한·일간 주요 내용 비교

항목 한국 일본

매뉴얼 명
가금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도도부현 조수 행정 담당 부서의 야생 조류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한 대응 기술 매뉴얼 

예방
단계

조류의 감염예방 
조치 규정

추상적
발생방지조치, 조기발견 및 조기통보 조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
소규모농장 및 애완동물 사육자 별도 규정

백신 사용 여부 규정 없음 있음

농가 예찰
방역 단계별
생산성 및 소독 여부 조사

농장 사양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39개 문항)

야생 조류
관련 조항

없음
(환경부 철새 관찰)

야생조류로 인한 질병 유입 사전방역과 
농가대처방법 명시
통계기반의 표본 설정 및 검사

발생
단계

발생 시 각 기관별 
역할 및 방역 방법

구체적으로 규정 구체적으로 규정

백신 사용 관련 규정 없음 있음

사후
단계

감염경로 규명을 위한 
조직 설치

사후 사후 및 수시

자료: 허 덕 외 4인, 2014.2.11. 「AI발생 대응상황과 방역정책 추진방향」, KREI 농정포커스 8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5.

  점검표는 야생동물 침입방지 대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생 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매뉴얼은 야생 조류, 야생동물 및 곤충 등으로부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동물들의 특성과 과거의 감염사례를 기록하고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농장방

역의 몇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초나 벌채목 등은 축사 주변과 거리를 두고 

적재할 것, 계사주변의 전신주 철거, 쥐 등 야생동물의 농장 접근 방지를 위한 틈새 봉

쇄, 농장 내 청소 및 위생관리를 통하여 야생동물 접근을 제한하는 분위기 조성 등과 

같이 세밀한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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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방역 관련 주요 내용

4.3.1. 방역지역

  외국은 발생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방역대 명칭을 방역 목

적과 조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이동제한 지역, 반출제한지역, 

방역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동제한 지역은 3km로 설정하고 있으며, 확산 우려 시 

10km 이내 또는 초과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반출제한 지역은 10km 이내로 설정하도

록 되어 있다. 

  미국은 감염지역, 완충지역, 예찰지역을 구분하여 3km 이내는 감염지역, 3~7km는 

완충지역, 10km 까지는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유럽연합은 3km 이내를 보호지역으

로, 10km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한다. 캐나다는 3km를 감염지역으로, 10km를 제한

지역으로 설정한다.

한국 유럽연합 미국 일본 캐나다

∙ 오염지역
 (500m 이내)

∙ 위험지역
 (500m-3km)

∙ 경계지역
 (3km-10km)

∙ 보호지역
(3km)

∙ 예찰지역
(10km)

∙ 감염지역
(3km)

∙ 완충지역
(3-7km)

∙ 예찰지역
(10km)

∙ 이동제한지역(3km): 
확산 우려 시 
10km이내 또는 
초과 가능

∙ 반출제한지역
(10km 이내)

∙ 감염지역
(3km)

∙ 제한지역
(10km)

표 6  각 국가별 방역대 설정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6.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안).”

4.3.2. 살처분 범위

  살처분 범위는 각국 사육여건과 자국의 축산업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설정하여 운

용하고 있다. 일본은 감염농장이 의무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선택

적으로 역학농가가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역학농가와 보호지

역 또는 감염지역이 선택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나라는 방역대 내에 있는 축산농가도 검사 및 방역조치 후 가금을 

출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알(卵)의 경우는 지정시설 또는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예외적인 출하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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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영국 미국 일본

가금 금지
∙ 원칙적 금지
∙ 지정 도축장 이동 허용

∙ 원칙적 금지
∙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이동 허용

∙ 원칙적 금지
∙ 검사 등 방역조치 후 
  3km이내 이동 허용

알

식용란 폐기
∙ 금지(가공공장 및 지정 
포장시설 이동 허용)

∙ 금지(가축검사 후 가공공장 
또는 집하장 이동 허용)

 ※ 가축검사: PCR

∙ 금지(가축검사 후 집하장 
이동 허용)

 ※ 가축검사: 임상, PCR, 항체

종란 폐기
∙ 금지(가공공장 및 지정 
부화장 이동 허용)

∙ 금지(가축검사 후 가공공장 
또는 부화장 이동 허용)

 ※ 가축검사: PCR

∙ 금지(가축검사 후 부화장 
이동 허용)

 ※ 가축검사: 임상, PCR, 항체

표 7 국가별 3km이내 가금과 알(卵) 이동제한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6.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안).”

5. 일본의 국경검역

5.1. 국경검역 조치

  해외에서 AI가 발생하면 일본 동물검역소는 발생국(지역)의 가금 및 가금육 수입정

지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발생국의 열처리 가금육은 전체 해동검사를 통하여 가

열처리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발생국은 열

처리 가금산물 수입과 관련한 가열처리시설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발생국 이

외의 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가금산물은 임상관찰 이외에도 지정된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발생국에서 출발하거나 또는 발생국을 경유하여 오는 여행객 전원에 대하여 

신발 소독, 차량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수출입 동물의 검역 검사를 

강화한다. 검역 지정 조류 확대 검사뿐만 아니라, 초생추10)수입은 검역강화 질병검사

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초생추 수입검사는 검역강화 질병검사이며, 역학적 이유 또

는 폐사율의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한 항원(유전자) 검출검사와 발육 계란접종을 

통하여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검사한다. 또한 도착 항, 계류기간 중 검사의 검사대상은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인정되는 로트11)(타조 및 오리류는 전 로트)이며, 검사재료는 폐

사‧도태 병아리의 기관 등에서 채취한 것이며, 검사방법은 AI바이러스 A형 유전자와 

항원키트 등이다. 정밀검사의 검사 대상과 재료는 상기와 동일하며, 검사방법은 발육

계란 바이러스 분리‧동정검사(RT-PCR)방법을 활용한다.

10) 부화한지 얼마 되지 않은 병아리를 뜻함.

11) 로트(Lot)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균일한 특성 및 품질을 갖는 제품군을 뜻하는 제조단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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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월경성 가축질병(구제역 등) 공동 방역 연구 블록

0-0.1

5-10

0.1-0.5

10-50

0.5-1

50-100

1-5

100+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백을 메워야 할 

것임.

   기타, 메콩델타 지역의 월경성 질병 역제 등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가 있음.

  주: EUFMD(구제역 억제를 위한 EU위원회), GFRA(구제역연구 세계 연합), FANAFTOSA(범미구제역센터), SEAFMD(동남아

시아구제역 억제활동), SFMDP(동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구제역프로젝트), RADISCON(동물 질병 발생동향 조사와 억제의 

북아프리카·중동·아랍지역 연합 망).

자료: 오카모토가록쿠(岡本嘉六), 2011.3,“월경성 동물 질병의 세계적 제어의 길”,「동북아지역 월경성 동물 질병 공동네트워크 심포

지움 보고서(Academic Network on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 in Northeast Asia Region)」, 가고시마대학교.

  지정 외 조류는 감염증 예방법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일본은 지정 외 조류가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동물검역소를 통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2009년 10월부터 ‘아시아지역 AI 방역대책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검역시설로서 

동물검역소 중앙검사‧진단센터가 설치·운영되었다. 본 센터는 바이러스 분리, 동정형

별 유전자 해석, 동물접종시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편 동물검역소가 환

경성이 실시하는 야생조류 바이러스보유 상황조사와 협력하여 일부 지역 검사를 담당

하고 있다.

5.2. AI 방역 관련 연구와 국제 공조

  일본은 AI 발생 이후 대규모 연구를 추진하였다. 조사연구 사업은 인플루엔자 대유

행에 관한 연구이며, 신종 바이러스 계통 조사 및 보존사업 실시 그리고 신종플루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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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필요한 연구의 실

시여부를 결정하고,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진흥조정비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된다. 국

제적인 협력추진에 관한 내용 또한 규정되어 있다.

  철새의 이동경로 및 이동시기 파악을 위하여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

서 도래하는 철새는 인근의 여러 국가를 거쳐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철새

의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일

본이 속하는 동북아시아권역은 기존에도 FMD12)나 AI 등 월경성(越境性) 가축질병 방역 

및 검역을 위한 국제공조가 있었지만 연구 활동은 부진하였다. 따라서 동북아시아권은 

AI 관련 공동연구가 전혀 없으며, FMD 연구블록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미 국제적

인 연구그룹들은 세계적으로 블록을 형성하여 FMD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동북아

시아권역은 2011년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 연구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동 심포

지엄을 기획하였으나 중국의 불참으로 인하여 현재 연구 활동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6. 우리나라 방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일본 축산업의 현황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

지 살펴본 결과, 일본의 가축방역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측면 

또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예찰과정 매뉴얼은 세부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가

축전염병에 대한 SOP는 발생 시 대응 매뉴얼로서는 우수하다고 판단되지만, 사전 예

방이나 사후 관리 측면의 구체성은 부족하다. 

  한편 가축 상태에 따라 가축질병이 실제로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한다. 

즉 가축방역체계의 구축은 동물복지나 친환경 축산과 같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사전예방 측면에서 이러한 점이 강조된다. 

  또한 AI나 FMD와 같이 전염성이 강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월경성 질병의 경우,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 또한 검역조치뿐만 아니라 국제공

조체계 구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축방역체계 개선과 구체적인 상세 매뉴얼 구축을 위하여 일본 가축 방

역체계와 AI 매뉴얼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사례의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口蹄疫)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전염성 높은 우제류가축의 급성전염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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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정책의 보완 추진

  최근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세부 내용에는 사육밀

도 조절, 위생지도 및 감시,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축산물 판매시장 확대 등이 포함되

어 있다. 본 대책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축산업계 및 관련업계가 중지를 모아 준비

한 대책이다. 금번 AI발생으로 인한 축산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지속가

능한 친환경축산정책’은 지속적인 보완 및 추진이 필요하다.

6.2. 정교한 대응시스템 구축

  야생조류나 야생동물로부터의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차단 및 

방역을 포함한 대응기술 매뉴얼의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 매뉴얼에는 야생조류 

집중 감시시기와 경보발령, 농가의 행동요령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한편 농가와 지자체 포함한 정부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매뉴얼화된 

공개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금번 공개된 정보는 과거의 정보보다 다양성과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방역의 혼선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후 트라

우마 대비하여 AI 바이러스 접촉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제공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부처 및 관련부서 간의 협동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및 지방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과 소비

안전담당부서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평상시에도 가축질병 관련 정보의 정기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정보수집 이외에도 민간(농장, 애완동물 사육자, 학교, 양계산물 처리장 등) 주도의 정

기 예찰관련 정보 또한 정기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월경성 질병의 경우 방역현장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항시적으로 관련 조사연

구 사업팀을 구성하고 상시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질병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매체 기자들에 의한 2

차 전파의 가능성 우려되기 때문에 철저한 차단이 필요하다.  

6.3. 국경검역 강화 및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방지 대책 

  현재 중국의 인명까지 위협하는 H7N913)과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

13)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7N9 아형(Influenza A virus subtype H7N9)인플루엔자는 A종의 항원형이며, 2013년에 사람에게도 

감염된다는 것이 처음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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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AI 발생은 철새 또는 텃새와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I나 구제역과 같은 월경성 질병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한다. 가

축 및 야생동물과 관련된 위험요인 이외에도 자연조건, 사회·경제적 환경과 관련된 위

험 요인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과 서로 얽히어진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월경성 질병은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

문에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확고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동방

역관련 연구들이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동북아지역 학술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공동학술네트워크는 공

동조사 및 연구와 상시적인 정보교환의 기능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공동워크숍 또한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림 4  월경성 질병 예방을 위한 동북아시아 학술네트워크 구성안(案)

              주: OWOH(One World On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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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가공산업의 문제와 

발전방향 *
김  재  민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1. 후진적 계란 유통구조 14) 

1.1.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위생수준의 선진화

  200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전환기에 들어선다. 1997년 7월 1차 축산물 

시장 개방이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해 12월 불어 닥친 외환

위기 여파로 실제 시장개방 효과는 2000년 이후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겪는 와중에 쇠고기까지 개방되면서 국내 축산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된 

상황이었다. 당시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축산업계는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990년대부터 규모화를 추진하여 왔다. 브

랜드화와 품질고급화, 시설현대화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더불어 도축장과 육가공

시설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HACCP 의무화, 도축장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낙농가공분야는 개방 이전 1994년을 전후하여 고름우유 파동, 우유 내 항생제 검출 

논란을 겪으며, 육류시장보다 앞서 위생과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이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위생문제와 관련하여 수입 유제품과의 경쟁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

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계란은 개방 이전부터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품목이었

 * (jmkim@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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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장개방 이후에도 계란이 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 국내산 계란의 경쟁

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닭고기의 도축을 도축장에서 강제하는 도계법 시행, 도축장과 육가공공장의 HACCP

의무화, 낙농부문 원유검사공영화, 유업체간 끊임없는 유질경쟁은 국내 축산업이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개방 이후 오히려 더욱 성장하는 

산업이 되었다. 그러나 계란의 경우 계란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높이는 제도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산업이 정체되었다.

1.2. 계란의 유통구조

  사실 계란의 위생문제는 생산단계보다는 유통단계의 문제라 볼 수 있다. 농산물은 

크게 ‘소비재 농산물’과 ‘원자재 농산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비재 농산물은 생산과 

동시에 특별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소비가 가능한 품목, 원자재 농산물은 특별

한 공정을 거쳐야만 소비할 수 있는 품목이다.

  소비재 농산물은 대부분의 채소류, 과일류가 포함되고, 축산물에서는 계란이 소비재 

농산물로 분류된다. 원자재 농산물은 도정이라는 공정이 필요한 쌀을 포함한 곡물, 도

축이라는 공정을 거쳐야하는 소, 돼지, 닭과 같은 축산물, 살균과 포장 등의 공정을 거

쳐야 상품으로 팔릴 수 있는 낙농가공품이 포함된다.

  소비재 농산물과 원자재 농산물은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유통구조가 다르게 나타

난다. 소비재 농산물은 여러 경로로 유통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모든 원자재 농산물은  

도축장, 미곡처리장, 도계장, 유가공공장 등을 통과하기 때문에 비교적 유통구조가 단

순하고 해당 품목의 이력관리가 용이하다.

  원자재 농산물과 소비재 농산물은 유통경로의 차이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발

생한다. 원유나 육류의 경우 유가공공장이나 도축장에서 모니터링하여 유해물질을 걸

러 내거나 유해축산물을 폐기할 수가 있으나, 소비재 농산물의 경우 원자재 농산물과 

같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채소나 과일 등의 경우 도매시장과 대형 소매유통업체를 통해 상당한 물량이 유통

되기 때문에 그나마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계란의 경우 도매시장조차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언제든 위생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이로 인해 양계농가들은 십 수 년째 계란의 거래를 직거래가 아닌 계란유통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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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비재 농산물 일반적 유통경로

자료 : 저자 구성.

그림 2  원자재 농산물 일반적 유통경로

자료 : 저자 구성.

그림 3  계란의 일반적 유통경로

자료 : 저자 구성.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를 들

어 실질적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계란 위생에 관한 문제가 주기적

으로 발생하면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닭과 오리, 돼지와 소 도축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한 도축검사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축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평가사 등이 질병과 위생 품질을 모니터링 한다. 원

유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매일 낙농목장에서 생산된 원유의 샘플을 채

취하여 성분과 잔류물질, 위생관련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검사제도가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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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달리 계란의 경우에는 검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양계농가, 유통업자, 가공업

자의 양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2. 난가공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1. 난가공산업의 현황

  난가공산업과 관련하여 서술하기 전에 먼저 난가공품의 현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국내 난가공산업에 대해 상세히 조사나 연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

는다. 계란자조금협회에서 2011년에 조사한 자료가 유일한 자료이지만, 그 자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10년 난가공협회가 출범했지만 회원사는 20곳에 불과하였고, 그

나마도 회비 거출이 순조롭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알 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

황액, 난백액, 전란분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법 시행령 제2조 4항에 

나와 있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구분 내용

전란액 알의 전 내용물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

난황액 알의 노른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

전란분 알의 전 내용물을 분말로 한 것

난백액 알의 흰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

난황분 알의 노른자를 분말로 한 것

난백분 알이 흰자를 분말로 한 것

가열성형 알의 응고온도 이상으로 가열, 살균 등의 열처리공정을 거쳐 성형시킨 것

피단
알 껍질 외부로부터 조미·향신료 등을 알 내용물에 침투시켜 특유의 맛과 단단한 조직을 
갖도록 숙성한 것

염지란 소금에 절인 난

기타 알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위 9가지 이외의 것을 말한다.

표 1  알 가공품의 구분

  다양한 난가공품이 있지만 국내에서 제조되는 난가공품은 주로 액란이라 불리는 전

란액, 난황액, 난백액이 주류를 이루고, ‘가열성형’ 제품과 염지란이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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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업체수
계란 가공업 분류

전란액 난황액 전란분 난백액 난황분 난백분 가열성형 피단 염지란 기타

서울 6 4 2 - 2 - - 2 - - -

부산 5 1 - - - - - 3 - 1 -

인천 6 3 - - - - - 3 - - -

대구 4 1 - - - - - 1 - - 1

광주 5 4 - - - - - 1 - - -

경기 35 14 10 - 9 2 - 9 5 6 4

충북 6 3 2 - 3 - - 4 - 3 -

충남 11 8 7 - 7 - - 1 - 1 2

전북 2 2 - - - - - - - - -

전남 2 - - - - - - - - 1 1

경북 16 10 4 - 2 - - 3 - - 3

경남 4 2 1 - 2 - - 1 - - -

제주 1 - - - - - - 1 - - -

합계 103 52 26 - 25 2 - 29 5 12 11

자료 :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2011).

표 2  계란 가공품의 분류

가열성형 제품에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구은계란, 삶은 계란, 업소용으로 납품되는 

김밥용 계란지단 등이 있고, 염지란과 피단도 소량이지만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

고 있다.

  계란을 건조시킨 전란분, 난백분, 난황분 등은 국내 가공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실 구운 계란이나 염지란과 같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는 앞으로 전개

할 난가공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가열성형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므로 소비지가 품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설사 구매 시 품질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처나 제조업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제조업자의 불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다. 난가공산업과 난가공품의 문제는 전란액 등 액란제품으로 이

들 제품은 소비자가 구매해 소비하는 최종 상품이 아닌 중간재로서 소비자들이 이들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과나 제빵의 원료, 어묵과 육가공품의 결착제, 냉동식

품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해 수요도 가장 많다. 결국 소비자들은 식품공장에서 생산된 

빵이나 어묵 형태로 액란을 소비하기 때문에 액란이 어떤 원료가 어떤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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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란 처리 목적 난가공산업

  육가공과 유가공산업은 원유나 원료가 되는 가축을 가공하지 않고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산업의 특성상 축산업이 발전하면 같이 성장하는 전방산업이다.

과거 축산업이 전업화되기 이전에는 집집마다 소나 돼지, 닭 등을 키웠고, 필요시 집

에서 직접 도축하여 소비하기도 했지만, 농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도

축하여 가공하는 육가공산업은 축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 되었다.

  하지만, 계란은 알 껍질(난각)을 온전히 보전해야 상품가치가 높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난좌에 담기만 해도 판매가 가능하다. 계란 가

공산업은 다른 축산물과 달리 필수가 아닌 선택적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난가공산업

(액란)은 다른 축산분야와 다른 이유에서 생겨나게 되었는데, 바로 깨진 알(파란)의 

처리를 위해서다.

  과도하게 난각이 파손되어 내용물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폐기 처분하지만, 

난각 안 난막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금이 갔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것은 쉽

지 않다. 일반 식란으로 판매했다가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판매할 

수가 없고, 자가 소비 등도 농장의 사육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난가공 산업은 난각이 손상되어 상품성이 없는 계란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

업이 태동했고,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이 가정 아닌 대규모 식품공장에서 생산되기 시

작하면서, 계란의 대량수요처로 자리 잡았다. 계란을 일일이 깨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난각을 제거한 액란은 식품공장의 원가절감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

로 각광받으면서 산업화되기에 이른다.

  문제는 계란의 난각 파손이 농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농장에서 유통 상인

에게 넘기는 과정 또 상인이 이를 소포장하는 과정, 소포장된 계란을 거래처에 납품하

는 과정 등 각 공정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파란의 처리는 농장뿐만 아니라 각 유통단

계마다 골칫거리이다.

  이로 인해 계란을 주로 유통하는 상인들은 자사 사업장에서 파란을 일일이 손으로 

깨서 액란을 만드는 가내 수공업 수준의 액란가공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액

란의 위생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수시로 액란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도 어디에 사업장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음성적으로 액란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11년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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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재단법인 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계란 가공산업의 현황 조사’ 연구용

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계란가공업체수는 

103여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명 업체 수

가축사육업 5,395

사료 136

유가공업 87

식육가공업 435

알가공업 44

식육포장처리업 1,323

집유업 34

축산물판매업 488

축산물보관업 4

축산물운반업 37

합계(중복제외) 7,983

자료: 축산물안전기준원. (2015년 현재).

표 3 HACCP 인증업소 현황 

  문제는 그나마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난가공공장의 수가 100여 곳인데, 이

중 HACCP 인증을 받은 사업장 수는 44개에 불과하다는 것에 있다. 이를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국내 100여 곳의 난가공 공장 중 그나마 위생상태가 청결하게 유지되고, 기

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작업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3. 제도 개선 노력의 부재

  알 가공품이 큰 화제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부화 중지란을 액란으로 제조

하여 유통시키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 이후다. 

  2009년 사건이 최초의 적발이라면, 아마도 부화 중지란과 같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원료로 액란을 제조한 기간은 최소 십 수 년 간 지속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계란의 이력추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힘든 산업

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불법이 자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2010년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고시를 통하여 알 가공품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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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고시
제2010-1호
(2010.3.12.)

◦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중 비살균제품은 할란 후 속히 5℃이하로 냉각 하여야 하며, 48시간 이상
   보관 시 0℃이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
   비살균 제품은 할란 후 속히 5℃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48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알가공품(전란액･난황액･난백액･전란분･난황분･난백분･알가열 성형제품･염지란･피단)의 품목별
  성분규격
  -세균 수 기준을 살균제품은 1g당 1만 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50만 이하로 개정
  -대장균군 기준을 살균제품은 1g당 1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100 이하
    (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로 개정
  -살모넬라균 기준을 음성(살균제품 또는 피단에 한한다)을 전 품목 음성기준으로 개정

표 4  알 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품목별 성분규격

자료 :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공기준과 품목별 성분규격 <검역원고시제2010-1호(2010.3.12.)>을 새롭게 설정하여 시

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그 동안 불명확했던 가공기준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액란의 종류를 살균

제품과 비살균제품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가공방법과 잔류물질 및 미생물수를 정하

였다. 하지만, 고시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었는데, 규격은 만들었으나 이를 검사하거

나 모니터링할 주체를 선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관련 고시를 사문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관련 법규에 따라 액란의 품질을 모니터링 하려면, 영세규모의 난가공장을 폐

쇄시키고 대형화된 난가공공장의 설립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수행되었어야 했

으나, 정부는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검사제도의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

하지 않은 것이다.

  난가공장의 규모화와 시설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난가공장의 시설기준을 마

련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난가공장 위생운영 기준 등과 관련 내용의 규정을 두

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나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난가공품에 대한 성분기준과 가공

기준만 도입했을 뿐 이를 제조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아, 난가공산업에 

있어서 유가공이나 도축업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난가공품을 살균과 비살균으로 별도로 공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비용과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살균난 가공시설을 한 업체들이 비살균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 대

비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지면서 생존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도 문제가 된다.

  폐계란을 정상 액란제품과 혼합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한국

양계농협의 난가공공장만 하더라도 비슷한 시설을 도입하는데 100억 원 정도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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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액란의 제조단가가 비살균제품 제조업자에 비해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액란가격은 영세업체들의 비살균액란에 

맞추어지면서 한국양계농협과 같은 대형업체들도 손익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

었고, 실적 악화를 두려워하는 기업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3. 계란 및 난가공산업 발전 방안

3.1. 레몬시장 탈출법

  계란산업은 ‘레몬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레몬시장이란 중고차와 같이 판매자는 

판매하는 재화의 품질을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그 재화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어 정

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을 말한다.

  축산물 중 육류의 경우 상품의 품질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지만, 계란의 

품질은 난각을 깨지 않고서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구매 후 계란을 조리할 때까

지 계란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계란은 고가의 계란보다는 저가의 계란

을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게 되고, 고품질 계란보다는 저가의 계란이 시장에 범람하는 

원인이 된다.

  저가 계란만 찾거나 높은 금액의 지출의사가 없는 소비자만 넘쳐나는 시장에서는 

생산자도 계란이나 액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등한시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좋은 품질의 계란이나 액란을 출시한다 하여도, 시장에서 불량품 취급을 하며 제 가격

을 주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 투자나,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활동을 더욱 하지 

않게 되면서 계란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품질인증과 같은 방식으로 공적기관의 개입

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계란과 액란의 품질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야만 액란제조업자의 위법적 행동을 차단하고, 소비자들도 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장지나 난각에 생산일자나 포장일자를 표기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위변조가 너무나 쉬운 유통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큰 신뢰를 받

지 못하고 있다. 이를 깨는 방법은 양계업계가 요구해오고 있는 계란유통센터를 건

설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 대부분을 센터를 통해 유통되도록 하고, 센터에서 

계란의 품질과 위생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상품성이 떨어지는 계란을 선별하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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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것은 폐기하고, 가공할 것은 가공용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일괄 공정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3.2. 계란유통 기반시설 투자 시급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계란을 계란유통센터를 통하게 하는 조치가 의무화 될 

경우 계란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소비재 농산물에서 원자재농산물로 상품 성격

이 변화하게 된다. 

  센터로 집결된 모든 계란에 대한 품질과 위생과 관련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따라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더불어 오‧파

란도 별도의 가공시설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통센터 내에 설치된 액란가공공

장에서 곧바로 위생처리 되면서 액란의 품질문제도 잠식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든 계란이 유통센터를 경유하기 때문에 도축검사관에 준하는 검사요원을 정

부가 파견 할 수 있어, 다른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책임지고 계란과 계란가공품

의 품질을 지도 감독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은 물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계란과 계란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계란유통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양계협회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필

요성과 수요조사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개선과 자금지원만 실시한다면,  

사업 진행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3. 제도 개선 병행 필요

  계란유통센터의 건립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은 제도 개선이다. 계란유통센터의 

건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계란이 센터를 거치지 않아도 거래가 될 수 

있는 환경 때문이다. 

  결국 센터 이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제도(등급

판정 의무화, 검사의무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원화 되어 있는 액란에 대한 품질 및 성분규격 기준을 살균액란으로 일원

화함으로써 난가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택사항

인 계란가공공장의 HACCP 적용도 의무화함으로써 일정한 시설을 갖춘 업체만이 영

업을 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상하게도 계란과 관련된 제도들은 하나 같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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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이 발휘된 결과 제도 밖에서 행동이 활성화 되어 계

란유통과 가공 산업이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4. 시사점

  서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축산분야 중 계란은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이 매우 제

한적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개방 피해가 큰 품목인 한우, 낙농, 양돈, 육계분야에  

지원과 제도개선 사업을 집중해 왔다.

  정부의 농식품정책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에 급급한 사이 상대적으로 지원

을 받지 못한 계란산업은 위생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입장도 고

려한 산업정책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축산업과 식품산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

식품부가 피해품목에 대한 시혜적 지원 사업에만 치중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부 산업정책의 틀을 피해를 입는 산업과 농업인뿐만 아니라, 축산물을 소비

하는 소비자의 입장도 고려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낙후되어 있는 계란의 유

통과 가공분야에 대한 제도와 지원 사업 개발이 시급하다. 제도 개선이나 투융자사업

의 방향은 시장 참여자들의 이기적 성향을 잘 조정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이기적 

행동이 사회전체 편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잔류물질 검사의무화와 같은 규제와 액란과 계란의 품질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한다면, 시장에서는 액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을 하

게 될 것이고 액란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시장 내에서 품질과 위생수준

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낙농가공분야는 1994년을 전후로 고름우유 파동을 겪으면서 우유소비 침체로 

이어진 바 있다. 이러한 고름우유 파동을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원유 내 고름으

로 지목 받은 체세포 수를 줄이기 위하여 체세포 등급제라는 규제를 도입하고, 체세포

가 적게 나올수록 추가적으로 유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절히 도입하여 단

시간 내에 유질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난가공산업과 계란산업도 위와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비슷한 성격의 규제와 인센티

브를 조합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을 자행하여 얻는 이익보다 규제를 준

수하여 얻는 이익이 클수록 자연스럽게 이기적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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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

최  용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머리말 1) 

  예로부터 ‘유럽의 빵공장’, ‘동유럽의 진주’라고 불리어져 왔으며, 드라큘라 전설의 

근원지로 유명한 나라가 있다. 그 주인공은 루마니아(Romania)다. ‘로마제국의 후손’이

라는 뜻의 루마니아는 흑해 연안 남동유럽의 나라이다. 

  발칸반도 북쪽에 위치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불가리아, 세르비아, 헝가

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터키와 중동, 서쪽으로는 

유럽연합(EU)을 연결하는 지경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루마니아는 공산화 이전에 농업강국으로 일컬어져 왔으나, 공산화 이후 무리한 중

공업 육성정책과 외채상환 등으로 인해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까지 몰락했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 자본 부족과 현대화 부진으로 인해 고전 중이다. 그러나 2007년 

EU 가입으로 농업부문은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조건과 

넓고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 농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 자원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EU 자금지원

을 바탕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 (yonghochoi@krei.re.kr 02-3299-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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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는 유명한 독재자 차우세스쿠(Nicolae Ceausescu)의 1인 지배체제를 넘어 혁

명적 과도기를 지나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급진적인 개혁·개방이라는 일련의 정치

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루마니아의 정치적 발전과 더불어 취했던 경제정책과 

그에 대한 성과는 향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탈

사회주의 과정과 그 이후 루마니아 농업의 변화는 향후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설 

북한의 농업을 전망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1990년 3월 수교 이후 2008년 9월 루마니아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바 있다. 2015년은 한·루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에 좋은 기회이다.

그림 1  루마니아 지도

자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6r214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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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마니아 개요

  루마니아의 정치·경제적 역사는 농업·농촌의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

히 과거 사회주의 시대에 과도하고 편중된 공업화정책은 현재 농업부문의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최근 정치변혁과 경제개혁은 루마니아 농업부문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2.1. 일반 현황

  루마니아의 국토면적은 약 23만 8,000㎢로, 한반도의 1.1배정도이다. 2014년 루마니

아의 인구는 2,17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구(舊)공산권 동유럽국가 중 EU에 

편입된 12개국 중 폴란드(3,840만 명) 다음으로 인구 규모가 크다. 루마니아의 수도는 

인구 188만 명의 부쿠레슈티(Bucuresti)1)이며, 주요 도시로는 이아시(Iasi, 35만 명), 콘스

탄차(Constanta, 32.7만 명), 티미쇼아라(Timisoara, 33만 명), 클루지-나포카(Cluj-Napoca, 33

만 명), 브라쇼브(Brasov, 31.6만 명), 오라데아(Oradea, 31.4만 명) 등이다(KOTRA 2014).

  주변 동유럽국가 대부분이 슬라브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루마니아는 라틴계 민족

국가로 분류되며, 루마니아인이 83%, 헝가리인이 6%, 로마인이 3%로 구성되어 있다. 

루마니아인들은 초등학교부터 고유 언어인 루마니아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고 있어 루마니아인들의 외국

어 구사능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2. 정치 

  과거 루마니아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북한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어 통일

이라는 숙제를 가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루마니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추축

국(Axis Powers)2) 쪽에 가담하여 군을 소련에 대항하여 파병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

과로 소련은 베사라비아(Basarabia) 지역을 병합했으며 루마니아의 공산화를 추진하였

다. 게오르게 게오르규-데지(Gheorghe Gheorghiu-Dej) 사후 1965년 집권한 니콜라이 차

우세스쿠(Nicolae Ceausescu)는 게오르규-데지의 노선을 계승하면서 루마니아식 스탈린

주의 체제를 완성시켰다. 그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전체주의 체제에 철저한 주

 1) 영어식 표현은 부카레스트(Bucharest)임.

 2)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측에 대항하여 전쟁을 한 세력을 일컬음.



국가별 농업자료

78 | 2015. 5.

민통제, 개인 우상화, 족벌정치 등을 가미시켰다(임원혁 1998).3) 1980년대 후반 경제난

과 강압정치로 국내 반발이 고조되고, 인권 탄압 및 개혁 거부로 그는 국제적 고립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1989년 12월 지방 대도시인 티미쇼아라(Timisoara)시에서 

시작된 민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군부의 분열로 진압에 실패하기에 이르

렀고, 결국 24년간에 이르는 독재정권은 1989년 12월 25일 차우세스쿠 부부의 사형과 

함께 붕괴된다.

  1989년 12월 혁명 이후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가 변모한 현재, 루마니아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이원집정부제)이며, 의회는 양원제(상

원과 하원)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11월 대선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자유당 당수와 사회자유연합 출신의 빅토르 폰타(Victor Ponta) 총리가 격돌하였다. 11

월 16일에 실시된 2차 선거에서 요하니스 당수가 승리함에 따라, 요하니스 대통령과 

폰타 총리체제가 정국을 운영 중이다. 요하니스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부패척결을 주

요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향후 친기업 자유경제적 기조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경제·정

치부문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4)

2.3. 경제

2.3.1. 경제 동향

  사회주의 시대 루마니아는 초기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파행적 경제정책

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고 만다. 차우세스쿠는 집권 이후 스탈린식 경

제개발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게 된다. 그는 루마니아를 농업국가로 묶어두려는 소련의 

경제통합정책에 반발하여 탈소 자주노선을 표방하면서 강력한 중공업 육성정책을 추

진한다(임원혁 1998). 이는 여러 측면에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현재의 농업 부진도 그 중 하나이다. 이 공업화정책은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지만, 1970년대 석유파동, 세계경제 침체, 외채

위기 등으로 인하여 중공업 육성정책은 타격을 받게 되고, 무리한 외채상환정책 등으

로 경제침체는 지속되었다.

 3) 차우세스쿠는 김일성과 각별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1971년 그의 북한 방문은 집권 후반기의 개인 우상화 정책과 대

규모 건축공사 추진에 영향을 미침. 또한 그는 1980년 각료회의 제1부수상직에 부인 엘레나 차우세스쿠(Elena Ceausescu)를 

임명하며 족벌 독재체제를 강화함. 

 4) 현 사회자유연합 정부는 좌·우파 연합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면서 

소득세, 단일세율 유지 등 기업투자환경을 증진시키는 정부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국가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의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국가 및 지방 제도 개편, 의회구조 개선 등을 토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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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12월 차우세스쿠 정권 붕괴에 따른 정치·경제적 혼란 등으로 인해 루마니아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공산정권 붕괴 후 들어선 민주정부는 토지·국영기업 사

유화, 민간기업 활동보장, 대외투자 유치 등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체제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진통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저하되었다. 또한 대외

투자 유치도 부진하였고 이에 따라 개혁추진도 지연되었다.

  1992년 11월 니콜라에 바카로이우(Nikolae Vacaroiu) 총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IMF와 

서방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개혁을 추진한다. 이 결

과 1993년 하반기를 고비로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인플레가 둔화되는 등 경제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된다. 특히 1995년에 루마니아는 중동유럽국가 중 슬로바키아,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GDP성장률을 달성한다. 그러나 1996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우파

정부는 연정내부의 갈등으로 경제구조 개편 및 민영화 등 개혁추진에서 리더십을 발

휘하지 못하여 경제 불안을 야기한 결과 1997~1999년간 연평균 마이너스 5%의 성장

률을 기록하게 된다. 

  2001년 출범한 사회민주당 정부는 1989년 민주화 당시 주역인 이온 일리에스쿠(Ion 

Iliescu)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EU 가입이라는 구체적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1년 이래 연간 5%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을 유지했다. 지속적인 경제개혁에 따른 IMF 및 EU에서 지원 자금이 유입되고 대외신

인도 개선에 따른 외자유치가 증가하자, 국내 고정투자도 확대되었으며 국내소비시장

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인근 유럽 등 수출시장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도 호조세를 띄

었다. 2007년 1월 1일 EU에 가입한 루마니아는 대외투자 유치와 건전한 시장경제 전

환촉진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던 루마니아는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발발과 EU경제

권 불황으로 인해 2009년 마이너스 7.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루마니아화(Ron) 폭락 

등을 경험하며 경제위기에 봉착한다. 이에 루마니아는 2009년 3월에 IMF와 스탠바이 

협정을 체결하여 IMF, EU, EIB, EBRD로부터 2~3년간 총 195억 유로를 지원받기로 한

다. 루마니아는 IMF의 요구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 감축, 공공부문 임금 25% 삭감, 부가

가치세 인상(19%→24%) 등 만성적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긴축정책 및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과 불만이 커지면서, 

2011~2012년 총리 내각의 잦은 교체, 2012년 대통령 탄핵정국 등으로 인하여 루마니아

화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도 있었던 반면, 국제금융기구들과 약속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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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양호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5)

2.3.2. 경제 현황

  2014년 현재 루마니아의 GDP는 전년대비 9.1% 성장하여 약 1,516억 유로이다. 이 

규모는 슬로바키아의 2배, 불가리아의 3배 이상이나, 1인당 GDP는 EU 28개 회원국 중 

불가리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5년 GDP 성장률은 2.5~2.9%로 예상되고 있

다.6) 향후 루마니아의 GDP 성장률은 공공부문 및 국영기업의 구조개혁, EU펀드의 흡

수율, 유럽의 경제상황, 농산물 작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  루마니아 GDP,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2007~2014년)

단위: 억 유로, %, 유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U 순위

GDP 1,247 1,398 1,182 1,243 1,313 1,317 1,390 1,516

GDP 성장률 12.1 -15.5 5.2 5.6 0.3 5.5 9.1

1인당 GDP 5,800 6,500 5,500 5,800 6,137 6,545 6,908 7,455 27위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

  루마니아의 대외 교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 2014년 현재 수출은 525억 유로, 수입은 585억 유로로 총 무역액은 1,110

억 유로 규모이다. 

표 2  루마니아 무역 현황(2007~2014년) 

단위: 10억 유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무역수지 -21.5 -22.52 -9.95 -9.65 -9.73 -9.63 -5.7 -6.0

수출 29.4 33.61 29 37.25 45 45.05 49.56 52.5

수입 50.9 56.13 38.95 46.90 54.73 54.68 55.2 58.5

무역액 80.3 89.74 67.95 84.15 99.73 99.73 104.76 111.0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

  루마니아의 대(對) EU 무역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대 EU 

 5) 루마니아는 2011년 3월에 IMF 그리고 2013년 9월에 IMF 및 EU와 두 차례 예방적 스탠바이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사정 

양호로 자금은 인출되지 않았음.

 6) 루마니아 정부는 2.8%(2015년 2월), IMF는 2.5%(2014년 12월), EU는 2.7%(2015년 2월), 세계은행은 2.9%(2015년 1월)의 전망

치를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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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각각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등이 중요한 

교역국들이다. 

표 3  2013년 주요 수출입 국가 순위
단위: 백만 유로, % 

주요 수출국 금액 비중 주요 수입국 금액 비중

합계 49564.2 100,0 합계 55268.1 100,0

1. 독일 9200.3  18,6 1. 독일 10305.7  18,6

2. 이탈리아 5698.7  11,5 2. 이탈리아 6071.4  11,0

3. 프랑스 3357.8   6,8 3. 헝가리 4553.7   8,2

4. 터키 2545.2   5,1 4. 프랑스 3170.9   5,7

5. 헝가리 2451.5   4,9 5. 폴란드 2457.4   4,4

6. 영국 2032.3   4,1 6. 러시아 2358.8   4,3

7. 불가리아 1697.2   3,4 7. 오스트리아 2208.0   4,0

8. 네덜란드 1538.1   3,1 8. 네덜란드 2035.9   3,7

9. 러시아 1381.8   2,8 9. 중국 1968.5   3,6

10. 스페인 1207.4   2,4 10. 터키 1869.1   3,4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통계청(Romanian Statistics Institute).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장비, 자동차·운송·장비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장비, 

광물 등이다. 2013년 수출 실적에서 기계류, 차량 및 차량부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4  2013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유로, %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수입 품목 금액 비중

1. 기계·장비 12,466.3 25.2 1. 기계·장비 15,208.5 27.5

2. 자동차·운송장비 8,435.1  17.0 2. 광물 5,844.4 10.6

3. 금속 4,750.6   9.6 3. 금속 5,906.6 10.7

4. 섬유 3,735.9   7.5 4. 화학제품 5,832.9 10.6

5. 광물 2,990.3   6.0 5. 자동차·운송장비 4,309.1  7.8

6. 플라스틱·고무 2,797.3   5.6 6. 플라스틱·고무 4,025.2  7.3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통계청(Romanian Statistics Institute).

  유럽통계청(Eurostat)은 2014년 루마니아의 물가상승률을 1.4%로 예상(2014년 12월 

발표)했으며, 201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루마니아 중앙은행이 2.1%(2015년 2월 발

표), EU에서 1.2%(2015년 2월 발표)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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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평균 인플레이션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U(2014)

인플레이션율 4.84 7.85 5.59 6.09 3.2 3.4 3.2 1.4 0.6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통계청(Romanian Statistics Institute).

  루마니아 중앙은행의 기준 이자율은 2012년 5.25%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2015년 4월 현재 2.0% 수준

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루마니아 화폐(Lei)7)의 미 달러 환율은 2015년 4월 현재 4.11RON/USD 수준으로 지

난 1년 간 약 25%가 상승하였다. 대(對) 유로 환율은 2012년 8월 대내외 정세 불안정

으로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변동성을 보였으나, 2012년 12월 4.42RON/유로로 

안정되었고, 2015년 4월 현재 4.41RON/유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8)

  2014년 말 루마니아의 실업률은 6.4%이며, 이는 EU에서 8번째로 낮은 순위이다. EU

는 루마니아의 연평균 실업률을 2015년에 6.9%, 2016년에 6.8%로 전망(2015년 2월 발

표)하고 있다. 

표 6  연평균 실업률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U(2014)

실업률 6.2 5.8 7.8 7.0 5.2 5.6 7.1 6.4 9.9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통계청(Romanian Statistics Institute).

  루마니아의 법정 월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되는 추세에 있다. 2013년에 800 RON, 

2014년 상반기에 850 RON, 2014년 상반기에 900 RON이었으며, 이는 EU 회원국 중 불

가리아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5년 1월 현재 월 최저임금은 975 RON9)이며, 

루마니아 정부는 2016년까지 1,200 RON까지 인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7년 불

가리아와 루마니아의 EU 가입 당시 7년 간(2013년 말까지) EU 국가로의 노동시장 진

출의 자유화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2014년 1월부터는 조치가 폐지된 상태이다.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재정적자의 대 GDP 

비중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EU 회원국의 요건이자 IMF와 합의한 목표 –3%

 7) 루마니아 화폐의 단위는 레이(Lei, 단수형은 Leu)이며 같은 단위인 Ron으로 표기함.

 8) 대(對) 원화 환율은 2015년 1월 현재 1레이 당 약 275.25원임.

 9) 한화로 약 26만 8,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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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 IMF, EC는 2015년 재정적자의 대 GDP 비

중이 각각 –1.8%, –1.8%, –1.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2015년 2월 발표)하고 있다.

표 7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중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U(2013)

재정적자의 
對 GDP 비중

-2.5 -5.7 -9 -6.8 -5.6 -2.8 -2.6 -1.85 -3.3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통계청(Romanian Statistics Institute).

표 8  재정 규모 
단위: 10억 RON

구분 2010 2012 2013 2014 2015

세입예산 153.18 197.5 209.28 216.8 226.36

세출예산 194.51 211.1 222.67 231.29 239.36

재정수지 -41.36 -13.6 -13.39 -14.4 -13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재정부).

  

  루마니아의 EU 가입(2007년)을 전후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급증 현상이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종료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FDI 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다. 2014년 FDI는 전년대비 약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DI 감소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루마니아 정부의 특수건축물세 및 유류할증세 도입, 전기·천연가스 

가격 인상 조치, 정책·법률의 일관성·예측가능성 부족,10) 외국인투자진흥을 위한 정부 

내 특별기관 부재,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부의 편의 제공 노력 부족 등을 거론하고 

있다. FDI 유인(誘引)에 대한 루마니아의 장점은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 EU 회원국 대

비 저렴한 인건비, 인구가 2,000만 명 이상이라는 내수시장의 잠재력, 발칸·러시아·CIS 

지역 등으로의 진출 관문이 된다는 지경학적 위치의 중요성, 저렴한 지가(地價)로 인

한 향후 부동산·공장부지 가격상승 잠재력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9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 
단위: 10억 유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외국인직접투자 7.24 9.49 3.49 2.2 1.81 1.6 2.71 2.42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중앙은행(Romanian National Bank)).

10)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축소 등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정책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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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요 누적 투자국(2013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유로, %

국가 투자액 비중

  1. 네덜란드 14,624 22.4

  2. 오스트리아 11,438 18.5

  3. 독일  6,744 11.0

  4. 프랑스  4,568  8.9

  5. 이탈리아  2,813  5.0

  6. 시프러스  2,677  4.5

  7. 스위스  1,942  4.3

  8. 그리스  1,935  3.7

  9. 룩셈부르크  1,694  3.1

  10. 벨기에  1,493  2,4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중앙은행(Romanian National Bank)).

  루마니아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에 355.1억 유로 수준이고, 이 중에는 33억 유로 상

당의 금보유량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루마니아의 총 대외

부채는 2014년 말에 942.5억 유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GDP(2014년 1,516억 

유로) 대비 약 62.2%에 해당하며, 중·장기 대외부채는 761.1억 유로, 단기 대외부채는 

181.4억 유로(총 대외부채 중 19.2%)이다. 공공부문의 대외부채 규모 및 GDP 대비 공

공부문 대외 부채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IMF, EC, 

WB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상환해 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표 11  외환보유고
단위: 10억 유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외환보유고 27.19 28.27 30.86 35.95 37.25 36.40 35.43 35.51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중앙은행(Romanian National Bank)).

표 12  GDP 대비 공공부문 대외부채의 비중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공부채의 
GDP 비중

12.6 13.4 23.6 30.5 34.7 37.8 38.3 44

자료: 주 루마니아 대사관 홈페이지(goo.gl/YIG3WB)에서 재인용(루마니아 중앙은행(Romanian Nation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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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우리나라와의 관계

  루마니아는 우리나라와 지난 1990년 3월 30일에 수교를 맺었으며, 북한과는 1948년 

11월 3일에 수교를 맺은 바 있다. 루마니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2008년 9월)를 맺고 있으며, 체결된 주요 협정으로는 경제과학기술협정

(’90, 개정 ’05), 문화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94), 사증면제각서와 

항공운송협정(’97), 원자력협력협정(’04), 사회보장협정(’10) 등이다.11)

  루마니아 내 한인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41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주로 지상사 임직원(대표, 본부파견, 현지채용), 자영업자(식당, 농장, 여행사 등), 선교

사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인 부쿠레슈티에 213명, 망갈리아·콘스탄차 지역에 88명, 

오라데아에 63명, 브라쇼브·클루즈 등 기타 지역에 48명이 분포하고 있다. 2014년에 

우리나라 국민은 1만 6,902명이 루마니아에 방문하였다.

  루마니아 개방 초기인 1990년대에 한국은 대우자동차 등의 진출로 루마니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소

강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루마니아의 EU 가입 및 경제개

혁 가속화, 한·EU FTA(2011.7. 발효) 영향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고, 제반분야에서 실질 협력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3  2011~2013년 양국 간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출 (한국 → 루마니아) 463 439 439 철강판, 합성수지, 음향기기

수입 (루마니아 → 한국) 371 660 745 자동차부품, 식물성물질, 기계요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

표 14  양국 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 목 명
수 출 

순위 품 목 명
수 입

2012 2013 2012 2013

1 철강판 71 51 1 자동차부품 271 234

2 합성수지 29 49 2 식물성물질  35 178

3 음향기기 29 33 3 기계요소  96  4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

11) 한국무역협회(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135&natnC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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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양국 간 직접투자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천 달러) 2011 2012 2013 누  계

한국 → 루마니아 5,289 51,298 - 485,757

루마니아 → 한국 - 90 - 9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4).

3. 루마니아의 농업

3.1. 농업 개요

3.1.1. 기후와 토양

  루마니아는 전체적으로 온대기후와 대륙성기후의 중간기후대에 속해 있다. 그러나 

서부지역은 대륙성기후, 서남부지역은 지중해성기후에 일부 영향을 받는다. 연평균 기

온은 10~11˚C이며, 여름 평균이 23˚C, 겨울 평균이 –3˚C이고 남쪽은 11˚C, 북쪽은 7˚C

의 분포를 보인다. 봄·가을은 짧으며 온도차가 심한 대륙성기후의 영향을 받고, 여름·

겨울은 상대적으로 길며 지역별로 해양성기후 또는 지중해성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와 비슷하나 습도가 낮은 편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737㎜ 

정도이고, 늦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마니아 토양은 토질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를 보이며, 1~5등급으로 분류된다(한국

농어촌공사 2011). 대체적으로 남쪽 해안지대는 모래땅이 많아 토양 유실이 심하고, 북

쪽으로 갈수록 점토함량이 많아 토양비옥도가 좋다. 

3.1.2.농업지대

  루마니아의 농업지대는 일반적으로 8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요지대는 북

서부, 동남부, 남서부 등 3개 지역이다(한국농어촌공사 2011). 북서부지역은 산악지가 

많고 사유화된 경지가 대부분이며 주로 농가들은 목축업을 한다. 이 지역 작물재배 농

가는 대부분 경지면적이 작은 소규모 생계농이다. 동남부지역은 국유지가 많으며 평

야지대가 많아 작물재배에 유리하다. 이 지역에는 영농법인이 대규모 경작을 하며 주

요 재배작물은 기계화 재배가 용이한 밀, 보리, 옥수수 등이다. 또한 이 지역의 토양은 

체르노지움 토양으로 비옥도가 중간정도이며, 관개시설이 없어 한발 피해를 받기 쉽

다. 남서부지역은 토양에 사질토 성분이 많고 지중해성기후로 인하여 채소농사 및 포

도농사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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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업 현황

3.2.1. 루마니아 농업의 특징

  루마니아 경제에서 농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이 루마니아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12)(2014년 기준)이지만, 농촌 및 경지 면적과 농

업부문의 고용률 면에서 중요성은 훨씬 크다. 루마니아의 생산 가능한 농지면적은 

1470만 ha로 국토면적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1000만 ha는 경작지로, 330만 

ha는 목초지로, 22만 ha는 포도재배지로, 20만 ha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유휴

농지가 약 100만 ha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DTZ Echinox 2013).

  농업 인구 지표에서는 국가 전체에서 농업이 가지는 중요성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생산가능인구 중 농업부문의 고용비율은 2012년에 29%를 차지하고 있다.13)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총 고용 중 농업부문의 고용인구의 36%가 55세 이상이며, 농업

인구의 노령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 농업의 GDP 기여도와 농업인구 규모의 차이는 루

마니아 농업의 현주소를 얘기해 주고 있다. 즉, 이 커다란 차이는 생산성이 낮은 인력

이 낙후된 기술과 낡은 농기계 및 장비의 현대화 지연으로 인하여 비롯되었다. 또한 

생계형 및 반생계형 영농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도 가지고 있다.

3.2.2. 루마니아 농업 현황

  루마니아의 주요 작물은 밀, 보리, 콩, 감자, 옥수수, 해바라기씨, 유채씨, 포도, 토마토 

등이다. 루마니아 와인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며, 밀과 옥수수는 자

급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루마니아가 세계 10대 

생산국이다. 채소와 과일은 대부분 터키, 독일, 헝가리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한국농어촌

공사 2011). 

  루마니아 농업 총 생산액은 2014년 153억 유로이며, 이 중 작물 생산액이 113억 유로이

고 축산물 산출량은 40억 유로이다. 2012년에 한여름 가뭄 및 고온현상으로 농작물 작황

은 큰 영향을 받았다. 밀 생산량은 30%, 옥수수 생산량은 60% 가량 줄어드는 등 농업분야 

생산규모는 130억 유로로 최근 5년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KOTRA 2014). 2013년 들어 

루마니아는 밀, 옥수수, 보리 등의 풍작에 힘입어 농업 성장률은 23.4%를 기록하였다.

12)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의 The World Factbook 참조.

13) 산업부문과 서비스부문은 각각 28.6%와 42.4%임. 미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의 The World Factboo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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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농축산물 총생산액 현황

구성요소
2012 2013 2014 2013/2012 2014/2013

백만 유로 증감률(%)

곡물 생산액 9,008.0 12,184.6 11,338.2 35.3 -6.9

□ 곡물 2,807.1 4,500.9 3,826.6 60.3 -15.0

 ○ 밀 1,056.5 1,350.7 1,247.6 27.8 -7.6

 ○ 호밀 3.7 4.4 5.1 18.9 15.9

 ○ 보리 220.2 356.6 353.0 61.9 -1.0

 ○ 오트밀과 여름 혼합곡물 90.7 93.5 78.1 3.1 -16.5

 ○ 옥수수 1,395.8 2,638.1 2,090.4 89.0 -20.8

 ○ 쌀 14.8 15.5 14.7 4.7 -5.2

 ○ 기타 곡물 25.6 42.2 37.8 64.8 -10.4

□ 산업작물 783.5 1,237.9 1,155.2 58.0 -6.7

 ○ 유지종자 및 견과류 696.6 1,125.5 1,029.1 61.6 -8.6

 ○ 단백질 작물 27.6 29.3 30.4 6.2 3.8

 ○ 담배원료 1.8 1.6 1.6 -11.1 0

 ○ 사탕무 27.3 39.4 53.6 44.3 36.0

 ○ 기타 산업작물 30.2 42.1 40.5 39.4 -3.8

□ 사료작물 1,436.4 1,704.7 1,611.4 18.7 -5.5

□ 채소 및 원예작물 2,094.3 2,023.8 2,227.4 -3.4 10.1

□ 감자 678.4 1,288.5 1,262.1 89.9 -2.0

□ 과일 989.5 1,087.1 992.1 9.9 -8.7

□ 와인 192.4 306.2 215.8 59.1 -29.5

□ 올리브유 - - - - -

□ 기타 곡물제품 26.4 35.5 47.8 34.5 34.6

축산물 생산액 3,992.7 3,907.6 3,979.2 -2.1 1.8

□ 축산 1,751.4 1,911.4 2,019.3 9.1 5.6

 ○ 쇠고기 287.6 303.1 315.3 5.4 4.0

 ○ 돼지고기 865.5 965.3 999.5 11.5 3.5

 ○ 말고기 26.8 21.9 28.2 -18.3 28.8

 ○ 양과 염소 194.4 195.7 214.0 0.7 9.4

 ○ 가금류 376.5 424.7 461.5 12.8 8.7

 ○ 기타 동물 0.7 0.7 0.8 0 14.3

□ 축산물 2,241.2 1,996.2 1,959.9 -10.9 -1.8

 ○ 우유 1,170.2 1,011.6 1,038.7 -13.6 2.7

 ○ 계란 800.1 662.4 593.8 -17.2 -10.4

 ○ 기타 축산물 270.9 322.2 327.4 18.9 1.6

농축산물 총생산액 13,000.6 16,092.2 15,317.4 23.8 -4.8

총부가가치 6,209.1 7,658.1 6,979.9 23.3 -8.9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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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농축산물 생산액 구성 비중(2009~2013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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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농업생산을 위해 투입된 요소들의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축산을 위한 사료가 

2014년 27억 유로의 규모 및 2009~2013년 평균 29%의 비중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2014년 19억 유로 및 2009~2013년 평균 16% 사용되었다.

표 17  농업 투입 현황

구성요소
2012 2013 2014 2013/2012 2014/2013

백만 유로 증감률(%)

총 중간재 소비액 8201.1 10,098.1 10,049.0 23.1 -0.5

종자 및 모주 698.9 985.2 1,065.5 41.0 8.1

에너지 1,517.4 1,925.8 1,882.1 26.9 -2.3

비료 및 토양 개량제 648.2 756.1 705.6 16.6 -6.7

식물 보호 제품 244.2 323.1 329.5 32.3 2.0

수의 비용 302.6 323.6 327.7 7.0 1.3

사료 2,747.3 2,940.3 2,699.3 7.0 -8.2

원자재 유지 보수 518.5 603.7 715.5 16.4 18.5

빌딩 유지 보수 94.1 100.4 115.3 6.7 14.8

영농 서비스 120.0 168.4 - 40.3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291.9 1,953.2 2,021.6 51.2 3.5

고정자본 소비액 2,614.6 3,017.5 2,739.9 15.4 -9.2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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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간재 소비비중(2009~2013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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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농업생산활동을 통한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총 농업생산액은 2014년 170억 유로 규

모이다. 2014년 총 부가가치액은 70억 유로이며, 농업 소득은 2005년에 비해 42.2% 상

승하였다.

표 18  농업 소득 현황

구성요소
2012 2013 2014 2013/2012 2014/2013

백만 유로 증감률(%)

농업 생산액 14,410.2 17,756.2 17,028.9 23.2 -4.1

  곡물 생산액 9,008.0 12,184.6 11,338.2 35.3 -6.9

  축산물 생산액 3,992.7 3,907.6 3,979.2 -2.1 1.8

    동물 1,751.4 1,911.4 2,019.3 9.1 5.6

    축산물 2,241.2 1,996.2 1,959.9 -10.9 -1.8

  농업 서비스 120.0 168.4 - 40.3 -

  2차 생산 활동 1,289.6 1,495.5 1,542.7 16.0 3.2

- 중간재 소비액 8,201.1 10,098.1 10,049.0 23.1 -0.5

= 총 부가가치액 2,614.6 7,658.1 6,979.9 23.3 -8.9

- 고정자본 소비액 20.8 3,017.5 2,739.9 15.4 -9.2

- 세금 1,356.7 21.0 20.9 0.9 -0.5

+ 보조금 1,356.7 1,664.9 1,655.8 22.7 -0.5

= 요소소득 4,930.5 6,284.5 5,874.9 27.5 -6.5

농업 소득(2005=100) 116.1 142.6 142.2 22.8 -0.3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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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인력이 투입된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투입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이며, 정규 비임금 노동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정규 임금 노동자보다 정규 비임

금 노동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기업농보다 자급형 농가가 대부분임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4  농업인력 투입 추이(2005~2014년)

정규 비임금 노동자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정규 임금 노동자

  주: 단위는 1,000 AWU임. AWU: Annual Work Unit which is equivalent to a worker employed on a full time basis for one year.

자료: Eurostat. 2015년 2월 업데이트.

  루마니아 농산물의 총 수출액은 2013년에 53억 유로이고 총 수입액은 49억 유로이

다. 수출에서는 원자재 비중이 가장 높으며, 수입에서는 최종 소비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농산물 무역 대상을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EU 국가들과

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EU 시장은 루마니아 농업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EU 국가

들과 무역에서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지만, 비(非)EU 국가들과 무역에서는 반대로 무역

수지가 흑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품별 및 국가그룹별로 농산물 무역을 살펴보면, 원료로 사용되는 루마니아의 농

산물은 대부분 비EU 국가들로 수출되며 중간재와 최종 소비재는 EU 국가들로 수출된

다. 중간재는 비EU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비율(49%)이 EU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비율(21%)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절대금액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종 소비재는 대부

분 EU 국가들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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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2013년 농산물 무역 현황

구성요소

총 무역액 EU국가와의 무역 비EU국가와의 무역

백만 유로 백만 유로
2013/2012
증감률(%)

백만 유로
2013/2012
증감률(%)

수출 5,337.7 3,196.5 10.7% 2,141.2 78.0%

  원자재 2,037.3 538.9 -15.1% 1,498.4 89.7%

  중간재 1,695.9 1,217.6 30.7% 478.4 77.4%

  최종재 1,549.7 1,398.9 9.2% 150.8 14.2%

  기타 제품 54.7 41.0 1.2% 13.7 19.1%

수입 4,942.4 3,983.3 4.8% 959.2 -1.2%

  원자재 622.6 415.0 -11.5% 207.6 22.1%

  중간재 1,318.8 851.7 -5.6% 467.1 -10.1%

  최종재 2,910.9 2,629.6 12.1% 281.3 1.5%

  기타 제품 90.2 87.0 4.7% 3.2 -21.3%

무역 수지 395.3 -796.8 - 1,182.1 -

  원자재 1,414.8 124.0 - 1,290.8 -

  중간재 377.2 365.9 - 11.3 -

  최종재 -1,361.2 -1,230.7 - -130.6 -

  기타 제품 -35.5 -46.0 - 10.5 -

  주: 기타 제품은 물, 조미료와 같은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제품들을 의미함.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그림 5  2013년 제품별 농산물 교역 구조

EU국가              비EU국가 EU국가              비EU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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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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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 내 농산물 수출입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EU-15국이 나머지 국가들보다 

중요한 시장임이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경향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림 6  EU 회원국 내 농산물 수출 구성 비율

2004년 2013년

 EU-15 국가로 수출      EU-N13 국가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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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그림 7  EU 회원국 내 농산물 수입 구성비율

2004년 2013년

 EU-15 국가로 수입      EU-N13 국가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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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루마니아는 생계형 및 반생계형 영농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0년 

현재 농지규모가 2ha 미만인 농가의 비율이 74.3%에 달하며, 농지규모가 10ha미만인 

농가의 비율은 97.8%에 이른다. 단위가축 수를 보더라도 이 특징은 잘 나타나는데, 5

단위 이하를 기르는 농가가 2010년에 96.5%에 이른다. 농업 인력의 노령화도 주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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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루마니아 농업부문의 특징이다. 2010년에 55세 이상 연령의 농장소유주가 60.4%

이었으며, 농가의 절대 숫자에서도 2003년에 비해 35세 이하 농장소유주 수는 감소한 

반면, 64세 이상 농장소유주 수는 증가하였다.

표 20  농가 현황

농가 분류 2003 2010

기준 구간 합계 비중(%) 합계 비중(%)

사용 중인 농지 
면적(UAA)

2 ha 미만 3,252,680 72.5 2,866,440 74.3

2-5 ha 952,400 21.2 727,390 18.8

5-10 ha 218,880 4.9 182,440 4.7

10-20 ha 37,410 0.8 43,610 1.1

20-30 ha 5,530 0.1 9,730 0.3

30-50 ha 3,950 0.1 8,210 0.2

50-100 ha 3,790 0.1 7,480 0.2

100 ha 이상 10,270 0.2 13,730 0.4

단위 가축 수(LSU)

0 906,230 20.2 1,032,420 26.8

0-5 3,379,960 75.4 2,688,710 69.7

5-10 160,830 3.6 88,150 2.3

10-15 19,360 0.4 19,430 0.5

15-20 6,870 0.2 9,460 0.2

20-50 9,050 0.2 15,680 0.4

50-100 1,670 0.0 3,530 0.1

100-500 750 0.0 1,350 0.0

500 이상 180 0.0 310 0.0

소유주 연령

35세 이하 400,410 8.9 280,440 7.3

35-44세 541,020 12.1 609,610 15.8

45-54세 846,210 18.9 636,370 16.5

55-64세 993,840 22.2 868,910 22.5

64세 이상 1,1703,410 38.0 1,463,720 37.9

총계 4,484,910 100.0 3,859,030 100.0

  주: UAA: 사용 중인 농지 면적(Utilized Agricultural Area). 

      LSU: 한 마리의 소와 동등한 가축(축산)의 단위(Livestock Units which is equivalent to a diary cow).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농장구조조사 2003과 농

업인구조사 2010. 2013년 10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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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업정책

  루마니아는 공산화 이전 ‘유럽의 빵공장(breadbasket of Europe)’이라 불릴 정도로 농

업부문의 강국이었다(한국농어촌공사, 2011 및 Drost, 2013). 오토만(Ottoman) 제국 시대

(16~18세기)에는 세계 4번째 많은 규모로 밀을 수출할 만큼 곡물 생산으로 유명했다. 

19세기에는 루마니아 전체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허술하고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급자족 경제였기 때문에 특별한 농업정책이 존

재하지 않았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루마니아 농업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전쟁 후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농업정책은 크게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농지를 더 

작은 규모로 나눈 것이다. 소규모 경작지는 낮은 농업생산성과 농업으로부터 노동력

이 이탈되는 현상의 주원인이었다. 이는 정권이 산업화·공업화 중심의 경제정책과 더

불어 농업의 기계화14)와 농업생산의 집단화 정책을 펴는데 유리했다. 그러나 공산정

권 주도의 과도한 중공업 육성정책과 집단농장화로 농업에 대한 투자와 농업생산의 

인센티브는 사라지고 말았고, 결국 농업은 몰락하였다. 젊고 유능한 인력들은 농촌을 

빠져 나갔으며, 관개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 또한 기계화가 지속

적으로 진전되지 않았으며, 국영농장의 규모가 너무 커서 비효율적으로 경작되었다. 

그 결과 루마니아의 1 ha당 옥수수 생산량은 1,780kg으로, 헝가리보다 1,000kg 정도 더 

낮았고, 이 시기에 프랑스는 4,000kg 이상이었다. 또 다른 지표로 GDP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는 1930년에 40%에서, 공업화가 가속화되는 1960년에는 약 30%로 하락했으며, 

1970년에는 20%이하로 떨어졌고 급기야 1980년에는 13.7%를 기록하였다. 

표 21  공산주의 시대 농장형태
단위: %, ha

구    분 경작 중인 농지면적(UAA) 대비 비중 평균 규모

국영농장 29 5,001

협동농장 59 2,374

개인 생산자 12 0.5

자료: Drost(2013)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14) 1960년대 초반부터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기술과 농기계를 국가가 독점하여 생산·보급함(Dro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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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산주의 붕괴 이후 총고용 및 GDP 대비 농업의 비중

     총 고용중                                                                                          GPD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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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rost(2013).

  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에 농업 집단화가 해체되고 농지사유화가 진행되었지만 

체제전환 시기의 안정적이지 못한 정치상황과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 때문에 루마

니아 농업의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루마니아 정부는 농지의 사유화와 관

련하여 상환(restitution)과 판매(sale)를 혼합한 정책을 결정한다. 따라서 농경지의 재사

유화로 인해 도시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이주하는 현상과 농업부문 불완전고용

(underemployment)이 증가하는 두 경향이 강해졌으며, 공산주의 시대에 비해서 농경지

가 더 소규모로 분할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 독점에서는 벗어났지만 농업 투입

재 및 곡물 구매자의 독점은 여전하였고 관개체계가 폭동으로 파괴되었다. 이전에 사

용되었던 농기계가 분배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된 농기계들은 작아

진 농지에 효율적이지 않았고 농가의 낮은 구매력 때문에 새로운 농기계 구입이 어려

웠다. 한편으로 이 체제전환 시기에 루마니아 농업은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았다. 그 

원인은 농산물 출하에 대한 정부통제와 농산물 품질관리의 부재, 그리고 빈약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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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루마니아 농업부문 목표와 발전전략

국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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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timan et al.(2014)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금융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래로 농업부문 정부정책에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효율성 강화, 기

술수준 향상, 금융 등 농업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비료 구입, 트랙터 생산, 관개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7년 EU 가입 시점 당시 EU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루마니아의 농업환경은 안정감을 가지기는 했으나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

다. 평균 농지규모는 매우 작아서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구

조와 부합되기 어려웠다. 정부의 보조로 농기계 등 기술 공급이 증가했지만 노후화되

었고, EU 평균의 기술보유 수준보다 현저히 낮았다. 트랙터 1대가 담당해야 하는 농경

지 크기가 루마니아에서는 50.5ha인 반면, 나머지 EU 국가 평균은 19ha이다. 또한 EU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농업생산성은 낮으며 GDP 대비 농업의 비중과 농업부문 고용

률은 높다.

  현재 루마니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하여 농업정책

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낙후된 농업부문을 현대화시키고 농촌지역을 개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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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생산기반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등 

농업 기반시설을 근대화시키고, 천연자원, 물적 자원, 인적자원 등 필요한 자원을 확보

하며 농기계 생산 등 전·후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토양과 산림 등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농촌 발전전략을 통해 루마니아 정부는 농촌인구의 빈곤

을 감소시키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식량안보 및 식량안전을 모색하고, 

농업부문이 경제적 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7년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하게 되면서 현재 예산 및 보조금 지원 현황은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의 체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2007년 이래로 루마니아 농업부

문이 받는 총 지원의 규모는 커지는 반면, 순수한 루마니아 정부의 농업부문 예산 지

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EU의 보조금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림 10  EU 가입 이후 루마니아 농업 지원 현황

         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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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와 루마니아 정부의 투자보조금

 루마니아 정부의 예산 지원

 EU 지원

자료: Luca(2013).

  루마니아는 EU로부터 공동농업정책의 보조금을 2013년 한 해에 총 25억 6,500만 유

로를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다. 2008~2013년 기간 동안 전체 EU 보조금 가운데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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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직접지불의 형태15)로 3.9%가 시장관리정책16)의 일환으로 지원되었다. 루마니

아는 다른 구(舊)공산국가들과 유사하게 농촌지역개발17)에 집중하여 공동농업정책 보

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표 22  루마니아 공동농업정책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3년 지출액 2008~2013년 비중

직접지불 1,086.8  33.2

시장관리  122.4   3.9

농촌지역개발 1,356.2  62.9

합계 2,565.4 100.0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

그림 11  2008~2013년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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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EU의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은 <표 22>에서와 같이 회원국들 간 차이가 있는데, 보

조금 상한액은 EU 재정의 기여도, 회원국들의 경제력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15) 1992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으로 농산물 가격지지에 대한 지원을 줄임에 따라 감소된 농업인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정책임. 더 자세한 사항은 이상만(2012) 참조.

16) 과거 정부가 농산물 가격 관리를 위해 간접적으로 농업인 소득을 지원하던 정책에서 최근 농산물 가격 관리 없이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함. 더 자세한 사항은 이상만(2012) 참조.

17)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 농촌 환경 개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이상만(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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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국들은 이러한 기준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지원액 규모를 늘리

고자 EU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표 23  2013년 EU-27 국가의 공동농업정책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유로

EU-27 회원국 직접 지불 시장관리 농촌지역개발 총 지출액

벨기에 567 78 78 722

불가리아 494 43 396 933

체코 824 14 424 1,262

덴마크 939 7 106 1,052

독일 5,254 101 1,430 6,785

에스토니아 92 3 113 209

아일랜드 1,251 6 352 1,608

그리스 2,282 63 672 3,017

스페인 5,237 591 1,284 7,112

프랑스 7,968 634 1,279 9,880

이탈리아 3,960 701 1,441 6,102

시프러스 44 6 21 71

라트비아 133 15 151 300

리투아니아 346 11 254 611

룩셈부르크 34 0.4 13 47

헝가리 1,203 69 585 1,857

몰타 5 0.9 11 16

네덜란드 823 84 103 1,010

오스트리아 706 24 533 1,263

폴란드 2,770 415 1,851 5,036

포르투갈 649 120 590 1,359

루마니아 1,087 122 1,356 2,565

슬로베니아 130 9 113 252

슬로바키아 354 9 320 683

핀란드 532 10 289 830

스웨덴 689 13 276 978

영국 3,286 42 749 4,077

EU-27 합계 41,658 3,193 14,789 59,640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5년 1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4년 12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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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현재 루마니아 농업 상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가 대부분이 영세하며 고령

화 추세에 있고, 농업기술은 낙후되었으며 농기계 활용도가 낮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2007년 EU 가입으로 인해 공동농업정책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업부문에 투자하고 있

고, 원래 우수한 기후조건과 드넓고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으며, 유통과 물류에 유

리한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어 루마니아의 농업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전문가

들은 말하고 있다. 

  이제 루마니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농업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훌륭

한 농업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를 적절하고 효율적인 농정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젊은 농촌노동력들이 도시나 

해외로 취업을 위하여 농업을 떠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채소, 과일 

등은 품질이 좋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관개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업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 및 

자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989년 12월 혁명 전까지 루마니아는 북한과 유사한 1인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점

에서 루마니아의 탈사회주의 과정은 향후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모색할 때 전

개과정의 전망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2015년은 한·루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두 나라 공통의 관

심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함은 물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발한 상호 교류가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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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

정  지  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 석사)

1. 콜롬비아 개황 18)

1.1. 지리적 환경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이며 유일하게 태평양과 카리브 해를 접하고 

있다. 국경은 북서쪽으로 파나마, 동쪽으로 베네수엘라, 남동쪽으로 브라질, 남쪽으로 

페루, 남서쪽으로 에콰도르와 접해 있다. 

서부지역은 대부분 산지로 8,000km에 달하는 안데스 산맥은 콜롬비아에 이르면 옥

시덴탈(Occidental) 산맥, 센트럴(Central) 산맥, 오리엔탈(Oriental) 산맥으로 나뉜다. 콜롬

비아는 안데스 산맥에서 뻗은 세 산맥을 제외하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안 산맥인 

시에라 네바다 데 산타 마르타 (Sierra Nevada de Santa Marta)가 위치한 곳이다. 

  총 국토면적은 약 114만㎢로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방이 전 국토의 

33%, 아마존 저지대 평원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방이 약 67%를 차지한다. 총 인구수는 

약 4,805만 명으로 인구분포는 오리엔탈 산맥이 형성한 해발 2,640m의 고원분지이자 

수도인 보고타 (Bogota)에 약 8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옥시덴탈 산맥에 위치한 

 * (freevi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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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1,500~2,000m 평원지대에 있는 메데인(Medellín)에 약 255만 명, 칼리(Cali)에 약 

230만 명이 상주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04).

그림 1  콜롬비아 지도

           자료: (http://blog.naver.com/tyskflfl/110111861122).

1.2. 기후환경

  콜롬비아는 적도상에 위치해 고도에 따른 기온변화가 뚜렷하다. 해발고도가 1,000m 

높아질수록 기온은 약 6℃ 정도 떨어지고 고도에 따라 열대(해변지역), 온대(평야지역), 

한대(고산지역) 등으로 기후가 달라진다. 동북부지역 저지대는 건조한 열대성 기후이

며 라 과히라(La Guajira) 반도와 카리브 해·태평양연안 저지대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를 보인다. 반면, 안데스 산맥 고지대 평원은 초가을 날씨이며 안데스 산맥의 고

봉준령은 항상 눈으로 뒤덮여 있다. 

  북서부 태평양 연안지역은 콜롬비아에서 강우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이 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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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중심인 부에나벤투라 (Buenaventura)는 콜롬비아 수입품의 대부분이 하역되는 

항구도시이다. 

  콜롬비아는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동물과 식물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동물은 

재규어, 스라소니, 멧돼지, 맥, 사슴, 아르마딜로, 다양한 종의 원숭이, 희귀 동물인 안

경곰 등이 있다. 조류는 1,550종 이상이 보고되었는데 이 수는 유럽과 북미를 합친 전

체 수보다 많은 규모이며 식품 표본은 약 13만 종이 넘는다. 

1.3. 경제 및 농업환경

  콜롬비아는 1970년부터 1990년 중반까지 건실한 경제정책을 운영했으나 1990년 중

반 이후, 무절제한 재정정책의 시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2002

년에 취임한 알바로 우리베(Álvaro Uribe Vélez) 대통령의 엄격한 재정적자 축소 정책으

로 콜롬비아의 GDP 성장률은 2005년 4.7%, 2006년 6.7%, 2007년에는 성장률이 6.9%을 

기록해 최근 30년간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2009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및 서브 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로

GDP 성장률은 1.7%로 크게 떨어졌지만 2010년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회복과 저금리 이

자 기반의 경기부양을 실시한 국내 경제정책의 효과로 다시 4%대로 회복되었다. 2011

년에는 석유, 광물자원의 생산과 수출 증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 1차 상품 및 비

(非) 1차 상품의 수출 증대에 따라 같은 해에 발생한 유럽경제위기, 라니냐 현상에 의

한 홍수피해에도 불구하고 6.6%의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2012년에는 4%로 다

소 떨어졌지만 2013년 4.9%, 2014년 4.6%로 비교적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별 GDP 비중은 2012년 기준, 금융·부동산업 20.5%, 제조업 13%, 유통 및 숙박업 

12.4%, 광산업 12.3% 농업 6.5% 순으로 나타났다(KOTRA 2013). 2014년 산업별 GDP 

성장률은 건설업 10.2%, 금융 6.1%, 유통·요식업 4.8%, 농업 1.6%이었으며, 제조업은 

–1.4%, 광업 –2.2%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건설업의 발전은 콜롬비아 부동

산 경기 호황에 따른 건설수요 증가와 관광산업 호황으로 인한 호텔과 쇼핑몰 등 관

광시설의 확대가 작용한 것으로 현재 콜롬비아 경제성장을 이끄는 엔진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콜롬비아 통계청 2014).

  콜롬비아는 주요 수출 품목은 커피, 에메랄드, 석탄, 원유, 꽃, 바나나 등으로 2013년 

기준으로 커피는 세계 3위, 에메랄드는 세계 1위, 바나나는 세계 8위, 석탄은 세계 11

위 및 중남미 지역 1위 생산국이었고 꽃은 세계 2위 수출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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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따르면, 2011년에 총 교역액이 처음으로 1천억 달러가 넘

었는데 이는 2010년에 취임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의 개방

적 통상정책과 원유와 석탄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량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표 1 2014년 콜롬비아 경제지표

연도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억 달러) 2,442 2,340 2,871 3,354 3,701 3,784 4,001

GDP 성장률(%) 3.5 1.7 4.0 6.6 4.0 4.9 4.6

1인당 GDP(달러) 5,493 5,203 6,309 7,284 7,944 8,031 8,394

물가상승률(%) 7.7 2.0 3.2 3.7 2.4 1.9 3.7

실업률(%) 11.3 12.0 11.8 10.8 10.4 9.6 9.1

수출(억 달러) 376.3 328.5 397.1 569.2 601.3 588.2 548.0

수입(억 달러) 396.7 328.9 404.9 542.3 591.1 593.8 640.3

  주: 2014년 GDP와 1인당 GDP는 IMF 기준.

자료: 외교통상부(2015).

  2012년에도 세계경제회복,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보였지만 2013년에는 전년대비 약 2.2% 감소한 약 588억 달러를 기록하였

고, 2014년에는 수출 약 548억 달러, 수입 약 640억 달러로 1998년 29억 달러의 무역적

자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63억 달러 상당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원유 및 부산물 수출의 감소 , 제조업 수출 감소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유 및 부산물의 수출의 경우, 2013년 약 325억 달러에서 

2014년 289억 달러로 약 11% 감소했고, 제조업의 경우 전년대비 5.6% 수출이 감소했

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증가의 요인은 제조업과 연료 및 관련 추출물 수입의 증가로 들고 있다. 

제조업 수입액은 2013년 약 456억 달러에서 2014년 487억 달러로 약 6.8% 증가하였고, 

연료 및 추출물 수입은 2013년 73억 달러에서 2014년 85억 달러로 약 16.4% 증가하였

다(외교통상부 2014).

1.4. 농업환경

  역사적으로 농업은 콜롬비아의 경제 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콜롬비아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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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는 16.5%, 2000년에는 8.9%, 2013년에는 

5.2%로 줄어들었다. 농업 고용률도 1958년에는 전체 고용률의 약 55%를 차지했지만, 

1990년에는 26%로 절반이하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17.5%를 보였다<표 2 참조>. 

표 2 콜롬비아 농업경제지표 추이 (1990-2013)

연도
지표

1990 2013

GDP 중 농업 비율(%) 16.7 6.1

전체 고용률 중 농업 비율(%) 26.0 17.5

전체 수출 중 농식품 비율(%) 37.6 11.4

전체 수입 중 농식품 비중(%) 7.6 10.6

농식품부문 무역수지 (억 달러) 24 5

자료: OECD. 2015.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Colombia 2015.  OECD. 

  지난 20여 년간 GDP와 고용률에서 농업의 비중은 모두 떨어졌지만 주요 수출품목

에서의 농산물 비중과 고용측면에서 농업은 여전히 콜롬비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지방지역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 2013년,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따르면, 약 350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며 이는 지방지역 전체 고용의 

약 66%에 해당하는 것이다. 농업종사자 유형으로는 자영농이 60%로 가장 많았고, 영

농기업 농업근로자, 일일 노동자,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종사자의 연령과 고용범

주는 반비례 현상을 보이는데 노인과 여성의 농업 고용률이 높아진 반면, 젊은 층의 

농업 고용률은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농경지역 거주민의 교육수준이 높아

지며 서비스나 제조업 같은 다른 산업에서의 고용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전체 수출 중 농식품 수출의 비중은 1990년대에는 30%~40%대를 유지했

지만 2012년에는 13%로 떨어졌다. 반면, 농식품 수입은 전체 수입 중 1991년 8%에서 

2002년에는 13%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10.6%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커피, 바나나, 설탕이며 주요 수출국은 벨기에, 영국, 독일, 미국이

다. 1990년대 초반까지 유럽이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2012년 FTA 협정 체결로 인해 현

재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콜롬비아 전체 농산물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칠

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와 같은 주변국가로의 수출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인데 에

콰도르는 우유 같은 유제품을 수출하고 베네수엘라는 유제품과 육류, 곡물을 수출한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아르헨티나로 미국에서 밀, 옥수수, 대두, 쌀, 분유 등을 수입

하며 아르헨티나에서는 곡물, 대두, 설탕, 식물성 기름 등을 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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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롬비아의 농업 현황

  콜롬비아의 다양한 기후와 지형적 특성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요건을 갖

추고 있다. 고온지역(해발고도 1,000m 이하 )에서는 코코아, 사탕수수, 코코넛, 바나나, 

플랜테인, 쌀, 담배 등을 생산하고, 온대지역(해발고도 1,000~2,000m)에서는 커피, 옥

수수, 곡물, 토마토를 비롯한 채소와 배, 파인애플 같은 과일 등을 생산한다. 한대지역

(해발고도 2,000~3,000m)에서는 밀, 보리, 감자, 꽃 등을 경작한다<표 3 참조>. 

표 3 지역별 농업생산물

지역 농업생산물

카리브해 지역
바나나(수출용), 카사바(cassava)1), 코코넛, 면, 옥수수, 팜유, 쌀, 참깨, 수수, 담배, 
덩이줄기

중앙지역(안데스 지역)
바나나, 콩, 코코아, 커피, 면, 땅콩, 옥수수, 파넬라, 플랜테인, 감자, 쌀, 참깨, 수수, 
대두, 사탕수수, 담배, 마, 기타 과일과 채소

태평양지역
보리, 콩, 코코아, 코코넛, 커피, 땅콩, 옥수수, 파넬라(panela) 설탕, 감자, 대두, 사탕
수수, 담배, 섬유질

오리엔탈지역
보리, 콩, 카사바, 코코아, 땅콩, 옥수수, 팜유, 플랜테인, 설탕, 담배, 밀, 섬유질, 기타 
과일과 채소

오리노코-아마존지역 카사바, 코코아, 옥수수, 쌀, 플랜테인, 팜유, 대두

자료: OECD. 2015.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Colombia 2015.  OECD. 

  콜롬비아의 주요 생산품인 커피는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에서 재배되며 설탕 등 주요 

농작물은 카우카(cauca) 강과 마그달레나(Magdalena) 강 인근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카리브해 지역에는 대규모 목축업이 발달하고 파나마와 접경한 우라바(Uraba)지역에

서는 바나나 등 열대성 과일이 생산된다. 남부 지역은 열대 평원지대로 경제성이 없는 

지역으로 거주민이 없었는데 최근 코카인 재배지역으로 알려지면서 마약 재배업자와 

마약 밀매업자들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1990년에서 2012년 동안, 전체 농업생산량은 40% 증가했지만 이는 가축업이 무려 

88%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농산물의 실질적 성장률은 11%에 그쳤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농업인구는 36.5%까지 늘었지만 농업생산량은 1989년 이후 연간 평균 1.9%의 성

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낮은 농업생산성은 자연재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2010년과 

 1) 카사바(Cassava)는 다년생 뿌리 식물로 주로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되고 원산지는 남미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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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발생한 라니냐 현상은 카리브 해 지역과 중앙지역, 태평양 지역의 농업생산

량에 큰 타격을 주었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홍수로 약 300만 명 이상의 농민이 피

해를 입었으며 농작물과 가축 생산량도 크게 떨어졌다. 특히, 코코아, 커피, 플랜테인, 

바나나와 같은 다년생작물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자연재해로 경작지의 72%가 큰 손

실을 입었다. 

  이 외에,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 간의 무력분쟁과 불법작물 재배로 인

한 비효율적인 토지사용도 농업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분

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강제이주로 인해 농업생

산성 저하는 물론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코카인 같은 마

약의 경작, 가공, 수출의 증가로 벌어들인 수익은 합법적 작물을 생산하는 수입보다 

두 배나 높다.

그림 2  작물별 경지면적(199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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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15.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Colombia 2015.  OECD. 

  콜롬비아의 농지면적은 국토면적의 39.5%인 약 4,300만 ha로 농경지는 약 180만 ha, 

다년생작물 경작지는 약 270만 ha, 목초지는 약 392만 ha를 차지한다. 

  콜롬비아 농림부 보고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12년까지 농작물별 경작지 면적은 

커피가 약 80만 ha로 가장 크고 전체 경작면적의 20%를 차지한다<그림 2 참조>. 과

일과 팜유의 경작지는 20여 년간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는데 팜유의 경우, 경작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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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늘어났고, 전체 경작면적의 비중도 1990년 1.9%에서 2012년 7.4%로 증가하였다. 

옥수수 경작지의 비중은 커피 다음으로 여전히 높았지만 1990~2012년 간 경작지가 

약 37% 줄어들었다. 

  커피, 사탕수수, 팜유와 같이 특정 농작물의 경작지 면적만 늘어나게 되자 콜롬비아 

정부는 2006년에서 2020년까지 280만 ha 상당의 경작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Agricultural 

Exporting Bet (Apuesta Exportadora Agropecuaria)”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단순히 경작

지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와 사탕수수의 경작지 

면적을 줄이고 수출 잠재력이 있는 농작물의 경작지 면적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콜롬비아 주요 농산물 수출 품목은 커피, 사탕수수, 감자, 바나나, 쌀, 화훼, 팜유, 열

대과일과 채소류이며 농산물은 콜롬비아 2014년 총수출의 약 11%를 차지한다. 2014년 

11월 기준, 농산물 및 원예작물이 전체 농업 수출량의 94%을 차지하고 가축 및 동물

성 제품이 4.%, 임산물과 어류 및 어류가공품이 각각 1.3%와 0.6%를 나타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콜롬비아는 브라질, 베트남에 이어 세계 3위 커피 생산국

이며 세계 커피시장의 7%를 차지하고 아라비카 커피의 경우 세계생산의 12%를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커피가격 하락,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커피의 성장

과 국내 커피생산자연합에서 운영한 가격지지제도의 폐지는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수

입과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커피 생산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새로운 품종의 

커피나무를 재배하거나 기존 커피나무 관리가 취약해지고 생산성이 낮아지자 정부 차

원에서 커피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2011년 약 12만 ha 상당의 커피농장 

쇄신과 국립커피연구소(National Coffee Research Center, Cenicafe)에서 높은 생산량을 얻

을 수 있는 새로운 커피품종에 대한 연구개발로 2013년 커피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

공했지만 이러한 연구개발은 커피를 제외한 다른 농업작물 분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

했다(EMIS 2015).

팜유는 연간 53만 톤을 생산, 세계 4위의 생산국이며 꽃은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위이

다. 바나나는 에콰도르,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출국이다. 

  콜롬비아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유럽, 남미공동시장 회원국과 안데안 공동체이다. 

2013년 미국은 콜롬비아 전체 농산물 수출 점유율 중 25%를 차지하였다. 미국에서 수

입하는 농산물은 2013년 67%까지 증가하였고 전체 콜롬비아 농산물 수입량의 23%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60%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여 콜롬비아 전체 농산물 수입량의 

58%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외 국가로 베네수엘라 8.4%, 일본 4.5%, 캐나다 3.0%,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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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2 2013

바나나 및 플랜테인 4,778 5,001

사탕수수 3,329 3,415

덩이줄기 2,395 2,474

팜유 및 코코넛 1,303 1,381

기타 (코코아, 담배 등) 3,830 3,922

커피 465 653

전체 생산량 16,099 16,846

루 2.4%, 에콰도르 2.3%, 칠레 1.9%의 비율로 농산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은 농산물 및 원예작물이 98.8%이 차지했고 수출국에 이어 수입국에서도 미국

이 40%의 비중을 차지해 농산물 수출입 모두 미국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국가로는, 안데안 공동체 16.9%, 남미공동시장 13.4%, 태평양 동맹 9.2%, 캐나다 7.5%, 

EU 5.2%, 기타 국가가 7.8%로 나타났다. 

3.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커피, 바나나, 팜유의 생산량 증가로 2013년 다년생작물의 전체 생산량은 약 1,685만 

톤으로 2012년 생산량 1,610만 톤에서 약 4.6% 증가하였다. 기후적 요인으로 다년생작

물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커피는 약 7만 2,000 ha가 재배지로 개발되

어 생산량이 약 12% 증가하였다. 전체 농산물 생산량 비율은 다년생작물 74.3%, 과일 

25.7%를 차지한다<표 4 참조>. 

표 4  다년생작물 생산량(2012~2013)

단위: 천 톤

자료: EMIS(2015).

  2013년 다년생작물 품목별 생산량 비율은 팜유가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였고, 그 다음으로 플랜테인 27.6%, 커피가 21.9%의 생산량을 보였다. 과일품목은 아

보카도와 파파야가 각각 16.5%, 12.8%로 가장 많은 생산 비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파인애플 8.9%, 마라꾸야 7.6%, 블랙베리, 토마토가 약 4% 정도의 생산량을 보였으며, 

과나바나와 롤로는 각각 2.1%와 2.6%로 가장 적은 생산 비중을 나타냈다. 과일은 콜

롬비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커피를 제외했을 때 전체 농산물 수출량의 34%를 차지

하고 전 수출품목에선 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표 5 및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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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년생작물 생산량(2013)
단위: %

품목 생산율

플랜테인 27.6

커피 21.9

오렌지 10.0

망고  6.8

바나나  2.8

코코아  1.9

팜유 29.0

자료: EMIS(2015).

표 6  과일 생산량(2013)
단위: %

품목 생산율

과나바나  2.1

룰로  2.6

토마토  3.8

블랙베리  4.4

마라꾸야  7.6

파인애플  8.9

파파야 12.8

아보카도 16.5

기타 42.0

자료: EMIS(2015).

  단년생작물 (temporary crops)은 전체 수확면적은 2012년 약 144만 ha, 2013년 약 140

만 ha이었다. 품목별 수확면적은 곡류가 2013년 약 95만 ha로 전체 수확면적의 약 68%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생산량은 2012년과 2013년 평균 약 410만 톤을 생산하였다. 유

지작물은 전체 수확면적의 5.5% 이상을 차지하였고, 2012년 약 14만 톤, 2013년 약 13

만 톤을 수확하였다. 기타 작물은 면화, 감자, 콩, 채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체 수확

면적의 약 28%를 차지한 약 40만 ha에서 2012년 약 483만 톤, 2013년 약 502만 톤가량

을 생산했다<표 7 참조>. 

표 7  단년생작물 수확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작물유형당 수확면적 작물유형당 생산량 

2012 2013 2012 2013

곡류 997.7 959.8 4,157.8 4,047.7

유지작물 89.4 79.4 140.7 139.2

기타작물
(면섬유,감자,콩,채소등)

401.9 399.1 4,838.2 5,026.4

전체 1,444.9 1,406.7 9,136.7 9,213.2

자료: EMIS(2015).

  2013년 단년생작물 생산비율은 채소를 제외한 단년생작물이 74.7%로 가장 많이 생

산되었고 품목별로 살펴보면, 감자 57.8%, 옥수수 21.9%, 유카(Yucca) 14.3%, 콩 3.1%, 

담배 0.4%, 쌀 0.4%, 기타 곡류 2.5%가 생산되었다<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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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단년생작물 생산비율(2013)
단위: %

품목 생산비율 세부품목 생산비율

단년생작물
(채소제외)

74.7

감자 57.8

옥수수 21.9

유카(Yucca) 14.3

콩 3.1

담배 0.4

쌀 (traditional rice) 0.4

기타 곡류 2.5

소계 100.4

채소 18.4

골파  (green onion) 32.0

구양파 (bulb onion) 22.2

토마토 19.4

당근 14.2

완두콩 11.1

콩 1.1

소계 100.0

기타 채소  6.9 　

자료: EMIS(2015).

  전체적으로 단년생작물 생산량은 2012년과 비교하여 0.8% 증가하였지만 2012년과 

비교해 수확면적이 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ha당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수

수, 콩, 감자의 수확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단년생작물의 전반적인 수확량 감소는 2013

년 이후 작물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 결과, 콜롬비아의 많은 농업인들은 경제적 어려

움을 겪었는데, 작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영향도 컸다고 할 수 있다.

3.1. 바나나

  바나나 재배면적은 2009년 약 4만 6,000ha에서 2012년에는 약 4만 8,000ha까지 증가

했다. 생산량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약 1만 7,300만 톤을 유지, 2011년에는 약 1만 

7,000만 톤, 2012년에는 약 1만 6,200만 톤까지 떨어졌지만 2013년 1만 7,100만 톤으로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표 9 참조>. 

  콜롬비아의 바나나는 주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 중 벨기에가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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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대 바나나 수출국이며, 미국으로 25.5%, 독일 12.6%, 이탈리아 11.6%, 영국 8.6%, 

포르투갈로는 2.1%를 수출하고 있다 . 주요 바나나 생산자는 Uniban, Banacol, Banasan, 

Tecbaco으로 이 업체들은 2013년 콜롬비아 바나나 수출의 78% 이상을 차지하였다. 생

산자별 바나나 수출비율은 Uniban이 39.6%, Banacol은 17.7%, Banasan이 10.8%, Tecbaco

가 10.1%를 차지하였다. 

표 9  바나나 재배면적 및 수확량 추이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2009 46.5 1,736

2010 46.0 1,739

2011 47.4 1,709

2012 48.3 1,622

2013 48.3 1,719

자료: Augura, Agronet, EMIS(2015).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콜롬비아 바나나 수출은 2010년 약 9,500만 상자, 2011년 약 

9,400만 상자, 2012년 약 8,900만 상자, 2013년 약 9,600만 상자를 수출해 2012년을 제

외하면 꾸준한 수출량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액은 2010년에는 약 7억 1,300만 달러, 2011년에는 약 7억 3,600만 달러, 2012년

에는 약 7억 5,900만 달러, 2013년에는 약 8억 2,9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2년의 수출

량은 줄어들었지만 수출액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바나나 수출액은 꾸준한 증가양상

을 보였다<표 10 참조>. 

표 10  바나나 수출추이(2010~2013)
단위: 백만 상자, 백만 달러(USD)

연도 수출량 수출액

2010 95.9 713.7

2011 94.2 736.4

2012 89.8 759.0

2013 96.1 829.3

  주: 상자당 무게는 약 18kg.

자료: Augura, Agronet, EMI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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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커피

  커피는 콜롬비아에서 원유, 석유, 금과 더불어 2012년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이다. 

콜롬비아 커피는 고품질과 독특한 맛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07년 EU에

서 콜롬비아 커피에 대한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PDO)를 부

여하였다. 

  콜롬비아 커피는 1835년부터 산탄데르(Santander), 북쪽의 살라사르 데 라스 팔마스

(Salazar de las Palmas)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커피 생산지는 나리뇨, 산탄데르 북부, 안티오끼아, 바예 델 카우카, 톨리

마, 깔다스, 리사랄다, 낀디오 그리고 쿤디나마르까로 원산지 명칭 보호(PDO)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깔다스, 리사랄다, 낀디오는 고품질의 커피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커피 재배면적은 2009년 약  88만  ha에서 2014년 약  95만  ha로 재배면적은 계속 증

가하고 있으며, 커피 생산량(생두 기준)은 2009년 약 781만 자루에서 2013년은 약 

1,080만 자루로(자루당 60kg) 연간 41% 증가하였고 2014년 약 1,214만 자루로 늘어났

다<표 11 참조>.

표 11  커피 재배면적 및 수확량 추이
단위: 천 ha, 천 자루

연도 재배면적 그린커피(생두) 생산량 

2009 887.7  7,812

2010 914.4  8,923

2011 921.1  7,809

2012 931.1  7,744

2013 974.0 10,886

2014 948.5 12,140

  주: 1자루당 무게는 약 60kg.

자료: Fedcafe, EMIS(2015). 

  2013년 커피 생산량(생두기준)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11년 12만 ha에 달하는 커피

경작지 개혁에 따른 것이며, 이상적인 기후환경으로 인해 2013년 ha당 평균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파치먼트 커피(Parchment coffee)의 국내가격

을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파치먼트 커피가격은 2012년 평균가격보다 40% 

하락한 466 페소(COP)까지 떨어져 생산자의 소득수준이 악화되었다. 이 외에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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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국제적으로 하락해 커피 생산자들은 커피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인상 등 정

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콜롬비아 커피는 2009년 약 7만 8,900만 자루를 수출, 약 17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

하였다. 이후에는 수출량이 감소하여 2012년에는 약 7만 1,600만 자루로 줄어들었지만, 

커피 재배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약 9만 6,100만 자루를 수출하여 2012년 

대비 35% 증가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커피 수출량 

단위: 천 자루, 백만 달러(USD)

연도 수출량 수출액

2009 7,894 1,714

2010 7,822 2,215

2011 7,734 2,847

2012 7,169 2,135

2013 9,671 2,158

자료: Fedcafe, EMIS(2015).

  2013년 커피품목별로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생두가 93.5%로 커피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인스턴트커피 및 커피 추출액(soluble coffee & coffee extract)

이 5.5%, 디카페인 생두(decaffeinated green beans), 볶은 커피콩(roasted coffee beans), 볶은 

분쇄콩(roasted & ground coffee)이 각각 0.2%, 0.5%, 0.3%를 차지하였다. 주요 콜롬비아 

커피 수입국은 미국, 일본, 독일, 벨기에이다. 이 가운데 미국은 최대 수출국으로 콜롬

비아 커피 수출량의 43.7%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일본이 11.4%, 독일 7.6%, 벨기에 

6.9%, 캐나다 6.3%, 영국이 3.5%를 차지하고 있다<표 13 및 14 참조>.

  콜롬비아 커피 수출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약 21억 5,000만 달러

로 전년대비 1% 증가에 그쳤다. 

  이는 세계적으로 커피 생산량 증가로 인해 뉴욕증권거래소 기준 커피가격이 28%나 

떨어져 커피 수출액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콜롬비아의 커피생산자연합

(National Federation of Coffee Growers, Fedecafe)에 따르면, 약 1,000만 자루 정도가 공급 

과잉 상태로 한국, 러시아, 호주, 이스라엘과 같은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확보 및 수출

량 증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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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커피 종류별 수출현황(2013)
단위: %

종류 수출비율

생두 93.5

디카페인 생두  0.2

볶은 커피콩  0.5

볶고 갈은 커피콩  0.3

인스턴트커피 및 커피 추출액  5.5

자료: Fedcafe, EMIS(2015).

표 14  커피 수출국 현황(2013)
단위: 천 자루, %

수출국 수출량 수출비중

미국 4,226 43.7

일본 1,102 11.4

독일  735  7.6

벨기에  667  6.9

캐나다  609  6.3

영국  338  3.5

기타 1,992 20.6

자료: Fedcafe, EMIS(2015).

3.3. 팜유

  팜유는 재배면적의 꾸준한 증가로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약 80

만 톤에서 2013년에는 약 100만 톤까지 생산하였는데, 2014년 생산량은 더욱 증가하여 

약 110만 톤으로 2013년 대비 6.5% 증가하였다<표 15 참조>. 

  팜유 생산의 70% 이상은 콜롬비아 동부 및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 생산

된 팜유의 84%는 국내기업에게 판매되었는데 국내 판매량은 2012년보다 11% 증가하

였다. 이는 농축식품과 비누 제조업 시장의 생산량이 각각 34%, 31%로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2013년 팜유 수출은 2012년보다 7.4% 증가한 약 20만 톤이고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와 브라질로 네덜란드는 팜유 수출량의 41%를 차지했으며 브라질은 21%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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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팜유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전체 재배면적 생산면적 개발면적 생산량

2009 360.6 235.9 124.7  804.8

2010 404.1 250.7 153.4  753.0

2011 427.4 266.9 160.4  945.1

2012 452.4 300.0 152.5  973.8

2013 476.8 334.5 142.3 1,040.2

2014 499.5 382.4 117.1 1,108.1

자료: Asocana, Agronet, EMIS(2015).

3.4. 사탕수수

  사탕수수의 재배면적은 2009년 약 20만 ha에서 2013년 약 22만 ha로 늘어났지만 수

확면적은 2009년 이후 감소한 후 2012년에 약 20만 ha로 늘어났지만 2013년에는 다시 

약 190만 ha로 줄어들었다. 기후적 조건이 양호하지 않아 사탕수수 생산량도 향상되지 

못하였다. 2013년 사탕수수 생산량은 2% 증가했지만 2009년 약 2,358만 톤의 생산량에

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16 참조>. 

표 16  사탕수수 재배면적 및 수확면적과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수확면적
생산량

사탕수수 설탕

2009 208.3 192.7 23,589 2,465

2010 218.3 172.4 20,273 1,962

2011 223.9 185.5 22,729 2,209

2012 227.7 207.2 20,824 2,078

2013 225.6 193.5 21,568 2,127

자료: Asocana, Agronet, EMIS(2015).

  콜롬비아는 네 종류의 설탕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품목은 원당(raw sugar), 백설탕

(white sugar), 특수백설탕(special white sugar), 정제설탕(refined sugar)이다. 국내 생산량은 

주로 국내 수요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2013년 설탕의 국내 판매량 증가로 같은 해 

수출량은 6.7% 하락하였다. 설탕 소비량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평균 약 155만 톤

가량을 소비하였고, 2012년 약 165만 톤, 2013년 약 169만 톤을 소비하였다. 2014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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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는 약 143만 톤을 소비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정제설탕을 57%, 원당 24%를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같은 남

미 국가인 페루와 칠레로 수출량은 각각 18%, 17%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량은 2009

년 약 100만 톤을 수출했지만 2010년 약 65만 톤으로 하락하였고, 2011년 약 89만 

톤까지 증가했지만 2012년, 2013년에 각각 약 72만 톤, 약 67만 톤으로 다시 수출량

이 줄어들었다. 

  반면, 수입량은 2009년 13만 톤에서 2012년 30만 톤으로 수입량이 두 배 남짓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약 28만 톤으로 수입량은 다소 줄었지만 대체로 수입비율이 

점점 증가하였다<표 17 참조>.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과 볼리비아로 브라질은 51%로 

콜롬비아 설탕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볼리비아의 설탕 수입량은 31%이다.

표 17  설탕 수출입 추이

단위: 천 톤

연도 수출량 수입량

2009 1,008 130

2010  658 173

2011  892 177

2012  721 307

2013  672 287

2014(1월~10월)  675  96

자료: Asocana, Agronet, EMIS(2015).

3.5. 감자

감자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 중의 하나로 전체 단년생작물 생산량의 30%

를 차지한다. 감자는 주로 콜롬비아 보야카 (Boyaca), 쿤디나마르카 (Cundinamarca), 안티

오키아 (Antioquia), 나리노 (Nariona)지역에서 재배되고 국내 감자 생산량의 85%를 차지

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2010년 약 14만 ha 이후 면적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2013년은 약 

12만 ha이고 생산량은 2009년 약 255만 톤에서 2013년 약 266만 톤으로 면적대비 생산

량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2012년 생산량이 약 278만 톤을 감안하면 감

자 생산량은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국내 수요의 감소와 부적절한 작물위생관리의 감자 

생산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표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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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2009 134.6 2,558.8

2010 138.6 2,652.4

2011 128.3 2,638.9

2012 130.5 2,788.1

2013 127.4 2,664.0

자료: Fedepapa, EMIS(2015).

  감자 수출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대체로 증가양상을 보이다가 2013년 약 1,100 

톤으로, 2012년의 약 2,010톤 대비 약 40%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도 크게 줄어 

2012년 수출액이 약 750만 달러인 반면 2013년은 388만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수입량

은 2009년 약 8,900 톤에서 2013년 약 2만 4,000 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해 수입액 또

한 2009년 약 920만 달러에서 2013년 약 3,0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표 19 참조>.

표 19  수출입 현황
단위: 톤, 천 달러

연도 수출규모 수출액(FOB) 수입규모 수입액(CIF)

2009 1,750 6,102  8,981  9,218

2010 1,952 7,337 15,398 14,793

2011 1,773 7,168 17,520 21,610

2012 2,010 7,759 22,159 25,025

2013 1,158 3,882 24,197 30,785

자료: Fedepapa, EMIS (2015).

표 20  가공감자 주요 수입국(2013)

단위: %

국가 수입량 (톤) 수입비율 (%)

미국 10,647 44

네덜란드 5,323 22

벨기에 4,113 17

프랑스 1,452  6

독일 968  4

아르헨티나 968  4

캐나다 726  3

자료: Fedepapa, EMI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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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입국은 미국 및 유럽국가로 미국이 44%의 가장 큰 비율로 약 1만 톤을 수입

하며, 네덜란드는 22%로 약 5,000 톤을 수입하고 있다. 남미 국가 중에선 유일하게 아

르헨티나에서 968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비중은 전체 감자 수입량에서 4%를 차

지하였다<표 20 참조>.

3.6. 옥수수

  옥수수 재배면적은 2009년 약 54만 ha에서 2013년 약 47만 ha로 줄어들었고, 생산량

도 2012년 약 187만 톤에서 2013년 약 168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연간 증감 폭이 있지

만 대체로 2013년 재배면적과 산출량 모두 크게 줄어든 경향을 보이다 2014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은 11%이상 늘어나 회복세를 보였다<표 21 참조>. 

표 21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전체 재배면적 황옥수수 흰옥수수 전체 생산량 황옥수수 흰옥수수

2009 542.1 331.1 211.0 1,446.8 979.4 467.4

2010 458.7 266.8 191.9 1,268.7 786.0 482.7

2011 530.5 309.8 220.7 1,804.8 1,087.8 717.0

2012 542.2 298.3 243.9 1,870.0 1,049.9 820.1

2013 479.0 268.8 210.2 1,683.8 989.6 694.2

2014 상반기 252.6 153.9 98.7 911.5 570.7 340.8

자료: Fenalce, EMIS(2015).

  증가 요인으로는 축산업의 성장으로 옥수수 국내 수요량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러한 생산량은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옥수수 국

내 소비량은 2009년에는 약 465만 톤, 2010년에는 약 486만 톤, 2011년에는 약간 감소, 

2012년에는 약 500만 톤, 2013년에는 약 526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상반기 국

내 소비량은 약 334만 톤으로 2013년 소비량을 상회하였다. 

  국내 소비량에 비해 옥수수 국내 생산량은 30% 정도만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옥

수수 수입 의존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수입량이 줄어든 점을 제외하면, 

옥수수 수입량은 2009년 320만 톤에서 2013년 약 358만 톤으로 약 12% 증가하였다. 

2014년 상반기 수입량은 약 243만 톤으로 전년대비 수입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되었다<표 22 참조>. 



국가별 농업자료

122 | 2015. 5.

표 23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수수 밀 보리 수수 밀 보리

2009 27 17 6 105 34  9

2010 20 10 4  82 23  7

2011 16 10 3  71 21  5

2012  9 11 4  35 22  9

2013  7  7 6  30 17 13

2014 상반기  2  7 5   8 15 10

자료: Fenalce, EMIS(2015).

표 22  옥수수 국내 소비량
단위: 천 톤

연도 전체량 수입량

2009 4,653 3,206

2010 4,868 3,599

2011 4,610 2,805

2012 5,058 3,188

2013 5,269 3,585

2014 상반기 3,345 2,433

자료: Fenalce, EMIS(2015).

  옥수수 수입은 2014년 상반기 미국에서 전체 수입량 중 97%인 236만 톤을 수입하여 

미국 의존도가 매우 크다. 그 밖의 수입국으로는 아르헨티나에서 6만 6,000 톤을 수입

하였으며 수입비율은 2.7%를 차지하였다.  

3.7. 기타 곡물

  밀, 보리, 수수의 재배면적은 4년간 150% 줄어들었고, 2014년 상반기에 43%가 더 감

소하였다. 2009년 재배면적은 수수가 2,700ha, 밀이 1,700ha, 보리가 6,000ha이었다가 

2013년에는 수수가 7,000ha, 밀이 7,000ha, 보리가 6,000ha로 특히 수수의 재배면적이 크

게 줄어들었다. 재배면적의 감소로 전체 생산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수수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09년 약 10만 톤이었던 생산량이 2010년에는 8

만 2,000톤, 2011년에는 7만 1,000톤, 2012년에는 3만 5,000톤으로 생산량이 약 50% 감

소하였다. 2013년에는 3만 톤, 2014년 상반기 생산량은 8,000톤으로 2014년의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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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3년과 비교하여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밀의 경우도 2009년 생산

량이 3만 4,000톤에서 2013년에는 1만 7,000톤으로 50%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2014년

에는 상반기 생산량이 1만 5,000톤으로 2013년 전체 생산량을 밑돌고 있어 2014년 생

산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리는 연간 2009년 9,000톤을 생산한 이후 약

간 감소, 2012년에 2009년과 같은 생산량을 달성한 후 2013년 1만 3,000톤 2014년 상반

기 1만 톤으로 다시 증가하였다<표 23 참조>. 

  곡물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수수 수입량은 2009년 약 14만 톤에서 2013년 약 49만 

톤으로 지난 4년간 약 3.4배 증가하였다. 반면, 밀은 2009년 약 134만 톤을 수입하여 

2011년 약 153만 톤까지 증가한 후 다시 하락하여 2013년 수입량은 2009년 수입량과 

거의 같은 수치를 보였다. 

  보리는 2009년 이후 수입량이 꾸준히 늘어 2012년 수입량은 약 27톤을 기록하였고, 

2013년 수입량은 약 22만 톤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2014년 상반기 수입량은 약 12만 톤

으로 2014년 보리의 전체 수입량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높아보였다<표 24 참조>. 

표 24  곡물 수입현황

단위: 천 톤

연도 수수 밀 보리

2009 144.6 1,349.3 206.3

2010 167.7 1,421.7 243.3

2011 471.3 1,535.1 261.4

2012 688.7 1,431.8 271.5

2013 493.7 1,348.8 227.7

2014 상반기 N/A 545.3 129.5

자료: Fenalce, EMIS(2015).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 곡물 수입 국가이며, 수수의 경우, 2013년에는 

아르헨티나에 수입량 전량을 의존하였다.

  밀 최대 수입국은 캐나다로 약 321톤을 수입하였고 밀 전체 수입량의 58.9%를 차지

하였다. 미국에서는 41.1%의 밀을 수입하였으며 수입량은 224톤이다. 보리는 아르헨

티나가 최대 수입국으로 약 77톤을 수입하였으며 전체 수입량의 약 60%를 차지하였

다. 칠레에서는 약 27톤의 보리를 수입하였으며 전체 수입량의 20%, 캐나다에서는 

19.3%인 약 25톤으로 칠레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표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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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2014년 곡물 수입국가 및 수입량
단위: 톤, %

연도 품목 수입국가 수입량 (톤) 수입비율 (%)

2014

밀
캐나다 321.2 58.9

미국 224.1 41.1

보리

아르헨티나  77.6 59.9

칠레  26.9 20.8

캐나다  25.0 19.3

자료: Fenalce, EMIS (2015).

3.8. 두류

  2009년 생산량은 대두 10만 9,000톤, 완두콩 약 2만 6,000톤 이후, 생산량은 조금씩 

감소한 후 2012년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9%이상 감

소하였다. 2014년 상반기까지의 생산량은 대두 약 5만 4,000톤, 완두콩 약 1만 8,000톤

으로 품목별 산출량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재배면적의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곡물과 콩류 생산자 연합(National Federation of Cereals and Legumes 

Growers, Fenalce)에 따르면, 재배면적의 확대에도 재배할 땅이 충분하지 않아 콩 재배 

성과가 낮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농업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표 26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대두 완두콩 대두 완두콩

2009 109.0 26.9 109.0 26.9

2010 94.3 24.8 94.3 24.8

2011 106.6 24.0 106.6 24.0

2012 109.6 31.6 109.6 31.6

2013 103.7 32.0 103.7 32.0

2014 상반기 54.2 18.1 54.2 18.1

자료: Fenalce, EMIS(2015).

  두류는 재배면적의 부족으로 옥수수 및 다른 곡물과 같이 국내 수요량을 생산량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은 하지 않고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품종으로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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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지역별 재배면적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지역

생산량
전체 면적

중앙
(Central)

야노스
(Llanos)

바조카우카

(Bajo Cauca)

코스타 노르테
(Costa Norte)

산탄데르
(Santanderes)

2009 468.9 149.4 201.1 69.9 24.6 23.9 2,155

2010 420.7 139.0 184.1 48.5 22.6 26.5 2,099

2011 445.4 144.5 205.4 49.7 18.9 26.9 1,886

2012 416.1 145.3 177.6 50.4 19.8 23.0 1,922

2013 438.5 139.5 187.9 51.5 27.7 31.9 1,926

자료: Fedearroz, EMIS (2015).

소야콩, 렌틸콩, 완두콩, 강낭콩, 병아리콩 등이 있다. 2009년에서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2011년과 2012년에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이후 하락

하였다.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종은 소야콩으로 2009년에는 약 31만 5,000톤을 

수입, 2013년에는 약 30만 6,000톤을 수입하였다<표 27 참조>. 

표 27  수입현황

단위: 천 톤

연도 소야콩 렌틸콩 완두콩 대두 병아리콩

2009 315.2 56.9 36.4 21.7 10.4

2010 349.4 76.9 41.0 23.1  8.9

2011 271.9 68.8 29.2 40.4  7.7

2012 274.3 94.9 48.6 42.1 18.9

2013 306.8 59.3 27.7 20.8  5.5

2014 상반기  72.1 25.1  5.9  0.4  5.0

자료: Fenalce, EMIS(2015).

3.9. 쌀

  2013년 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5% 늘어났지만, 여전히 2009년보다는 규모가 낮아 국내 

생산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쌀 재배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은 야노스이다. 재매면

적은 2011년 약 20만 ha까지 늘어나다가 2012년 약 17만 ha로 15% 줄어들었다. 2013년 약 

18만 ha로 다소 늘어났지만 2011년 재매면적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중앙지역도 야노

스와 비슷한 증감추세를 보여 2013년 약 14만 h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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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 노르테(Costa Norte) 지역은 유일하게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역으로 2009년 약 2만 

4,000ha에서 2011년에는 약 1만 8,000ha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면적이 확대되면서 2013년에

는 약 2만 7,000ha로 전년 대비 약 40% 가까이 면적이 늘어났다<표 28 참조>. 

  콜롬비아의 쌀 소비량은 도시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인당 연간 약 38kg을 

소비하고 지방은 약 48.5kg을 소비하여, 지방이 도시보다 더 많은 쌀 소비량을 보였다. 

  현재 콜롬비아 쌀 생산 현황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서 쌀 밀수입이 증가하고 

2013년에는 생산량이 늘어 과잉 공급되면서 쌀 가격은 떨어지고 쌀 생산자의 수입도 

악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쌀 보관소 및 마케팅을 중점으로 국

내 쌀 생산자를 지원하는 대책들을 도입하였다. 또한 2014년 9월, 농림부는 지원 자금 

조달, 대출, 보관, 기술 편의성 등을 지원해 쌀 생산성을 부양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4. 콜롬비아의 농업정책

  콜롬비아의 농업정책은 공공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행한다. 공공부문에선 콜롬비아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DR)과 농림부 산하 및 유관기관들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주로 농업생산자 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른 정부부

처 및 공공기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농업정책 구상 및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 천연자원 사용, 기반시설, 에너지, 연구 또는 농업 교육과 같은 공공재 제공과 관

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농업정책 운용에 있어서, 농림부와 생산자 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부처와 기

관들이 함께 농림부와 다른 부처 간 효율적인 조정능력을 제고시키는 것도 농업정책 

운용의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콜롬비아의 2014~2018 농업정책은 전원지역 개편계획(The Miss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Countryside)을 근간으로 한다. 이 계획은 2012년 콜롬비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것으로 다섯 가지의 주요 정책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가

지 정책요소는 첫째,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지방지역의 역할, 둘째, 사회적 격차를 줄이

기 위한 포괄적인 지방지역 개발 과정, 셋째, 지방 지역에서의 공공재 제공, 넷째, 지

속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농업 발전, 다섯 째,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제도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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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정부는 2010~2014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PND)에서 다

른 산업부문과 비교 시 농업분야 성장이 뒤쳐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낮은 생산성, 농

산물 운송 및 마케팅을 위한 기반시설 이용의 제한성, 시장 확대 및 다변화의 한계, 취

약한 외부환경 대응력과 지방 지역의 투자 저조, 생산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데 지방 

생산자가 겪는 어려움, 지역 불균형 등을 농업생산의 주요 장애요소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모두를 위한 번영(Prosperity for All)” 이라는 목표 하에 성장엔진으로 

농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의 핵심은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키워 궁극적

으로 농업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표 29 참조>(OECD 2015). 

표 29  농업분야 국가개발계획(PND) (2010~2014) 

성장 장애요소 성장전략

1. 낮은 경쟁력과 생산성 1. 농업 생산의 경쟁력 제고

2. 농산물 운송 및 마케팅 인프라 이용의 제한 2. 공급망 증진 및 농축산어업의 부가가치성 장려

3. 시장 확대 및 다변화의 한계 3. 고품질 제품으로 국내외 시장 확대 및 다변화

4. 취약한 외부환경 대응력과 지방지역의 저조한 투자 4. 위험관리제도 증진 및 지방지역 투자환경 개선

5. 생산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데 지방 생산자가 겪는 
어려움

5. 지방 생산자 소득 생산 능력 개선

6. 지방 불균형
6. 지방 지역 발전을 위한 평등 장려
7. 지방지역 개발과 경쟁력을 위한 제도적 체계의 

적절성

자료: OECD, 2015.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Colombia 2015.  OECD.

  2013년 8월, 콜롬비아 농림부는 농업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농업협정(Pacto Agrario)을 

발표했다. 주요 협정내용은 비료와 퇴비의 관세 철폐, 우유와 같은 일부 농산물의 수

입 제한, 밀수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책 채택 등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농업협정은 지방(육성을 위한) 농업 정책 예산 증가, 농업부

분의 생산량 향상을 위한 R&D 투자, 지방의 사회서비스를 위한 공공투자 등을 포함하

고 있다. 하지만, 농업협정은 대형 토지 지주와 대형 농업생산들의 수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난이 있으며, 소작농 및 중소 생산자들의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EMIS 2015).

4.1. 재정지원 정책

  2003년부터 콜롬비아 정부는 농업부문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07년에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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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Rural Development Program with Equality”는 융자, 투자자본, 보관 및 다른 농업서비

스를 위한 소규모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s)를 통해 농업생산자를 지원하는 프로그

램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국제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이 국제시장 환경에 적응

하는 것을 돕고 농업 개발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예산

은 약 5,000억 페소이며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변동된다.

  정책은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특별대출한도(Special line of 

credit-General)는 농지개간, 농기계류 구매, 생산 기반시설 향상 시 달러와 같은 국제 통

화로 빌려주고 콜롬비아 현지 통화로 상환할 수 있는 연화차관(Soft loan)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개발투자 인센티브(Incentive for rural capital development)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토지, 새로운 농기계류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중·

대 규모로 생산자 유형에 따라 투자의 20% 혹은 40%까지 지원된다. 농업용수 관개 및 

배수 제안을 위한 공개 요구(Public call for proposals for irrigation and draining)는 용수확

보, 용수상태, 개간, 농지 배수시설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융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비용의 70%까지 인정된다. 

  농축산업 신용정책은 생산 활동을 발전시키는 요인과 관련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정책이다. 관련 정책은 먼저 농축산업보증기금(Agriculture and 

Livestock Guarantee Fund, FAG)이 있다. 이 정책은 대규모 생산자는 50%, 소규모 생산자

는 80%까지 농업생산 활동에 따른 예외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정책이다. 이 외에도 농

축산 보험(Agriculture and livestock insurance)은 비, 혹한, 강풍, 홍수, 산사태 및 이류, 가

뭄 등과 같은 기후적 위험요인으로부터 농작물과 가축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산자가 

취득한 보험액의 30~60% 가량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준다. 

  한편, 무역보호 차원에서 콜롬비아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원 정책을 실시하

고 있다. 가격안정기금(Fondos de Estabilizacion de Precios, FEPs)은 면화, 팜유, 사탕수수, 

코코아, 쇠고기, 우유 생산자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산자협회나 특정 

부문 회원들이 낸 기여금이 특별징수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기금은 정부가 아닌 

생산자 협회에서 담당 관리를 한다. 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기금 

초기단계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 기금제도는 국제시장 가격이나 시장상황

이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국내 생산자 가격을 국제가격을 인상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가격안정기금의 목적은 생산자 소득을 보장하고 국내 생산을 규제하며 가격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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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및 가격 투기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생산자에게 가능하면 최고로 만족할 수 있

는 가격으로 농산물이 거래되는 환경을 보장하기도 한다. 즉, 농산물의 판매가격이 최

저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때 생산자에게 기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

격이 설정한 최고가격보다 높을 경우, 생산자는 기여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커피, 코코아, 쌀이 국제시장 가격이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 산출량을 

바탕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있다. 2013년 초 커피 가격 하락에 따른 대응책으

로 수립한 커피지원 프로그램((Proteccion al Ingreso Cafetero, PIC)은 커피 기본 구매가격

이 1자루당(농림부 기준 2,013g) 70만 페소보다 높을 때, 생산된 파치먼트 커피(각 자루

당 125kg) 가격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콜롬비아 전역에 있는 커피 생산

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3년 3월에서 8월 동안 이 제도의 수혜를 입은 

커피 생산자들은 약 33만 명에 달한다. 커피지원프로그램의 정부예산은 2013년 약 1조 

페소(5억 5,000만 달러)이며 예산 집행은 커피생산자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코코아와 

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정부예산은 2013년 기준으로 코코아는 600만 

달러, 쌀은 660만 달러였다. 

  반대로 가격 변동이 있는 투입물과 고정 자본 형성을 위한 보조금과 농업 현장 서

비스 지원처럼 농산물 생산과정에서의 지원정책도 존재한다. 지방 형평성 개발 

(Desarollo Rural con Equidad, DRE) 프로그램은 융자와 농업 생산물에 인센티브를 제공

해 농업 생산을 신장시키고 농업 생산자들 간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본 인센티브((Incentivo a la Capitalizacion Rural,  ICR)는 2013년 약 3,000억 페소(1

억 6,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농업용수자원 관리 개선과 같은 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4.2. 수출·수입 정책 

  콜롬비아에서 지원하는 수출정책으로는 수출세 및 수출 보조금, 재정지원제도, 기업

식 농업 자유무역지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콜롬비아는 대체로 수출세나 수출보

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국가커피기금(National Fund for Coffee)의 기금을 지원하는 목

적으로 커피를 수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된다. 

  2009년 콜롬비아는 화훼, 바나나, 플랜테인, 새우 부문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

입해 수출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또한 2010년에는 콜롬비아 농산물에 대

한 금전적 손실에 대비하는 헷징(hedging)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수출업자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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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콜롬비아 농수산물품목별 관세율

단위: %

품목
WTO 양허세율 실행세율

평균 면세비율 상한 평균 면세비율 상한

동물성 생산품  97.0 0 209 22.7 0 80

과일, 채소, 식물  72.8 0 178 44.9 0 98

커피, 차  70.0 0  70 12.8 0 15

곡물 및 곡물조제품 108.4 0 195 15.7 0 80

기타 농산물  76.6 0 151  9.4 0 70

어류  38.0 0 104 14.2 0 15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2013) 일부 인용.

접세, 각종 요금 및 지불건수에 대한 상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2006년 이후, 이러한 

세금 환급 프로그램은 실시되었던 때는 2007년, 2008년, 2011년뿐이었다. 이유로는 

2011년의 경우, 페소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

적이었다. 

  콜롬비아는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와 함께 속한 안데안 공동체의 가격밴드제도를 

설정하여 특정 농산품의 수입에 대해 가변부과금(Variable Levies)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

용하고 있다. 가변부과금은 농업분야에서 수출국 내에서의 제품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국내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부과금 제도이다. 

  그러나 2012년 미국과 무역증진협정(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CTPA)을 채결하면서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미국 품목의 약 80%는 10년 내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CTPA 발효로 콜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가변부과금을 부

과하지 못하고 쇠고기, 가금류, 대두, 면화, 밀가루 등 미국 농산품의 약 7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었다. 그 외 옥수수, 쌀, 닭고기 부분부위, 유제품, 수수, 건조 콩, 쇠고기, 

사료, 콩기름 등 콜롬비아로 수출하는 미국 농산품의 일정량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

를 부과하고 있다. 

  WTO의 국가별 관세율체계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42.8%이며 평

균 실행관세율은 8.4%인데,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91.% 평균 실행관세율은 

15.3%로 나타났다. 현재, 수입되는 농산물의 약 87%가 1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농산물 수입 시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수입되는 농산물의 13.4%는 0~5%, 27.7%

는 5~10%, 45.5%는 10~1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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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면세정책

  콜롬비아는 2004년부터 2014년 동안 코코아, 고무, 팜, 감귤류(Citrus) 및 과일나무와 같은 

신종 작물은 생산이 시작되고부터 10년 동안 순수 소득세가 면제되는 정책을 펼쳐왔다. 

  Plan Vallejo 특별 수출입 제도는 제품, 원재료, 자본재를 수입하는 데 부관하는 관세

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집행을 연기하는 제도로 생산품은 전량 혹은 부분적

으로라도 반드시 수출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 

  원재료 및 물품에 대한 Plan Vallejos(Plan Vallejo for Raw Materials and Supplies) 정책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와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

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이다. 특별한 허가가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면제되지

만 원재료로 만든 제품의 60% 가량은 수출해야 하거나 자유무역지역에 판매해야 한다. 

  자본재, 예비 부품 및 중간재 Plan Vallejo(Plan Vallejo for Capital Goods, Spare Parts and 

Intermediate Goods) 정책은 농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중간재를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승인이 나면 생산자는 약정된 유효기간 동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받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시킬 수 있다. 

  Productive Transformation 프로그램은 장기적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공급 망을 다변

화하고 농업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공

개경쟁을 통해서, 4개의 농공분야가 선정되었고 해당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평가 및 비교하는 절차를 거친다. 선정된 분야로는 고

기, 초콜릿, 사탕제도 및 관령 원재료(팜, 유지류 및 새우농업)이다. 

4.4. 콜롬비아의 FTA 현황

  콜롬비아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확대 정

책을 통해 국제무역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소비시장 역시 확대되었고 FTA를 통한 교역 증대를 국가 성장 목표로 삼

고 있다. 

  콜롬비아의 양자간 FTA 현황은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칠레, 미

국, 캐나다, 우리나라와 체결했으며 다자간 FTA는 유럽연합(EU), 안데안 공동체,2) 카

 2) 라틴아메리카의 안데스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 공동체임. 역내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대외 국가에 공동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60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멕시코 등 남미 7개국이 주도해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을 결성해  중남미를 대표하는 경제 공동시장으로 떠오르자 이에 위기를 느낀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 이른바 안데스 5개 국가가 1969년 경제 협력을 위해 형성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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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 공동체,3) 남미공동시장(MERCOSUR)4)와 체결했으며 태평양 동맹 (Pacific 

Alliance),5) 이스라엘, 파나마와는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표 31 참조>.

  콜롬비아는 경제공동체 가입 확대를 통해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며 교역 대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APEC과 OECD 가입 추진을 통

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중남미 태평양 

ARCO 국가들과의 연대도 공고히 하고 있다.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및 칠레 등 4개국 

정상은 태평양 연안 중남미 국가 간의 태평양 동맹으로 경제통합지대(Area dein-

tegracion Profunda) 창설을 목표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고 2011년 4월에 경제통합지대 

창설 협정을 협의했다. 콜롬비아는 2014년까지 약 50개국과 FTA를 체결 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관련 협상 또는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중으로 2015년 4월 기준  

13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학계 및 산업계 일각에서는 탈산업화 등을 이유로 정부의 FTA 확대에 비판적인 태

도를 보이자 2014년 7월 콜롬비아 정부는 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스라엘과 같이 

FTA 협상이 이미 마무리되었거나,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태평양 동맹처럼 협상이 진

행 중인 국가들은 협상 절차를 계획대로 종료하지만 중국, 호주처럼 협상 검토 단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FTA 추진은 당분간 중단하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

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콜롬비아 FTA는 2013년 2월 서명했고 이중과세방지 협

정은 2014년 7월에 발효했다. 2015년 3월 기준, 콜롬비아-일본 FTA는 제10차 공식협상

이 완료되어 전체 18개 분야 중 14개 분야의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3) 카리브 해 연안 국가들의 지역 공동체로, 역내 국가의 경제개발과 외교정책을 조율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통

합화에 대응한 카리브 국가들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창설되었음.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자메이카, 수리남 등 카

리브 해 국가 14개국이 모여 1973년도에 출범하였고 공동시장 결성, 대외정책 조율, 보건·교육·어업·정보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함. 

 4) 남미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임.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양국경제협력 프로그램

을 시초로, 1991년 11월 29일에 인접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포함한 아순시온협약이 체결되어 이를 제도적 골격으로 마련

하였음. 이후 4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되었음.

 5)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아태지역 국가와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중남미 자유무역

의 대표적인 4개국(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이 2012년 6월 결성한 연합임. 태평양 동맹은 인구는 2.1억 만 명, GDP는 2

조 달러로 세계 9위권의 경제 규모에 해당함. 이들 4개 회원국은 2013년 7월말에 상품교역의 91.8%를 즉각 무관세에 합의하

였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연계를 통해 아태지역과 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세계농업 제177호 | 133

표 31  콜롬비아 FTA 체결현황

FTA 협정국 (44개국) FTA 유사무역협정국(PSA) (17개국)

국가 서명 발효 국가 서명 발효

안데안 공동체 1987.5.12 1988.5.25 니카라과 1984.3.2. 1985.9.2

멕시코 1994.6.13 1995.1.1
카리브 공동체
(CARICOM) (15개국)

1994.7.24 1995.1.1

중미 3개국
- 과테말라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2007.8.9
2009.11.12.
2010.2.1.
2010.3.27

베네수엘라 2011.11.28 2012.10.19

경제보완협정(ECA) (5개국)

쿠바 2000.9.15 2001.7.10

칠레 2006.11.27 2009.5.8
남미공동시장 
(MERCOSUR) (4개국)

2004.10.18 2005.2.1

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2008.11.25
2011.7.1.
2011.7.1.
2014.9.1.
2014.10.1

서명 (8개국)

캐나다 2008.11.21 2011.8.15 태평양 동맹 (4개국) 2014.2.10

미국 2006.11.22 2012.5.15 이스라엘 2013.9.30

유럽연합(EU)
28개국)

2012.6.26 2013.8.1 파나마 2013.9.20

협상 중 (2개국) 코스타리카 2013.5.22

터키, 일본 한국 2013.2.21
2014.7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자료: 외교통상부(2015). 

4.4.1. 한국-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소비시장으로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6% 이상을 달

성하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으로, 우리나라에게는 니켈, 원유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자원외교에 있어 중요한 국가이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FTA를 체결한 국가이며 2013년 2월 협정을 체결했다. 

  콜롬비아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

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개시했다. FTA 체결로 인해 콜롬비아는 농산물

의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에서 수혜를 입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콜롬비아 상공부에 따르면, FTA 승인으로 인해 돼지고기, 유제품, 과일 등과 같

은 농업분야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품분야는 10년 내 교역 중

인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지만 농산물의 경우,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보호수단을 확보했고 특히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등은 양허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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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역사적으로 농업은 콜롬비아 GDP 증가, 고용창출, 수출에 크게 기여해 온 주요 산

업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GDP에서의 농업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고, 농

업생산물도 1990년대 이후, 약 1.6%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커피와 같은 특정

작물에 집중되는 지원정책과 경작지 면적의 확대로 전체 농작물 생산의 불균형도 심

화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정책상에 있어서 농업을 핵심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지만, 농업

정책 자체에 대한 제도적 체계는 중심부처인 농림부(공공부문), 생산자 협회(민간부문) 

및 다른 정부부처와 관련 유관기관들이 모두 관여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성

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농업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낮은 농업 생산성, 정치적 문

제로 인한 농지사용의 비효율성과 저조한 농업 투자는 콜롬비아 농업 경쟁력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농업지역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혁신 부족과 민간부문의 낮은 투자율, 농업 지식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부족, 정부의 

거버넌스 및 역량문제가 또 하나의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콜롬비아는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업용수, 토지관리 및 인프라, 플랜트, 

가축동물 방역, 식품안전 체계, 운송 인프라, 시장정보체계, 교육, 연구 및 개발, 서비

스 확대, 기술 지원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

다. 기반시설 투자측면에서는 공공재 같이 기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

략적 투자에 정책개발을 통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개간사업의 투자 증대, 농업용수 

공급, 사용, 보관 관리의 강화와 운송체계 추자 확대가 요구될 것이다. 포괄적인 토지 

접근 정책면에서는 농업지역 개발을 증진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요구

될 것이다.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선, 정책운영 자체에 대한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여러 부처 및 민간 협회에서 관여하는 농업정책의 관리와 조

정 노력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정책 구상과 실행에 있어서 제도체계의 개선

과 강화가 요구된다. 정책 개발별 단계마다 실시하는 평가 및 모니터링의 강화와 관련 

정책을 실행하는 부처 간 제도적인 협력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콜롬비아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적극적인 FTA를 체결해 왔으므로, 농업국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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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Border Measure) 6)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콜롬비아 농업 문제를 대응하는 정책개발 및 노력과 자유무역환경

에 적응하는 정책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콜롬비아의 농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 전망은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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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세계물포럼 

미래식량을 위한 물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서론 7) 

  2015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이 대구와 경주에서 개

최되었다.1) 세계물포럼은 지구의 물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치아래 전문기관들과 정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1996년에 창설한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2)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이다. 1997년에 제1차 회의를 기점으로 3년마다 개최되고 있는데, 

이번에 열린 제7차 회의는 “우리 미래의 물(Water for Our Future)”이란 주제로 진행되

었다<표 1 참조>.3)

  이번 회의는 ① 주제별 과정, ② 정치적 과정, ③ 지역별 과정, ④ 과학기술 과정 등 

4개 과정에서 총 400여개 세션이 진행되었다. 본고에서 다룰 내용은 주제별 과정의 틀 

속에 맞춰진 “실행목표” 중 “식량을 위한 물(water for food)”에 관한 내용이다<표 2 참

조>. 먼저 세션의 백서(white paper)로 제시된 FAO와 WWC의 보고서 내용(제2장)을 정

리한 후 아메리카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된 내용들(제3장)을 살펴보기로 한다.4)

 * (songsooc@gmail.com).

 1) 2015 제17차 세계물포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참조(worldwaterforum7.org).

 2) (http://www.worldwatercouncil.org/).

 3) 세계물포럼의 개최일은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인 3월 22일 전후로 결정됨. 

 4) 아메리카 지역사례는“변화하는 세상아래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물과 식량안보(water and food security in a chan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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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물포럼의 역사

회의 개최국·도시 주제 참가규모

1차 모로코·마라케시
물과 삶 및 환경의 비전
(vision for water, life and the environment)

63개국 500명

2차 네덜란드·헤이그 비전에서 행동으로(from vision to action) 114개국 5,700명

3차 일본·교토, 시가, 오사카 차별화된 포럼(a forum with a difference) 183개국 2만 4,060명

4차 멕시코·멕시코시티
세계 도전과제에 대한 지역의 대응
(local actions for a global challenge)

168개국 1만 9,766명

5차 터키·이스탄불 물 격차의 완화(bridging divides for water) 192개국 3만 3,058명

6차 프랑스·마르세유 해결의 시간(time for solutions) 173개국 3만 4,065명

7차 한국·대구, 경주 우리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our future) 168개국 3만 명

자료: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http://worldwaterforum7.org).

2. 물과 식량안보의 미래에 관한 백서

  FAO와 WWC(2015)는 세계의 식량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2050년을 기점으로 한 물

과 식량에 관한 전망 아래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하고 있다.5)

2.1. 2050년 물과 식량의 전망

  2050년 세계 인구는 90~100억 명이 될 전망이다. 비록 식량은 늘어나는 인구를 충

족시킬 만큼 충분히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식량 및 영양불안은 많은 지역에서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빈곤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며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공공개입이 필요하다. 

  세계 전체로 보면 수자원은 2050년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전

망된다. 그러나 많은 지역은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 부족은 경쟁을 촉발시

킴으로써 농업생산이 위축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득

과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효과적 물 사용, 천연자원 기반보호, 농업생산과 생활용 

물에 대한 접근보장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더불어 더욱 효과적인 물 관리가 

:regional perspectives)”란 주제아래 구성된 세션(2015년 4월 13~13일, 경주)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한 것임. 각 발

표사례 원문은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5) 이 백서는 2015년 세계물포럼 중“식량안보를 위한 물에 관한 고위급 패널(High Level Panel on Water for Food Security) 

논의를 위하여 준비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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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물 부족 지역과 국가는 구조적인 식량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량안

보 전략을 강구해야 하며, 식량가격 변동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역조치를 

통한 식량접근 기회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2  세계물포럼 주제별 과정의 세부 주제

실행형태 축 주제

실행 목표
(action goals): 
우리가 원하는 
미래(our future 
we want)

모두를 위한 물안보
(water security for all)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한 물
(enough safe water for all)

모두를 위한 통합된 위생관리
(integrated sanitation for all)

변화에 대한 적응: 복원을 위한 위험 및 불확실성 관리와 
재난준비(managing risk and uncertainty for resilience and 
disaster preparedness)

지속가능한 물자원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 
for sustainable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services)

개발과 번영을 위한 물
(water for development 
and prosperity)

식량을 위한 물(water for food)

물과 에너지(water and energy)

물과 도시(water and cities)

지속가능성을 위한 물: 
인간과 자연의 조화
(water for sustainability: 
harmonizing humans 
and nature)

녹색성장, 물 지킴과 산업
(green growth, water stewardship and industry)

물 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위한 생태계의 관리와 회복(managing 
and restoring ecosystems for water services and biodiversity)

물마루부터 산호초까지 수질 보장
(ensuring water quality from ridge to reef) 

IWRM6)의 스마트 이행(SMART implementation of IWRM)

실행 수단
(action tools): 
변화를 위한 
엔진(engines 
for change)

실행가능한 
이행체제수립
(constructing feasible 
implementation 
mechanisms)

혁신적 투자를 위한 경제 환경과 금융
(economics and financing for innovative investments)

효과적 거버넌스: 향상된 정치적 의사결정,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술에 관한 정보(effective governance: enhanced political 
decisions,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technical information)

갈등완화와 국경간 물 문제의 개선을 위한 협력
(cooperation for reducing conflict and improving transboundary 
water management)

물 문화와 정의 및 형평성(water cultures, justice and equity)

교육 향상과 능력형성
(enhancing education and capacity building)

자료: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http://worldwaterforum7.org).

 6)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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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50년 전망을 결정하는 요인

  2050년까지 세계인구의 순 성장은 개도국의 도시지역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도

시화의 진행은 농업에 활용되는 물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특히 도시 외곽

지역이 주요 관심대상이다. 농업은 많은 도시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

  도시와 시골의 관계는 복잡하게 연관될 것이므로, 효율적인 관리개선을 통하여 상

호 이익이 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 물 제품에 포

함된 물과 영양분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것이다.

  2050년에 세계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는 계속 농업에 의존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개도국의 농업에 대한 투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고 

자국의 식량안보와 영양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50년에 농업은 대부분

의 국가에서 개발된 수자원의 최대 사용 산업일 것인데, 강이나 호수 및 대수층에서 

끌어 올리는 물의 70%까지 차지할 것이다. 도시와 산업 및 환경목적의 물 수요는 증

가할 것이며, 이는 많은 분야에서 농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감축시킬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2050년 사이에 작물과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산된(transpired) 물의 

양은 세계 전체로 보면 증가해야 한다. 많은 지역에서 농민들은 그 농산물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물의 수량이 감소할 것임을 

각오하여야 한다. 관개수와 천수의 환경에서 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혁

신적인 기술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농업의 물 사용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기후와 연관된 사건들을 더욱 변동시킬 것이며, 빈번한 극한 날씨뿐만 

아니라 물과 농업에 있어 적응이 필요한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불러올 것이다. 물의 

보관 구조, 지하수와 지표수의 결합 사용, 폐수수집과 재사용, 산림농업, 소규모 농

가를 위하여 복원력이 큰 생산체제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 등 지역 수준과 분수계 

및 농가수준에서 그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지구의 물 공급에 있어 중요한 발원처인 밭과 산악지역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데 지금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생산지역에서 수자원은 과용되거나 지속불가능한 방법으로 인하여 침해되고 

있다.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북중미의 넓은 지역에서의 지하

수 이용이 자연적인 충원률보다 높은 실정이며, 대수층은 감소세이다. 이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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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가구가 물에 의존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잉사용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집약농업과 산업개발 및 도시팽창이 생활용이나 농

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물 덩어리(water body)를 오염시킨다.7) 계획아래 그리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물을 사용하고 오염을 줄이는 한편,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2.3. 기본 정책과 투자

  지속적인 투자는 기술에 관한 공공연구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소규모 농가의 집

약된 농업생산을 주도할 것이다. 작물과 가축의 유전체 및 생산기술에 관한 진전은 농

가로 하여금 제한된 농지와 물아래 그들의 생산을 늘릴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연구 

자원들은 소규모 농가에 직접 전달되어야 하므로, 교육과 훈련 및 구제에 관한 투자에도 지

원되어야 한다. 투자에 있어 민간부문과 민관연대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이행되는 

속도를 높일 것이다.

  농업 위험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특히 소규모 농가를 위한 투자와 프로그램은 해당 

농가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활동을 다양화하며, 투입재가격의 상승국면이나 낮은 

단수 및 극단의 기후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지탱하도록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

다. 기후지수에 기초한 보험 상품을 더욱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함께 농업 투입

재, 작물과 축산물의 공급과 운송을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에 따른 거래비용을 낮추도

록 하는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는 수자원 제약아래 농가가 창

출하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한편, 식량안보와 영양안보를 개선시킬 것이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 초점을 맞춘 음용수 공급, 수질, 위생 및 건강관리에 대한 투

자는 도시와 농촌 거주자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식량과 영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

록 보장한다. 더 나은 위생과 건강은 만성적인 질병과 가구의 복지 및 교육에 장애가 

되는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개선시킬 것이다. 가구 수준에서의 생산성 성장과 개발, 

소득 창출,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물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을 위하여 

물을 잘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선순환은 어떻게 깨끗한 물과 위생 및 건강시

설에 적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달려 있다.

  농촌에서 농외 고용기회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

여 토지와 수자원이 높은 인구밀도를 지지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도 소득향상, 

 7) 물 덩어리는 강과 호수처럼 물이 모인 것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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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감축, 식량안보 개선 등을 이룰 수 있다. 식량안보를 달성을 위하여 높은 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며,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이러한 소득은 새로운 농외 고용에서 비롯

될 것이다.

  여성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영농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나, 농업에 영향을 미

치는 많은 제도적 환경은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업생

산, 연구, 교육 및 구제 등에서 여성의 역할과 성공을 제고하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

인 제도와 지원정책 및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농지 소유권 보장, 물과 신용에 대한 접

근 보장, 물 사용자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

다. 또한 여성이 농업연구, 지도 및 교육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 필요하다.

2.4. 물 관리와 제도 및 인센티브

  농업과 다른 산업 사이에서 물을 둘러싼 경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앙 및 지방정

부는 물 고갈상황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물

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모든 소비자들이 지혜롭게 물을 사용하도록 장려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 소유권을 보장하면 효과적인 토지사용이 장려되고 물에 

대한 권리와 배분 또한 보장됨으로써 농가로 하여금 토지에 투자하고 관개농업을 통

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할 것이다. 국제 하천유역에서 지속적인 협력 노력은 지표

수나 지하수 자원을 공유하는 국가 간의 물과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산업간 물에 대한 경쟁이 증가한다는 것은 물에 대한 권리와 배분 및 관리

에 있어 혁신적인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본디 물 관리 형태는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배분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물 대부분이 농업

에 사용되던 때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관리구조는 물 개발과 배분 및 관리 결

정에 더 폭넓은 물 사용자 그룹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환경 

어메니티(amenity)8)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물 사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효

과적인 투자 프로그램의 수립 등을 기대할 수 있다. 

 8) 농촌 특유의 자원 환경과 전원풍경, 지역 공동체 문화, 지역 특유의 수공예품, 문화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만족

감과 쾌락성을 주는 요소들을 함축하는 의미임.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농촌의 모든 경제적 

자원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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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량을 위한 물: 사례 발표

3.1. 아메리카 개관9)

  아메리카 대륙은 경제개발과 농업체제가 다양한 지역이다.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

질처럼 대농 중심의 대규모 식량 생산국이 있는 반면에 다른 남미와 카리브 연안국

(Latin America and Caribbean, LAC)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농업이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

다. 제도와 단수에서도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수자원이 풍부한 편이지

만, 지역과 시기에 따른 변동성이 큰 편이다.

  남미는 새로운 경작 가능지가 28%에 달한다. LAC의 농산물 수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간 8% 성장하고 있다. 즉 남미 대부분은 농산물 수입보다 2~3배 이상의 농산

물을 수출하는 순수출 지역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세계의 농산물 수출과 수입

농산물 수출과 수입

3배 이상 순수출

2배 이상 순수출

수출 = 수입

2배 이상 순수입

3배 이상 순수입

자료: Kirk(2012).

 9) 이 자료는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Univ. of Nebraska)의 Robert B. Daugherty Institute가 아메리카 대륙 전반에 관해 발표한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한 결과임. 이 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waterforfood.nebrask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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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1996~2005년에 국가별 가상수(virtual water)10)의 수지와 농산물 및 공산

품 무역을 근거로 산출한 가상수의 국가 간 흐름을 나타낸다. 여기서 가상수란 생산에 

필요한 물의 양을 말한다(김윤형 등 2012).11) 가상수의 순수출국은 아메리카(미국, 캐나

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시아(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등이다. 반면 

주요 순수입국은 북아프리카, 중동, 멕시코, 유럽, 일본, 한국 등이다.12)

그림 2  농산물과 공산품의 무역과 관련된 가상수의 흐름과 국가별 균형

가상수 순수입
(Gm

3
/y)

󰠀95 - 󰠀75
󰠀75 - 󰠀35
󰠀35 - 󰠀15
󰠀15 - 󰠀5
󰠀5 - 0
0 - 5

5 - 10

10 - 󰠀15
15 - 󰠀50
50 - 󰠀115
자료부재

자료: Hoekstra and Mekonnen(2012). 

  <그림 3>은 물의 “물리 기준의 결핍(physical scarcity)”과 “경제 기준의 결핍(economic 

scarcity)”을 나타낸다. 물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정의된 “물리 기준의 결핍”은 수자

원 개발이 지속가능한 한계를 초과한 상태로, 하천 유량의 75% 이상을 농업, 제조업 및 

국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리 기준의 결핍에 근접”한 상태는 하천 유량의 60% 이

상을 사용하는 것이다. “경제 기준의 결핍”은 비록 자연 상태에서 물이 그 수요보다 충

분하나, 인재 부족과 제도 및 금융자본의 한계로 말미암아 물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

를 말한다. 즉 하천 유량의 25% 미만을 사용하나 영양결핍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1998년 토니 앨런(Allan. J.A)교수가 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용어임.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공산품 등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을 의미함. 

11) 예를 들면, 벼의 경우 논에서 재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포함되며, 백미의 경우 가공단계에서 추가로 사용되는 물의 양이 

산출에 들어 백미 1톤 생산에 필요한 가상수는 2,309m3임(김윤형 등 2012).

12)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미와 남미가 가상수의 순수출국이란 사실은 수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농산물에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물의 부존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함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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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구의 1/5가량이 물의 물리 기준의 결핍에 직면해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는 경제 기준의 결핍이 심각하다. 아메리카 지역은 결핍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미래 물 문제의 중요한 요인은 단순히 인구증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 목표한 투자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 충분하지 못한 인재, 효과가 미흡한 제도, 부실한 관리 등이다.

그림 3  국가별 물의 결핍 상황

결핍 아님

물리적 결핍

물리적 결핍에 근접

경제적 결핍

계측되지 않음

자료: Earthscan(2007).

  식량생산을 위한 물과 관련하여 아메리카가 직면한 문제는 가구의 식량안보를 보장

하고 지역의 농업생산 잠재력을 실현하되, 증가하고 있는 다른 부문의 사회, 경제, 환

경수요 또한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민관연대의 틀 안에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물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과 제도 및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천수답 농업에서 농작물의 증발산(evapotranspiration)을 통하여 소비되는 물, 즉 

녹색 물(green water)의 사용과 관리를 최대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천수답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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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소규모 물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

면 여과탱크, 단구 구조, 물 함양 등을 통하여 작물에 물 공급을 증대시키고, 작물 품

종 개선과 보전농업을 통한 작물의 물 흡수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또한 녹색 물

과 청색 물(blue water),13) 의 통합된 관리도 필요하다.

  넷째, 가뭄 관리가 필요하다. 가뭄에 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지역수준에

서 대비능력을 개선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국립가뭄경감센터(National Drought 

Mitigation Center)14)는 실시간으로 자국의 가뭄상황과 정보를 지도와 함께 게재한다

<그림 4 참조>.

그림 4  미국의 가뭄 모니터(2015년 4월 21일 현재)

가뭄의 영향

주요 영향의 윤곽

6개월 이내 단기(농업, 초지 등)

6개월 이상 장기(수문학, 생태)

D0=비정상 건조
D1=중간 가뭄
D2=심각한 가뭄
D3=극한 가뭄
D4=아주 예외적 가뭄

자료: US Drought Monitor(http://droughtmonitor.unl.edu/).

  작물의 단수 격차와 물 생산성 측면에서도 기회가 존재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물 

제약아래 단수(water-limited yield)를 감안할 때 콩, 밀, 옥수수의 생산량을 최대 1,100만 

톤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참조>. 콩의 단수격차는 옥수수나 

밀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로 보면 아르헨티나의 농작물은 중간 

정도의 단수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13) 강 또는 호수.

14) (http://droughtmonitor.un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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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르헨티나의 주요 곡물 생산 잠재력

곡물
YA

(톤/ha)
YW

(톤/ha)
YW-YA
(톤/ha)

YP
(톤/ha)

면적
(100만ha)

실제생산량
(100만톤)

생산능력 
(100만톤)

옥수수 6.78 11.59 4.81 13.78 3.03 23 34

밀 3.02 5.16 2.14 7.30 4.54 14 19

콩 2.65 3.91 1.26 6.21 17.11 48 55

  주: 1. YA=실제단수; YW=물 제약아래 단수; YP=잠재 단수.

     2. 단수 격차(YW-YA)에 관한 자세한 산출 방식과 지역별 자료에 관해서는 Global Yield Gap Atlas(www.yieldgap.org) 참조.

자료: Merlos et al(2014).

3.2. 멕시코15)

  FAO는 2050년까지 1인당 평균 하루 칼로리 요구량이 2,000kcal에서 3,130kcal로 증대

될 것이라 전망한다. 이는 농업생산이 지금보다 70%이상 증가하여야 함을 뜻한다. 멕

시코에서 농업생산을 70% 확대하려면 작물 단수 성장이 52%, 작물 집중도 확대가 

18%, 경작지 면적 증대가 30% 이상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5>은 관개지역(irrigation districts) 내에서 수확면적이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관개면적은 1994년에 거의 300만 ha로 정점에 이른 후, 2000년대 초반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반등하여 250만 ha를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5  멕시코의 관개면적 추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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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llado(2015).

15) 이 자료는 멕시코의 관개건조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rrigation and Drainage, ICID)의 클라도(J. Collado)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임(http://www.icid.org/cp_mexic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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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멕시코의 관개지역 안에서 작물 생산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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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llado(2015).

   <그림 6>은 관개지역 안에서 물 추출률을 나타낸다. 1994년과 2011년에 각각 3만 

5,000 hm
3로 최고수준을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2만 5,000 hm

3를 기록하였다. 이는 장

기적으로 물 추출률이 감소한 결과이다.   

그림 6  멕시코의 관개지역에서 물 추출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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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llado(2015).

   <그림 7>은 관개지역에서 작물 생산량 추이를 나타낸다. 작물 생산량은 1992년에 

3,000만 톤 미만에서 2013년 현재 4,700만 톤가량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동 기간, 

단수도 ha당 10톤에서 20톤 이상으로 2배 증가하였다<그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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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멕시코의 관개지역에서 작물 단수 추이
           톤/ha

25.00

20.00

15.00

10.00

5.00

0.00 20
13

20
12

20
11

20
10

20
0
9

20
0
8

20
0
7

20
0
6

20
0
5

20
0
4

20
0
3

20
0
2

20
0
1

20
0
0

19
9
9

19
9
8

19
9
7

19
9
6

19
9
5

19
9
4

19
9
3

19
9
2

19
9
1

19
9
0

자료: Collado(2015).

  식량안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특히 멕시코의 경우 종자의 개선, 관개, 

비료 사용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비료를 생산하고 관개 적기(timing)를 적절하게 조절하

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림 9>는 농업 에너지의 소비 추이를 나타내는데, 

1990년에 약 9만 페타줄(PJ, petajoule)에서 2012년에 약 16만 페타줄을 기록하였다.16)

그림 9  멕시코의 농업 에너지 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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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llado(2015).

16) Joule은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1초간 1 watt의 힘”을 나타냄. Petajoule은 1015 joul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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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과 투입량의 추이를 종합하여 단위 생산량 대비 투입재의 사용 추이를 살펴

보면 <그림 10>과 같다. 이 가운데 특히 생산량으로 계측한 물의 사용 효율이 개선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멕시코의 단위 생산 기준 투입재 사용 추이

단위: 생산량 대비 투입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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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llado(2015).

3.3. 북미17)

  북미와 중미의 경지면적과 관개면적을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관개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니카라과로 40%에 이르고, 멕시코가 23%, 도미니카 공화국이 22% 

이다. 미국의 관개면적 비중은 14%이나 그에 해당하는 관개면적은 2,473만 ha로 이 가

운데 가장 넓다. 북미 국가들의 관개방식을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스프링클러 방식

(sprinkler system)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멕시코는 중력을 이용한 관개방식

(gravity system)이 대부분을 차지한다.18)

  미국에서 관개면적이 가장 큰 주는 네브래스카(Nebraska)로 336만 ha에 이른다. 캘리

포니아(California) 주가 305만ha이고 아칸소(Arkansas) 주는 200만 ha이다. 사용 중인 관

정(well) 수는 텍사스(Texas) 주가 8만 1,511개로 최다이고, 네브래스카 주 7만 7,155개, 

17) 이 부분은 미국 네브래스카 대학(Univ. of Nebraska)의 Christopher Neale 연구부장(Daugherty Water for Food Institute)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18) 관개방식에 따른 물 사용의 효율은 중력방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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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5만 9,499개, 아칸소 주 4만 8,310개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관개지역에

서 재배되는 작물은 과수가 104만 ha로 가장 많으며, 채소 41만 ha, 콩과 알팔파(alfalfa)

가 27만 ha이다. 네브래스카 주의 경우 관개지역에 재배되는 옥수수와 콩은 각각 217

만 ha와 78만 ha를 차지하여 천수답 면적보다 각각 3.7배와 2.3배 넓다.

표 4  북미와 중미의 경지면적과 관개면적

국가
경지면적
(100만ha)

관개면적
(100만ha)

관개비중(%)

미국 173.20
24.74

(10.7-1.6-12.3)
14

캐나다  52.15
 1.08

(0.2-0.006-0.7)
 2

멕시코  27.5
 6.30

(5.6-0.2-0.4)
23

온두라스   1.43  0.08  6

도미니카 공화국   1.30  0.28 22

과테말라   1.53  0.31 20

파나마   0.54  0.03  6

엘살바도르   0.71  0.05  7

코스타리카   0.25  0.10 40

니카라과   1.50  0.14  9

쿠바   3.50  0.18  5

  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관개면적 중 괄호 안은 각각 중력(gravity)-점적(drip)-스프링클러(sprinkler) 방식에 의한 면적을 나타냄.

자료: Neale(2015).

  네브래스카 주는 1972년부터 23개 천연자원지구(National Resource District, NRD)를 지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역위원회가 조성되어 위원회가 설정한 재산세 수익을 기반

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일부 정부자금을 지원받는다. NRD별 물 제어 프로그램(Water 

Control Program)을 통하여 물의 양과 기간을 관리하고 있다.19)

  가뭄은 물 관리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2012년 가뭄으로 미국의 옥

수수 단수는 추세치 대비 22.5%나 하락하였다<그림 11 참조>. 이에 따른 경제측면의 

손실은 300억 달러(약 3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작물보상에는 170억 달러(약 

18조원)가 소요되었는데, 이는 그 이전까지 최고 수준이었던 2011년의 108억 달러(약 

12조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19) 각 NRD에 의한 물 관리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http://nrdnet.org/wate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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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국 네브래스카 주의 단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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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eale(2015).

그림 11  미국의 옥수수 단수 추이

      단수 추세지 대비 포인트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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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eale(2015).

  네브래스카 주의 옥수수 단수 추이를 천수답과 관개지역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관개지역의 단수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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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강수량과 온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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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eale(2015).

감소와 온도 상승으로 4년 연속 가뭄 피해를 보고 있다<그림 13참조>. 이에 따라 2015년 

3월, 10억 달러(약 1조원)의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다(Office of Government 2015).

  캘리포니아 주의 부문별 물 사용 비중을 보면 환경목적(강, 습지 등) 49%, 농업 41%, 

도시 10% 등이다. 2006~2009년 평균기준으로 작물별로 물 사용량을 살펴보면, 알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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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alfa)가 연간 650만 에이커 피트(Acre Feet, AF)를 기록하여 농업용 전체의 19%, 아몬

드와 피스타치오가 590만 AF으로 전체의 18%, 초지가 420만 AF, 과수원이 330만 AF, 

쌀이 300만 AF 등을 기록하였다.20)

  이처럼 지속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는 2014년 9월,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법(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Act, SGMA)21) 을 발효시켰다. SGMA

는 지하수 관정을 등록하고 그 추출량을 계측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까지 캘리포니아 지하수지속청(California Groundwater Sustainability Agencies)을 설치하여 

지역중심의 지하수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총 515개 유역(basin) 중 127개를 우선

관리 유역으로 선정하였다. 2020년부터 이들 유역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여, 2040년까

지 지속가능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전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뭄은 기존 체제아래 이루어지는 물 관리

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까지 감안한다면 농업과 도시에서 사용하는 물

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이 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기후와 물 공급여건 시

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22) 

4. 시사점과 결론

  제7차 세계물포럼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고갈자원인 물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그 이행 방안을 강

구하는 유용한 자리라고 평가한다. 특히 미래 식량과 연계하여 논의된 물은 인구의 

20) 1 AF는 약 123만 리터(liter)에 해당함.

21) (http://www.water.ca.gov/groundwater/sgm/index.cfm).

22)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가뭄을 두고 많은 논쟁이 이뤄지고 있음. 그 중 하나가 농업부문의 물 사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임. 농업이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음. 특히 아몬드 생산에 사용되는 물의 비

중이 캘리포니아 주의 전체의 10%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미디어를 통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킴(http://goo.gl/GxSr2l),( 

http://goo.gl/wR3O0H). 더욱이 캘리포니아 주가 아몬드 세계 공급량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란 사실은 수출을 위

하여 국내자원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함. 아몬드 한 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3.8 리터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임. 물 

소요량이 아몬드보다 더 많은 알팔파의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의 주요 수출품이란 점과 식량이 아닌 사료란 점에서 비판의 화살

에서 벗어나지 못함. 아몬드가 물 사용에 있어 도시와 농촌 간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가뭄으로 인하여 주 정부가 물 사용량의 

25% 감축하는 강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임(http://goo.gl/h1jqu7). 즉 이러한 강제 규제가 도시의 물 사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농촌과의 형평성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임. 행정명령에 따라 2015년 4월 15일부터 잔디, 

식당, 호텔 등의 물 사용에 대하여 강제규제가 적용됨(http://goo.gl/3FqbLM). 예를 들면 집 잔디에 물주기는 1주일에 두 번

으로 제한됨. 이는 잔디 가꾸기 위하여 도시에서 사용되는 물의 절반가량이 소비되는 점에 착안한 고육책임. 비온 뒤 이틀이 

지난 후 잔디에 물을 줄 수 있음. 반면 농가는 지표수 부족분을 지하수를 통하여 보충하고 있음. 다만 농업용 물 공급자들은 

물 관리 계획을 세운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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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뿐만 아니라 식량에 대한 수요 증대 전망아래 식량안보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으로 부각되었다.

  식량을 위한 물(water for food)이란 주제아래 제시된 백서와, 이와 더불어 발표된 

아메리카 사례는 물이 비록 희소자원일지라도 지속가능한 체계아래 활용된다면 미

래 식량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성공사례

의 핵심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지속가능한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있다.23)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물은 앞으로도 한정된 수량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확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물 효율의 증대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적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연대가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정책 인센티브 창출과 지속가

능한 소비가 동반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가뭄사태는 물 사용과 관리에 있어 지속가능한 전략이 얼마나 중

요한 것인지를 깨우쳐 준다. 특히 도시와 농촌 사이의 물 배분에 관한 갈등과 논쟁은 

머지않아 많은 지역에서 공론화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지속가

능한 물 관리와 바람직한 목표 중심의 계획이 국가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수준에서

도 수립되어야 한다. 더 이상 물은 싸게 공급되는 공공재가 아님을 함께 인식하고 합

리적인 시장 수단과 더불어 충원, 재활용, 재사용, 저장 등에 관한 통합된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관련 하부구조를 확충하여야 한다.

23) 이번 세계물포럼은 논의된 결과를 그 실행계획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곧 “실행(implementation)”을 핵심가치로 선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대구·경북 실행 확약(Daegu & Gyeongbuk Implementation Commitment)”을 공식 채택하여 선포함(세계물포럼 조직위

원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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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 협상
: 국내보조 논의 동향과 전망 *

윤  동  진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1.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논의 동향

  도하개발 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 농업협상그룹(Committee Of Agriculture-Special 

Session, COA-SS) 의장(존 아당크, 뉴질랜드 대사)은 올해 1월부터 소규모 대사급 협의(consultation)

를 수차례 개최하여 3대 분야별(시장접근, 국내보조,1) 수출경쟁) 쟁점에 대한 주요 입장을 재점

검하였다. 그리고 주요내용2)을 4월 24일 농업협상 그룹회의와 4월 27일 사무총장 주재 무역협

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C)에 보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DDA 협상의 진전을 막

고 있는 당면 이슈(gateway or threshold issue)는 국내보조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금년 7월까지 

DDA 작업 계획, 12월 케냐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MC10)가 DDA협상 타결의 징검다리가 되

기 위해서는 국내보조 이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국내보조에 대한 규칙은 UR 농업협정문(Agreement on Agriculture, AOA)에 규정되

어 있다. 1994년 당시도 모두가 인정했던 판도라의 상자였기에 농업 협정문은 제13조에 

 *  (dongjin.yoon@gmail.com).

 1) 보조금(subsidies)이라 하지 않고 보조(support)라 하는 이유는 재정(예산지출)의 개념과 구별하기 위함이며, 이는 지출이 없

더라도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생산이 왜곡된다면 해당 물량(eligible amount) 전체를 측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둠. 다만 

OECD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지지 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과 개념상 혼동해서는 안 됨. 즉 PSE는 정책 개입이 없

더라도 국내외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면, 생산자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지지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이를 수치화 한 것임.   

 2) (https://www.wto.org/audio/2015_04_24_adank_opening.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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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조항을 두어 2004년까지 분쟁을 자제하였다. 평화 조항 종료와 맞물려 제기된 미국

과  브라질의 면화 보조금 분쟁은 이 분야가 강력한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높

였다. 협정문 이행을 점검하는 WTO 정례 농업위원회 현안 역시 국내보조 관련 사항

이 전체의 77.7%를 차지한다. 미국과 EU를 제외한 다수 회원국들은 현행 UR 국내보조 

규범이 불합리하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DDA 타결 목전까지 갔던 2008년, EU는 

UR 최종이행 대비 80%, 미국과 일본은 70% 감축 방안을 수용했던 배경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2008년 농업협상 의장 초안(Rev.4)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고, 달라진 교역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에 대한 농업보조 규율을 강화

하자는 의도이다. 현행 규범은 농업 보조를 어떤 방식으로 규율하는지, DDA는 새로운 

규범에 무엇을 담고자 했으며 향후 진전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6년 출범한 UR은 당시 미국과 EU간 농업 보조금 경쟁(국내보조와 수출보조)으로 

촉발되었고, 1993년 타결 역시 그 전 해에 미국이 블레어하우스 합의를 통해 EU에게 

블루박스를 허용하면서 계기를 마련했다. 즉 여기서 이제부터 줄여 나가되, 생산과 무

역 왜곡 정도에 따라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 당시만 하여도 

의미와 영향을 깊이 따지지 못한 국가들이 다수였고, 실제 이행하면서 이들은 현행 규

범이 가진 문제점을 확인하게 된다. 

  현행 농업보조는 앰버, 블루, 그린의 교통 신호등 체계3)를 따르고 있다. 시장 가격 

지지 등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는 앰버(황색), 농업 기반시설 투자, 연구 개발 

등 왜곡이 없거나 사실상 최소4)인 것은 그린(허용), 생산의 제약을 조건으로 하는 경

우는 블루(잠정 허용)박스로 구분한다. 원칙적으로 감축의 출발점은 관세와 마찬가지

로 1986~1988년을 기준5)으로 삼았다. 각국이 이행계획서(C/S)에 제출한 수치를 기준

으로 다자 검증 후에, 선진국은 2000년까지 감축대상 총액(Total AMS)의 20%, 개도국

은 2004년까지 13.3%를 감축키로 합의했다. 앰버박스 성격의 보조라도 규모가 일정수

준 이하6)이면  협정문 6.4조에 따라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라 하여 AMS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특례 조치로서 저소득․자원 빈약 농가에 대한 농업 투자 

보조 및 투입 농자재 보조는 농업협정문 제6.2조에 근거, 개발프로그램(development 

 3) 엄밀히 말해  빨간불(금지 보조)이 없는 신호등이니 정상적인 신호등은 아님.

 4) no or minimally trade distorting(농업협정문 부속서2 제1항).

 5) 우리나라는 UR 이행계획서(C/S)에 1989~1991년 평균 수치를 적고, 다시 괄호를 두어 1993년 수치를 병기했음. 1989년부터 

쌀 수매가격과 물량을 늘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최종년도(2004)는 괄호 안과 밖의 수치를 

1조4,900억 원에 맞췄다. 동 사안은 2001년 쇠고기 패널에서 다루어졌음.

 6) 품목불특정 보조는 당해 연도 농업생산액(value of production)의 5%(선진국) 또는 10%(개도국). 품목 특정보조인 경우(기초

농산물에 한해)에는 품목 생산액을 기준으로 5% 또는 10%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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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 UR 국내보조 상한7)

구  분
최종 양허
전체 AMS

De minimis 
(%)

De minimis 
(금액)1

농업협정
제6.2조

Blue Box Green Box

선진국

호주($A mn) 471.7 5% 2,433.7 n.a. 상한 없음 상한 없음

캐나다($ mn) 4,301 5% 2,527.3 n.a. 상한 없음 상한 없음

EU(€ mn) 72,244 5% 18,533.8 n.a. 상한 없음 상한 없음

일본(JPY bn) 3,972.9 5% 435.9 n.a. 상한 없음 상한 없음

노르웨이(NOK mn) 11,449.0 5% 1,505.1 n.a. 상한 없음 상한 없음

스위스(CHF mn) 4,257 5% [561.45]2 n.a. 상한 없음 상한 없음

미국(US$ mn) 19,103.3 5% 19,830.3 n.a. 상한 없음 상한 없음

개도국

브라질(US$ mn) 912.1 10% 19,800.0 상한 없음 상한 없음 상한 없음

중국(RMB yuan bn) - 8.5% 448.8 n.a. 상한 없음 상한 없음

인도(US$ mn) - 10% [20,875.3]2 상한 없음 상한 없음 상한 없음

  주: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통보/데이터 기초함(호주 2010/11, 캐나다  2011, EU 2011/2012, 일본 2012, 노르웨이 2013, 스위스

2012, 미국 2012, 브라질 2012/13, 중국 2008, 인도 2010/11).

자료: WTO 문서(TN/AG/S/21/Rev.5), 25 October 2010 (de minimis 금액 : 스위스(2008년), 인도(2007년).

표 2  국내보조 통보 내용

구  분
현재 전체 AMS 
(최근 통보 기준)

De min support: De min support: 농업협정
제6.2조

Blue Box
Green 
Box품목 불특정 폼목 특정

선진국

호주($A mn) 0.0 84.3 0.0 n.a. 0.0 1,857.0

캐나다($ mn) 522.4 2,195.6 350.0 n.a. 0.0 2,726.7

EU(€ mn) 6,858.9 690.9 311.8 n.a. 2,981.1 70,976.8

일본(JPY bn) 608.9 198.1 21.8 n.a. 155.2 1,876.9

노르웨이(NOK mn) 9,874.5 172.3 203.5 n.a. 4,873.8 7,839.0

스위스(CHF mn) 2,212.1 0.0 0.0 n.a. 0.0 3,833.6

미국(US$ mn) 6,863.3 309.3 4,962.5 n.a. 0.0 127,441.1

개도국

브라질(US$ mn) 0.0 2,109.6 320.6 1,070.0 0.0 6,199.4

중국(RMB yuan bn) 0.0 78.9 16.8 n.a. 0.0 593.0

인도(US$ mn) 0.0 0.0 2,282.2 31,610.3 0.0 19,479.1

주: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통보/데이터에 기초함 (호주 2010/11, 캐나다 2011, EU 2011/2012, 일본 2012, 노르웨이 2013, 스위스 

2012, 미국 2012, 브라질 2012/13, 중국 2008, 인도 2010/11). 

 7) <표 1> 은 최근 WTO 사무국에서 정리하여 배포한 비공식 배경 문건 자료를 우리말로 번역 기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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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으로 인정되어 감축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면제의 경우에도 매년 WTO에 통

보할 의무는 있다. 혹자는 선진국의 그린박스와 개도국의 개발 프로그램을 균형이라 

하지만, 후자는 활용 대상이 제약되며 별도 박스로 취급되지 않는 등 잠정 예외조치 

성격이 강하다.         

  상호 민감성을 감안할 여지는 양자에 높다는 견지에서 보면, 분명 획일성을 요구하

던 기존 다자 구조에 비해 개도국 우대 등을 중시하는 지금의 DDA는 새로운 도전이

다. 게다가 관세가 낮아질수록 SPS 등 비관세 장벽, 보조금 등 관세 이면에 담긴 공정

성의 문제야말로 WTO만이 규율에 나설 수 있는, 또한 나서야 하는 핵심 영역이다.  

  UR당시 상당수 개도국들은 정확성 여부를 떠나 국내보조 통보의 실익을 저울질했

을 것이다. 그래서 감축대상 보조금 한도를 통보한 국가는 30개국에 불과했다. 이후 

통보기준으로 보조를 감축하고, 2001년 이후 새로운 규범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 지

속되다 보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과거의 보조를 합법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된 반

면, 주요 개도국은 점증하는 국내 정책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리 패키지의 하나로 채택한 식량안보 목

적의 공공비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국내보조 협상 전망

  DDA 국내 농업보조 논의를 2008년 의장 초안(Rev.4)으로 요약하면 우선, 총액보조한도

(Overall Trade-Distorting Support, OTDS) 개념을 도입해 다중 규율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AMS와 블루박스, 최소허용보조를 합한 개념이며 UR 이행년도 말8)을 기준으로 대폭 감

축9)하는 것이 골자이다. 동시에 최소허용보조 산정기준을 매해 농업생산액 대비 5%인 

선진국은 그 절반인 2.5%, 개도국은 현 10%에서 6.7%로 줄이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금액일라도 기존에는 AMS산정에서 빠질 수 있는 정책도 AMS에 포함해야 하고, 농

업생산액에 비례해서 최소허용보조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다. 다만 

AMS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허용보조 현행기준(10%)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AMS와 블루박스 품목 한도가 신설되며, 블루박스의 경우는 총액 역시 상한을 도입한다. 

  미국은 UR 이행연도 말(2000년) 기준 AMS 상한이 191억 달러고 WTO에 통보한 최근 

 8) 선진국은 1995~2000년을 기준연도로, 개도국은 1995~2000 또는 1995~2004년 중 선택.

 9) 3단계 구간별 감축을 적용하며 이행 기간 5년간, 제 1구간 EU는 80% 감축, 2구간 미국과 일본은 70%, 3구간 나머지 국가는 55%를 

감축해야 함. 개도국은 1/3 부담 경감 규정에 따라 55%의 2/3인 36.7% 감축하고 8년에 걸쳐 이행. 



세계농업 제177호 | 171

표 3  Rev.4 적용 시 주요국 국내보조 상한

구  분
OTDS

감축 기준
최종양허
OTDS

최종양허
AMS

De min
(%)

De min
(금액)1

농업협정 
제6.2조

Blue Box
Green 
Box

선진국

호주($A mn) 4,972.8 2,237.7 259.5 2.5% 1,216.9 n.a. 750.2 상한 없음

캐나다($ mn) 8,869.5 3,991.3 2,365.6 2.5% 1,263.6 n.a. 761.4 상한 없음

EU (€ mn) 120,621.5 24,124.3 21,673.2 2.5% 9,266.9 n.a. 6,870.6 상한 없음

일본(JPY bn) 5,450.3 1,362.6 1,191.9 2.5% 218.0 n.a. 246.2 상한 없음

노르웨이(NOK mn) 21,068.3 9,480.72 5,438.3 2.5% 752.6 n.a. 3,559.5 상한 없음

스위스(CHF mn) 5,970.1 2,686.5 2,022.1 2.5% [280.7]2 n.a. 285.5 상한 없음

미국(US$ mn) 48,224.2 14,467.3 7,641.3 2.5% 9,915.1 n.a. 4,853.5 상한 없음

개도국

브라질(US$ mn) 13,916.8 8,809.3 638.5 6.7% 13,266.0 상한 없음 2,600.9 상한 없음

중국(RMB yuan bn) 515.53 515.53 - 8.5% 448.8 n.a. 117.1 상한 없음

인도(US$ mn) 28,249.8 28,249.8 - 10.0% [20,875.3]2 상한 없음 5,650.0 상한 없음

  주: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통보/데이터에 기초함(호주 2010/11, 캐나다  2011, EU 2011/2012, 일본 2012, 노르웨이 2013, 

스위스 2012, 미국 2012, 브라질 2012/13, 중국 2008, 인도 2010/11). OTDS 감축 이행 약속은 WTO 가입 조건에 따라 

부여된 신규가입국(RAMs)의 de minimis를 활용할 권리를 제약하지 않음.

자료: WTO 문서(TN/AG/S/21/Rev.5, 25 October 2010) (de minimis 금액 : 스위스(2008년), 인도(2007년). 

AMS 수치는 2012년 69억 달러이다. 그런데 이를 Rev.4의 이행 최종연도 기준으로 적

용10)하면, OTDS 상한은 지킬 수 있지만 AMS는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즉 앞서 설명한 

최소 허용보조 기준 축소를 감안할 때 43억 달러가 최소허용보조에서 AMS로 전환됨

에 따라 AMS가 112억 달러 늘고 결과적으로 상한 76억 달러 대비 35억 달러 정도 어

기게 된다. 더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는 새로운 미국 농업법(farm bill)은 

농가단위 위험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 과거보다 시장 가격 변동과 연계성이 높

아 만약 Rev.4 대로 타결된다면 미국은 농업 보조 상한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맥락에서 최근 미국은 2008년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특히, 중국과 인

도 등에 대한 Rev.4의 보조 규율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에 WTO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개도국보다 낮은 8.5% 최소허

용보조 및 농업협정문 제6.2조에 따른 개발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11) 등 보다 

엄격한 조건을 수용했다. 한편, 입장이 유사한 신규 가입국12)들이 DDA 협상과정에서 

10) 첫 해 OTDS(Total AMS)는 482억 달러(191)이고 70%(AMS는 60%감축) 감축하여 최종연도는 145억 달러(76억 달러). 

11) According to the Schedule, China can provide support through measures of the 6.2, but the amount of such support  

will be included in China's calculation of its 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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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사용현황
단위 : 10억 원

구  분 1995년 2004년 2008년 2011년

Green Box 3,990.2 4,866.8 4,673.2 7,724.4

De minimis 282.2 538.7 688.1 1,073

개도국 S&D 20.4 54.14 4.63 1.6

AMS(쌀 AMS) 2,076(2,016) 1,458(1,371) 33.1(0) 0(0)

AMS 상한 2,182(1,695) 1,490 1,490 1,490

주: 2011년 최소허용보조에 쌀 변동직불 750.14, 허용보조에 공공비축 184.92 포함.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구한 결과, 별도 우대 조항이  Rev.4에 담겼는데 동 제12조13)에 

따르면 OTDS를 적용할 경우에도 가입 당시 최소허용보조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즉, 중국은 농업생산액 대비 8.5%인 최소허용보조를 OTDS 상한을 초과하

여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은 2008년 기준 최소허용보조는 957억 

RMB이고 미국 달러로 환산14)하면 137억 달러 정도이다. 참고로 인도는 2011년 기준 

최소허용보조가 23억 미국달러, 제6.2조에 다른 개발프로그램 명목이 316억 달러이다. 

중국과 인도는 수출 기업농을 대상15)으로 하는 보조와 내수 중심의 생계농에 대한 지

원을 구분해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절대 규모 보다는 보조의 내

용과 성격, 그리고 농민 1인당 지원액16)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AMS 상한은 2004년 이후 1조 4,900억 원에 머물러 있다. 추곡 수매

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쌀 단일 품목이 UR이행 기

간 내내 AMS의 95~97%17)를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일단 허용보조형태로 공공비축제

를 도입한 후에는 AMS 사용이 크게 낮아졌다.  2006년18)처럼 쌀변동직불금이 쌀 생산

액의 10%19)(품목 최소허용보조)를 넘는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어려움은 없다20). DDA

12) WTO 출범 후 개별 가입협상을 통해 신규 회원국이 된 경우로 RAM(Recently Accessed Member)이라 칭하며 중국, 대만,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등 20여 개국이 있음. 

13) The scheduled OTDS does not have the effect of constraining the access of RAMs to their de minimis entitlement 

under the terms accession to the WTO.

14) 세계은행 2008년 기준 환율 미 1달러=6.95 YUAN.

15) 통보 최근 치 기준 생산액 대비 수출비중; 호주(67%), 캐나다(82), 미국(36), 인도(9), 중국(4).

16) 미국(‘2001년 23,729달러/2012년 75,950) EU(5,186달러/2011년, 10,706) 캐나다(8,328/17,421)

일본(12,032달러/2012년 24,310) 인도(51달러/2010년 200) 중국(61달러/ 2008년 196) 브라질(211 달러/ 2012년 802).

17) 2004년의 경우 총 1조 4900억중 쌀 AMS가 1조 3,708억 원으로 타 품목/분야 정책 추진에 제약.

18) 쌀 최소허용보조 8,406억 원/ 변동직불금 지급액 9,007억 원, 따라서 AMS에 산정됨.

19) 2011년 약 8,000억 원. 

20) 다만 DDA협상에서 최소허용보조 비율을 축소하게 되면 AMS 산입이 늘게 되고 AMS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정책의 

운신 폭 확보는 여전히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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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서 Rev.4 수준으로 타결될 경우에 대비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행 종료년도 기

준으로 AMS는 약 1조 430억 원, OTDS는 약 5조 3,68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 농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품목별 재점검을 거쳐야 하겠지만, 대체로 국내

보조 제약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DDA협상에서 국내보조를 규범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의 이견을 언제, 어떻

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국내보조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개도국들은 UR 및 가입협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종 

협상결과는 농업협상 내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 분야(pillar)간 균형뿐 아니라 농

업과 NAMA(비농산물)협상, 서비스협상까지 포괄하는 총 협상의 이익이 합치해야하기 

때문에 조기에 전체 그림을 맞추어 보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WTO 의사 결정 

구조상 어느 일방이 수용하지 못할 내용(red line)을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기

에 낙관적 견해는 모두가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한다. 

  제네바 일각에서 OTDS내에 굳이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를 구분하지 말고, OTDS

만으로 감축 보조를 단순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DDA 협상의 요구자(demandeur)들이 어느 수준까지 보조 규범 완화에 동의할 것인

지, UR 협상 결과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조건을 부여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비관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등의 타결의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상

대방 보다 먼저 운신의 폭을 제시하거나  구체적 타협안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 

당장은 논의를 계속하는 수준의 모호한 상태(constructive ambiguity)가 당분간 지속될 것

이라는 의견이다.  

  결국 14년을 끌어온 DDA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금년 12월 나이로비, 제10차 각료

회의에서 정해지고 최종 타결 모드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여름 DDA 작업 계획

을 어떤 내용과 수준으로 정하는 지 여부에 달려있으며, 다시 그 첫 단추는 농업분야 

국내보조에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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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 제도 *
한 석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수 환 · 정 호 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미국 무역조정지원(TAA)제도의 도입 배경 21)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제도는 FTA나 NAFTA 등 무역

자유화 추진으로 인해 시장개방에 취약한 산업과 계층에 지원하는 일종의 무역구제 

조치이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해외로 부터의 수입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기업

의 이윤이 감소하거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정부가 기술 및 교육훈련,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1962년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이 제정되

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하에 

진행된 케네디라운드(1964~1967년) 무역자유화 협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과 계층에 대해 지원한 것이 세계 최초이다. 1974년에는 무역법(Trade of Act 1974)을 통

해 현재의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유사한 틀을 마련하였으며 건강보험, 소득 보조기간 

연장, 고령자 소득보전 등 포괄적인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2년에는 무역조정

지원개혁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Reform Act, TAARA)이 입안되어 무역조정지원제도

 * (suhwan8352@krei.re.kr 02-329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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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 및 지원범위가 기존의 기업 및 근로자 대상에서 농어민으로 확대되어 지원하

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로 미국 농업분야 무

역지원(TAAF) 제도지원은 더욱 확대되었다.「2009년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ARRA)」에 따라 TAAF 예산은 2009년과 2010년(회

계연도 기준)에 각각 9,000만 달러, 2011년 1/4분기 에는 2,250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또한 「2011년 무역조정지원 확장법(Trade Assistance Extension Act of 2011)」에 따라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9,000만 달러, 2014년 1/4분기에는 2,250만 달러가 추가예산

으로 편성되어 지원하였다.   

표 1  미국 산업별 무역조정지원제도 비교

구분 기업 TAA 근로자 TAA 농민 TAA

시행 시기
1962년 무역확대법, 1974년 및 
2002년 개정

기업 TAA와 동일 2002년 무역법

목적

FTA 등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함

무역 자유화로 매출,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한 기업 지원

무역 자유화로 인한 수입 
증가와 생산기지 이전으로 
실직한 노동자 지원

농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하락한 농어민 지원

담당 기관
상무부 경제발전청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노동부 고용 훈련청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농무부 해외농업청
(Foreign Agriculture Service)

대상 기업 노동자 농어민

형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비용을 기업과 정부가 매칭 
펀드 형식으로 공동 부담

직업 훈련, 소득 지원, 구직 및 
이사 비용, 건강 보험료

새로운 상품 및 시장, 대안 
사업 개발 등을 위한 기술지원, 
소득 지원, 직업 훈련

자료: 서진교(2010), 임정빈(2012).

2. ARRA1) 개정 이전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내용

2.1. 개정이전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 개요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TAAF)제도는 수

입증가로 인해 국내 농·수산물 가격 및 농가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품 개발, 신규시장 개척, 대안적 기술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시장 개방화의 

 1) ARRA는 2009년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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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력 향상을 위해 시작된 지원제도이다. TAAF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미국 

농무부(USDA) 산하의 해외 농업지원청(FAS)로부터 현금 보조금 지급(Cash benefit)과 기

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Training)을 받고 또한 근로자 무역조정지원제도에서처럼 교

육훈련을 받는다. 기술 및 교육훈련 지원에 포함되는 대체작물 및 새로운 상품개발, 

마케팅 기법전수 등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표 2  미국 TAAF 지원 기관별 업무

산하기관 업무

해외농업지원청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

- 제도시행 총괄
- 신청접수 및 심사 
- 생산자(생산자단체)의 TAA 지원 적격여부 판정

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Service(ERS)

- 신청된 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신청심의위원회
Petition Review Committee(PRC)

- ERS조사결과,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FSA에 의견을 내는 내부위원회 

농업진흥청
Farm Service Agency(FSA)

- 현금지원 신청을 하는 것을 도움
- 현금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농가별 적격여부 판정

협동연구교육지도청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CSREES)
※국립 농식품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NIFA)

- 생산자 기술지원 업무(2009년 ARRA법 개정 전)

- 생산자 기술지원 업무(2009년 ARRA법 개정 후)

  주: 2009년 법 개정으로 협동연구교육지도청에서 국립농식품원으로 이관.

자료: USDA. FAS.

2.2. 현금 보조금 지급제도 및 운영체계

  현금 보조금 지급(Cash benefit)제도는 미국 내 국산 농·수산물 가격 하락요인이 해외

로부터의 수입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되면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제

도로서 현금 보조금 지급 운영체계 및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2.2.1. TAAF 청원(Petitions)신청: 해외농업지원청(FAS)

  세 명 이상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해외로부터 수입증가에 의해 자신들이 생산한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판단되면 미국 농무부(USDA)산하의 해외 농업지원청(FAS)

에 현금 보조금 지급을 받기위한 청원신청을 할 수 있다. 청원신청기간은 8월 15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이며 청원신청서 작성 시 최근 유통연도 기간 동안 신청품목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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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해외로 부터의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수입에 의한 가격하락 외

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신청양식에 작성해야한

다. 만약 청원을 신청한 품목의 가격하락이 해외로부터의 경쟁품목의 수입증가에 의

한 하락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되면 현금 보조금 지급이 실시되며 이는 하나의 청원

신청이 일정지역 내지 다수의 주를 포함할 수 있다.

2.2.2. TAAF 지원 청원접수: 해외농업지원청(FAS)

  해외농업지원청(FAS)은 생산자 그룹이 신청한 청원서의 내용구비, 시기, 적절성 등

을 검토 한 후 청원서를 공식적으로 접수 공고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품목과 직접적

으로 경쟁하는 품목의 수입증가가 청원품목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했는지의 여부를 청원자(단체)의 서류를 통해 우선 심사한다.

2.2.3. 청원품목의 가격 하락요인 분석: 경제연구소(ERS)

  해외농업지원청(FAS)은 미국 농무부 산하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에 청원품목의 가격하락 원인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다. 경제연구소(ERS)는 시장조

사를 통해 청원품목의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였는지 확인하고 가격 하락요인에 대해 

분석한 후 신청심의위원회(PRC)에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청원품목의 가격하락 요인은 수입, 수출, 생산, 소비자 기호변화, 기상, 질병 등을 고

려하여 분석하되, 우선적으로 가장 최근 유통연도(Marketing year)의 가격이 과거 5개년 

유통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20%이상 하락하고, 해당 품목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의 

수입량이 증가하였는지 파악한다.2) 

  경제연구소(ERS)는 청원품목의 가격하락 분석에 있어 해당품목의 가격 및 수급 데이터

의 과거 5개년 평균값과 해당년도의 데이터, 정성적 평가 등을 기초로 한 분석결과를 신

청심의위원회(PRC)에 제출한다. 또한 필요시 해외농업지원청(FAS)의 TAAF 담당자와 청원 

신청자간의 미팅을 통해, 해외 농산물의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시장상황과 청원

자의 피해정도, 그 외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피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4. 심의의견 제출: 신청심의위원회(PRC)

  신청심의위원회(Petition Review Committee, PRC)에서는 경제연구소(ERS)의 청원품목의 

가격 하락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생산자 단체의 청원신청서 내용, 그리고 청원 신청자

 2)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대비 금년 ① 총 수입량과 

② FTA 체결국 수입량이 증가해야하며, ③ 5개년 올림픽 평균 대비 금년 가격이 10% 이상 하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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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미팅 내용을 통합적으로 심사하여 해외농업지원청(FAS)에 심의 의견을 최종적으

로 제출한다. 신청심의위원회(PRC)의 심의위원은 총 4명으로 미국 농무부(USDA) 최고 

경제담당관(Representatives of The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농업 진흥청 대표자

(Representatives of The Farm Service Agency), 농업 마케팅 서비스 대표자(Representatives of 

The Agriculture Marketing Service), 그리고 해외농업지원청 대표자(Representatives of Foreign 

Agricultural Service)로 구성되어 있다.

2.2.5. 청원 인증 여부 공고 및 언론보도: 해외농업지원청(FAS)

  해외농업지원청(FAS)에서는 신청심의위원회(PRC)의 심의의견을 바탕으로, 생산자 

그룹의 청원서를 인증 또는 거절한 후 청원서 인증 여부를 공고 및 언론보도 한다.

2.2.6. TAAF 인증품목 현금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 해외 농업지원청(FAS)

  생산자 단체의 청원서가 TAAF 지원 품목으로 승인(품목승인)을 받은 후, TAAF 지원을 받고

자 하는 농가들은 개별적으로 현금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TAAF의 현금 보조금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범위는 농업인으로서 경영자, 농지 소유자, 임차농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1  현금 보조금 지급 운영체계

경제연구소

(ERS)

신청심의위원회

(PRC)

농업진흥청

(FSA)

국립농식품원

(NIFA)

해외농업지원청

(FAS)
피해품목에 대한 

청원 접수

TAAF지원 품목 

최종 결정

청원품목

시장분석

TAAF품목
인정 또는
거절 제안

개인 생산자

품목 접수

기술지원

집행

재정지원

집행

    자료: 필자 작성.



특별기고

182 | 2015. 5.

그림 2  미국 TAAF와 우리나라 피해보전직불제 현금 보조금 지원제도 비교

                미국                                           한국

자료: 필자 작성.

2.3. 현금보조금 지급 계산방법

  미국 TAAF 제도의 현금 보조금 지급 계산방법은 해당품목의 최근 5년간의 유통연

도 기간 동안의 평균가격과 당해 유통연도 기간 동안의 평균가격 차이의 80%에 50%

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금 보조금 = 당해 연도 생산량  × (최근 5년간  유통연도 평균가격 - 

              당해 유통연도 평균가격) × 0.8 × 0.5
  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급중인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올림픽 평

균가격과 당해 평균가격 차이의 90%에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여 수입에 의한 국산 농

산물의 피해를 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피해보전직불제와 미국의 TAAF 현금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계산 방식은 다

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품목의 최근 5년간의 올림픽 평균 가격3)과 당

해 평균가격을 ‘회계연도(Fiscal year)’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해당품목의 최근 5년간의 평균 가격과 당해 평균가격을 ‘유통연도(Marketing year)’기준

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수입기여도’라는 항목을 적용하여 

 3) 5년간의 올림픽 평균가격은 5년 동안의 품목가격 중 최고와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3년의 평균가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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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의 전체 가격하락 분의 90%에 해당품목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품목의 수입에 

의한 가격 하락을 적용하여 해당 농어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품목의 전체 

가격하락의 80%중에서 “50%”를 지급하는 계산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지급 계산

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4. 현금 보조금 지급 농가별 신청 자격 조건

  현금 보조금 지급 시 현금 보조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외농업지원청(FAS)으로 부터 

청원이 승인된 지 90일 이내에 현금지원을 신청해야 현금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TAAF의 현금 보조금 지급 신청 자격 조건은 당해 순 농업소득(연방 소득 신고상 보고

된 소득)이 작년에 비해 감소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협동 연구교육 지도청

(CSREES)이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특히 조정 총소득

(Total Adjusted Gross Income)이 2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TAAF 신청자격이 상실

된다. 개인별 현금 보조금 지급 상한선은 총 1만 달러이며 총 직불금액(유통연도 기준)

이 6만 5,000달러 미만인 농가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표 3  미국 농가 소득 현황
단위: 호, %

구분/비중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총 농가 수 2,107,925 2,082,674 2,191,844 2,192,774 2,102,074 2,095,470

가족농 2,114,826 2,060,822 2,021,903 2,129,869 2,143,063 2,043,483

5만 달러 미만 76.2 76.4 76.8 76.5 76.7 74.9

5만 달러 이상 – 25만 달러 미만 16.7 15.9 15.4 13.6 13.3 13.4

25만 달러 이상 – 50만 달러 미만 4.1 4.2 4.3 4.4 4.5 4.4

50만 달러 이상 - 100만 달러 미만 1.9 2 2.1 3.3 3.4 3.4

100만 달러 이상 1.1 1.5 1.5 2.1 2.0 3.9

자료: USDA. FAS.

3. ARRA 개정 이후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내용

3.1. 개정된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 개요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오바마 정부의 

「2009년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 ARR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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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농업 TAAF를 더욱 확대하여 지원하였다.4) 2009년부터 2010년까지 TAAF 총 예산

은 매년 9,000만 달러였으며, 2011년 1/4분기에는 2,25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

였다. 참고로 TAAF 예산에는 새로운 사업 계획 및 수행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TAAF 운용 및 관리 비용(관련 공무원 임금 등)등의 예산도 함께 포

함되어 있다. 

  TAAF 제도는 「무역조정지원 확대법(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Extension Act of 2011)」

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 1/4분기까지 연장되어 지원하였지만 그 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더 이상 청원 접수를 받지 못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1년 1/4분기까지 청원이 수용 

되었던 품목에 한하여 지원하였다. 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나 추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의한 피해대책 방안으로 TAAF 제도

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3.2. 개정된 미국의 농업분야 TAAF 지원 내용

  개정된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는 개정 전에 비해 지원 대상품목이 

더욱 확대 되었다. 

  기존 TAAF 제도는 주로 신선 농산물 및 수산물5)이 지원 대상품목 이었으나, 개정 

이후 지원 대상품목은 농산물 및 수산물에 속하는 모든 상품(원료 또는 천연상태 상품 

및 그에 해당되는 가공품 포함)으로 확대 되었다. 

  지원 대상품목을 HS코드별로 분류하면 1, 3∼8, 10, 12, 14, 23, 24, 41, 51, 52을 기

준6)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과가 TAAF의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

을 경우 지원 대상품목에 신선사과 뿐만 아니라, 사과주스, 사과소스, 사과잼 등 가공

품 또한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다. 단, 사과의 소비대체 등 기타 간접피해는 

제외한다.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의 품목 지원요건은 당해 유통연도의 전국 

평균 가격(또는 생산량, 생산액, 판매액)이 과거 유통연도 3개년 평균치에 비해 15% 이

상 하락하고,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의 수입량이 이전 유통연도 

 4) TAAF 예산은 2009년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에 따른 한시적 지원으로 2009년부터 2011년 1/4분기 까지 지원되었으며, 그 후 

2011년에는 무역조정지원 확대법에 의해 2011년부터 2014년 1/4분기까지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하였음.

 5) 2004년에는 메기(Catfish), 여지(Lychees), 연어(Salmon), 새우(Shrimp),블루베리(Wild Blueberries), 2005년에는 콩코드 포

도(Concord grape), 신선감자(Fresh potato), 여지(Lychees), 올리브(Olive), 연어(Salmon), 새우(Shrimp), 2006년에는 아보

카도(Avocadoes), 콩코드 포도(Concord grape), 금어초(Snapdragons)을 TAAF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음.

 6) (http://www.usitc.gov/tata/hts/bychapter/index.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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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 평균 수입량과 비교하여 증가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품목과 직접적

으로 경쟁하는 품목의 수입 증가가 당해 유통연도 전국 평균가격(또는 생산량, 생산액, 

판매액 등)감소에 중요하게 기여(Contributed importantly)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

한 기여의 중요성은 농무부 장관이 40일 내에 최종 결정하여 공시한다.

3.3. 개정된 TAAF 지원 절차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의 지원 절차는 생산자 그룹이 신청한 탄원

서가 TAAF 지원 품목으로 최종 선정되면, 해당 품목의 개별 생산자들이 품목인증 후 

90일 이내(첫 번째 신청기간: 3월 11일∼4월 14일, 두 번째 신청기간: 5월 21일∼7월 16

일)각 지역의 해외농업지원청(FAS)지사에 혜택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은 생산자와 함께 수입에 의해 피해(Risk)를 본다는 가정 하에 

개별 생산자로 간주하여 증명서류나 연령제한 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품목

의 생산자가 고용한 직원들의 경우도,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품목의 수입에 의해 피해

를 입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개별생산자처럼 TAAF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3.4. 개정된 TAAF 지원 신청 자격 요건 

  개정된 TAAF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별 신청자가 TAAF 지원품목으로 

선정되기 이전의 3년간의 유통연도 기간 중 적어도 1년 이상 TAAF 지원품목을 생산하

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두 번째, 해당 품목의 생산량(유통연도 기준)이 발동되기 전 가

장 최근 유통연도의 생산량에 비해 감소하였거나 해당 품목의 가격이 최근 3년의 유통

연도 기간 동안의 생산자 판매가격 또는 그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낮음을 증명해야 한

다. 세 번째, TAAF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TAA, 기업 TAA, 또는 다른 TAAF 지

원품목으로 부터 혜택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개정된 TAAF의 지원 신청자격에는 전년 대비 순 농업소득 감소에 대한 증명이 제외 

되었다. 네 번째, 과거 3년 동안의 조정 총 소득(유통연도기준)이 농업소득으로 75만 달

러, 비농업소득으로 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TAAF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 이유는 

기존과 동일한 소득조건에서 대농보다는 중·소농을 지원하겠다는 TAAF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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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정된 미국의 농업분야 TAAF 혜택 

     - 최대 3년간 1만 2,000달러 지급7) 

  개정된 TAAF의 지원적격 대상자는 교육 훈련으로 초기 오리엔테이션(Initial Orientation) 

및 집중(Intensive) 기술 지원을 제공 받은 후 초기사업계획(Initial business plan)과 장기사

업조정계획(Long term business adjustment plan)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지원(Cash payment)

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오리엔테이션 및 집중 기술지원은 미국의 미네소타주립대의 

농장 재정 경영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 계획서 검토 및 재정지원금 등은 각 

지역의 국립농식품원(National Institute of Food & Agriculture, NIFA)의 전문가가 담당

하고 있다. 

  초기 오리엔테이션은 2~4시간 정도 진행되며 초기 오리엔테이션의 주요 내용은 

TAAF의 교육 훈련 및 재정 지원의 전반적인 개요 설명, 지원 품목의 세계시장 상황에 

대한 토론, 품목의 생산성 향상, 유통개선, 그리고 생산 대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적

절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 오리엔테이션은 가까운 지역의 국립 농식품

원(NIFA)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온라인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다. 초기 오리엔테이션은 지원 후 90일 이내에 이수

해야 하며 필요시 소요되는 여행경비 등은 요청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다.

  집중기술지원은 최소 12시간 이하의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제공되며 초기 오리엔테

이션을 완료한 농업인의 경쟁력 및 수익 강화를 위한 「교육」과 그 교육을 기초로 

한 초기 사업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지원은 초기사업계획(Initial business plan)과 장기사업조정계획(Long term business 

adjustment plan)으로 나누어 지원 받을 수 있다. 초기사업계획은 교육훈련을 통해 생

산자가 습득한 기술을 자신의 경영환경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근거하여 해외 

농업지원청(FAS)이 초기사업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초기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이를 이행하고 장기사업조정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대 4,000달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장기사업조정계획은 농업인의 초기사업계획이 시장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지를 해외농업지원청(FAS)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최대 8,000달러 추가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TAAF 재정지원은 청원품목이  TAAF 지원품목으로 승인된 이후 3년 

 7) ARRA 개정 전 현금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총 1만 달러였지만, ARRA 개정 후 지원을 확대하여 재정지원 최대 1만 2,000달러

로 증액하였으며, 재정지원은 초기사업계획과 그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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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 TAAF 예산 및 지출 내역, FY 2003~FY 2014

단위: 백만 달러

회계연도 예산 현금지원 기술지원 행정비용 총 합계

FY 2003  90 0.0 3.6 2.6 6.2

FY 2004  90 12.6 0.8 2.9 16.3

FY 2005  90 14.4 4.1 2.4 20.9

FY 2006  90 0.7 1.0 1.6 3.3

FY 2007  90 - - 1.0 1.0

FY 2008   9 - - - -

합계 FY 2003 - FY 2008 459 27.7 9.5 10.5 47.7

FY 2009  90 0.0 17.6 7.5 25.1

FY 2010  90 61.5 16.4 1.7 79.6

FY 2011  22.5 19.6 0.0 2.9 22.5

합계 FY 2009 - FY 2011 202.5 81.1 34.0 12.0 127.2

합계 FY 2003 - FY 2011 661.5 108.8 43.5 22.5 174.9

FY 2012, FY2013, FY 2014 1/4분기 202.5 - - - -

  주: 1) 2007년 12월부~2008년 1/4분기 TAAF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9,0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미국 농무부

(USDA)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음.

      2)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네소타 주립대의 농장재정 센터와의 계약으로 총 3천 4백만 달러의 기술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음. 

자료: Remy Jurena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동안 최대 1만 2,000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2009년 새로 개정된 무역조정지원

법(2009∼2011년 1/4분기)에 따라 일생에 단 한번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 실적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는 2009년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ARRA)이후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TAAF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개별 

농가당 매우 낮은 현금 보조금 지원과 까다로운 지급요건으로 인해 전체 TAAF 예산 

대비 약 10%의 매우 낮은 예산 집행률을 나타내었다. 2003년부터 2007년 1/4분기까지  

TAAF 전체 예산은 4억 5,900만 달러이었으며, 그 중 4,700만 달러를 TAAF 지원금으로 

지출하였다. 세부 지출내역은 현금 보조금 지급이 2,770만 달러, 기술지원이 950만 달

러, 행정 비용이 1,050만 달러로 나타났다. 2009년 ARRA 개정 이후 TAAF 지원 대상품

목의 확대와 개별 농가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금의 확

대로 2009년부터 2011년 1/4분기까지 전체 예산 2억 250만 달러 중 1억 2,720만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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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 TAAF 활동내역, FY 2003 – FY 2014
단위: 명

회계연도 청원 거절 청원승인 TAAF 수혜자 

FY 2003 0 - -

FY 2004 25 12 4,512

FY 2005 20 14 3,686

FY 2006 19 4 208

FY 2007 8 0 -

FY 2008 - - -

합계 FY 2003 - FY 2008 72 30 8,406

FY 2009 0 - -

FY 2010 11 3 4,529

FY 2011 19 7 5,713

합계 FY 2009 - FY 2011 30 10 10,242

합계 FY 2003 - FY 2011 102 40 18,648

자료: Remy Jurena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TAAF 지원금으로 지출하여 약 60%의 예산 집행률을 나타내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는 2009년부터 2011년 1/4분기까지 현금 보조금 지급이 8,110만 달러, 기술지원 4,350

만 달러, 행정비용 2,250만 달러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농무부(USDA)에 TAAF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한 청원자

수(단체)는 총 72건이었고 그 중 30건이 승인되어 TAAF 지원을 받았다. 그 기간 동안 총 

8,400명의 농업인이 현금 보조금 지원을 받았고 지원 대상품목인 새우(Shrimp)와 연어

(Salmon)에 가장 많은 TAAF 현금 보조금이 지출되었다. 그 외에도 콩코드 포도(Concord 

grape), 여지(lychees), 올리브(Olive), 블루베리(Wild blueberries), 신선감자(Fresh potato), 플

로리다주의 아보카도(Florida avocadoes), 금어초(snapdragons), 메기(catfish)등의 품목 생산

자가 TAAF 현금 보조금 및 기술지원을 받았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총 30건의 

청원신청이 있었으며, 그 중 3분의 1인 10건이 TAAF 지원 대상품목으로 승인되어 기

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았다. 청원이 승인된  품목으로는 새우(Shrimp), 메기(catfish), 

랍스터(Lobsters), 아스파라거스(Asparagus), 블루베리(Wild blueberries) 등이었다. 2010년에

는 총 4,500명의 농업인인 기술교육 및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5,700명이 지

원을 받았다. 미국 농무부(USDA)에서는 2010년과 2011년에 알래스카와 걸프만 해역의 

새우 생산자가 가장 많은 TAAF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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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AF 신청인원 중 약 80%가 12시간의 집중 기술지원을 이수했으며, 79%가 기초 사업

계획을, 61%가 장기 사업조정계획을 이수하였다.  

5. 시사점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그 중 11건이 발효

되었다.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및 범대서양무역투

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등 메가 FTA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의 적응력 향상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FTA 피해보전제도의 개념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2009년 ARRA개혁 이후 현재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FTA에 따른 수입 피해보조의 개념전환으로, 단순 피해보전인 현금 보조금 지원

(피해보전 직불금)에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한 정착자금(Seed money)형식의 재정지원으로의 변화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생산자에

게 지급할 재정지원금 산정에 대한 과다한 행정비용과 얼마 되지 않은 직접지불금(재정

지원)이 농가의 수입개방에 대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해

보전금 지원을 지양하고 정착자금형식의 재정지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5.1. 2009년 ARRA 개정 이후 수입피해보조의 개념전환 

  미국의 개정된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는 수입피해보조에 대한 개념을 

전환하였다. 즉 수입으로 인한 피해보전 대책으로 대농지원을 지양하고, 기존의 현금 

보조금 지원에서 경쟁력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그리고 정착자금

(Seed money)형식의 재정지원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하였다. 예를 들어 ARRA 개정 이후 

TAAF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收入)제한요건을 평균 조정 총소득(Average Adjusted 

Gross Income)이 농업소득으로 75만 달러 또는 비농업소득으로 50만 달러 이하인 농업 

생산자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산자는 필수적으로 초기 오리엔테이션

(Initial orientation) 및 집중(Intensive)기술교육을 참여해야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

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ARRA 개혁 이후 TAAF 제도는 현금 보조금 지원을 지양 하고 있다. 과거 TAAF 제

도는 단순 수입에 의한 피해보전 대책으로 여겨 왔으나 개정된 TAAF 제도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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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재

정 지원으로 확대하였다. 즉, 지원 품목에 대한 수입피해 보조인 현금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사업 및 장기 조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업인해 

한해 최대 1만 2,000달러의 재정지원을 한다. 이와 같은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특정 품목에 대한 직접 보조(coupled payment)에 따른 AMS

에서 탈피하게 되었고, 과거 현금지급공식 적용 시 적격 생산자들의 평균 현금혜택이 

한도액인 1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극복하였다.

5.2. 현금지원보다 교육 및 기술지원 강화

  개정된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에서 농업인이 재정지원을 받기위해

서는 반드시 기술지원 및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이는 장래 수입경쟁에 적응할 수 있도

록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과 교육 훈련 등을 통한 국내 경쟁력 강화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의 농업재정관리센터(Center for Financial Management, 

University of Minnesota)8)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기술교육훈련을 받는 농업

인들은 정부의 기술교육훈련 지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현행 프로그램이 

수입 경쟁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현행 기술 지원의 개선점으로 대

체작물 및 새로운 상품 개발, 마케팅 기법전수 등에 관련된 강의나 책자 등의 정보제

공이 더욱 필요하며, 지역이나 농업인 대상에 따른 맞춤식 교육과 실습 및 훈련, 품종 

및 품질 개량을 위한 현장중심의 기술지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9)

표 6  미국 TAAF 기술 및 교육 지원 실적 (2010~2011년)

TAAF 혜택지원자 1만 237명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9,835명

집중기술훈련 참가자 9,116명

초기사업계획 참가자 9,091명

장기사업조정계획 참가자  8,669명

자료: Remy Jurena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8) 미네소타주립대의 농업재정관리센터에서 미국 농무부(USDA)에 2014년 2월에 보고된 TAAF 지원에 대한 Evaluation Summary를 

참고하였음.

 9) USDA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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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현금보조금의 합리적 보상개념 강조

  미국의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TAAF)제도는 자유무역추진에 따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아닌 ‘합리적 보상’이라는 개념이 강조

되고 있다(차문중 2007). 개정된 TAAF의 농가별 현금 보조금 지급 조건은 첫째, 신청

자는 품목이 선정되기 이전의 3년간의 유통년도 기간 중 적어도 1년 이상 발동품목을 

생산함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 지원품목의 생산량(유통연도 기준)이 발동되기 전 가장 

최근 유통연도의 생산량에 비해 감소하였거나 해당 품목의 가격이 최근 3년의 유통연도 

기간 동안 생산자 판매가격 또는 그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낮음을 증명해야 한다. 당해 

TAAF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TAA, 기업 TAA, 타 품목의 농업인  TAAF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과거 3년 동안의 농업소득으로 75만 달러, 

비농업소득으로 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농업 TAAF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재정지원(현금보조금) 상한선은 총 1만 2,000달러이며, 

농업직불금 수혜액이  6만 5,000 달러 미만인 농업인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농어민 

TAAF의 요건 중 하나인 생산자 가격 15%이상 하락은 근로시간 15%이상 감소하는 기

준을 적용한 것이다. TAAF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별 적격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

한 후, 개별농가에 대해 별도로 현금 및 재정지원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2단계 평가제

도로서 미국의 TAAF는 목표에 부합되게 피해 농가를 잘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선진화

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5.4. 미국 TAA제도 및 기금은 통합적으로 운영

 미국의 TAA제도는 2002년 무역법에 의해 기업, 근로자, 농업인 TAAF가 통합되어 운

영되고 있다.10) 특히, 미국의 농수산물 수입피해에 대한 지원은 비록 한시적이지만 미

국 농무부의 2002년 무역법이 승인한 기금(매년 9,000만 달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 대책은 제조업 분야의 TAA와 농업분

야의 피해보전직불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다.11)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농업

인들에게 제공되는 기금인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 기금, 농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지원절차가 복잡하게 사용되는 기금을 일원화하고, 지원절차도 독립

적인 기구를 통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10) 기업:상무부, 근로자: 노동부, 농어민: 농무부.

11) 제조업: 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농어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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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미국 TAA 제도의 ARRA 전･후 비교

구 분 ARRA 전
ARRA 후

ARRA of 2009 TAAEA of 2011

대상범위 원료 또는 천연상태의 농산물
원료 또는 천연상태의 농산물 및 천연 채취 수산식품에 

속하는 모든 상품

그룹
생산자 
청원 지원 
자격

- 생산자가 탄원한 농산물의 당해 유통연도 
전국 평균가격이 이전 5개년 유통연도의 
평균 가격에 80% 미만일 경우

- 탄원을 한 그룹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
물의 직접경쟁하거나 유사경쟁을 하는 
품목에 의해 가격이 떨어진 경우

- 생산자가 청원한 농산물의 당해 유통연도의 전국 평균가
격(생산량, 생산액 또는 판매액)이 이전 3개년 유통연도
의 평균 가격에 85% 미만일 경우

- 청원을 한 그룹에 의해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입량과 직접 
경쟁하거나 유사경쟁을 하는 품목의 수입이 이전 3개년 
유통연도의 평균 수입량과 비교하여 증가한 경우 

수혜
자격
요건

- 최근에 해당 품목을 생산한 경우
- 최근 연도의 생산자 총수입이 TAAF지원을 

받지 않은 최근연도의 수입보다 적을 때 
- 협동연구교육지도청(CSREES)가 제공하

는 기본 프로그램(교육) 이수

- 신청자는 품목이 발동되기 이전의 3년간의 유통년도 기
간 중 적어도 1년 이상 발동품목을 생산함을 증명

- 해당품목의 생산량(유통연도 기준)이 발동되기 전 가장 
최근 유통연도의 생산량에 비해 감소하였거나 해당 품
목의 가격이 최근 3년의 유통연도 기간 동안의 생산자 
판매가격 또는 그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낮음을 증명

- 농업 관련 다른 품목에 대해 TAAF 혜택을 받지 않았거나 
기업, 근로자 TAA 현금 보조지급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혜택을 
위한 
수입(收入)
제한요건

작년대비 순농업소득 감소해야하며, 조정 총소
득(Total Adjusted Gross Income)이 250만 달러
를 초과하는 경우는 농업 TAAF신청자격 상실

평균조정총소득(Average Adjusted gross Income)이 농업소
득으로 75만 달러 또는 비농업소득으로 5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는 농업 TAAF 신청자격 상실

수혜 혜택

- 현금지원=당해년도 생산량X(0.8X최근 5
년간 평균가격-당해년도 평균가격)X0.5

-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 생산자는 필수적
으로 기술교육 참여

- 현금지원은 최대 10,000달러로 제한

- 초기(initial)오리엔테이션 및 집중(intensive)기술 훈련제공
- 초기 사업계획 자금으로 최대 4,000달러 지원
- 장기 사업조정계획 자금으로 FAS로 부터 승인되면 최대 

8,000달러 추가 지원

지원기간 2002년 4/4분기 ~ 2007년 3/4분기 2009년 ~ 2011년 1/4분기 2012년 ~ 2014년 1/4분기

TAA 지원 
상한선

- 9,000만 달러(2003~2007년 각 년도, 
Trade Act of 2002)

- 900만 달러(2008년 1/4분기 종료)

- 9,000만 달러
(2009~2010년 각 년도)

- 2011년 1/4분기에 
2,250만 달러 상한 제
한(2010년 4/4분기)

- 9,000만 달러
(2012~2013년 각 년도)

- 2014년 1/4분기에 
2,250만 달러 상한 제한
(2013년 4/4분기)

- 2014년에는 1/4분기 
이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TAAF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자료: 필자 작성.

5.5. 직권주의보다 신청주의 개념 도입

  미국의 TAAF 제도는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피해를 입은 생산자들의 청원에 의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해주는 신청주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TAAF 

제도는 직접 또는 간접적(동일한 HS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가공식품 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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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는 품목의 수입으로 인해 당해 유통연도의 전국 평균가격(또는 생산량, 생산액, 

판매액)이 하락하였을 경우, 생산자 집단의 청원에 의해 TAAF 지원 품목을 선정한다.  

  그리고 청원에 의해 품목을 TAAF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후 생산자들의 신청에 

한하여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법령에 의한 

기준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 품목을 직권적으로 선정‧발표(직권주의 방식)한 후, 품목 

가격하락분에 수입기여도를 계측하여 지원 대상품목의 전체 가격 하락 분 가운데 수입

에 의한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만 해당 품목 생산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FTA 특별

법에 따라 모니터링 품목12)에 한하여 가격 하락 원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계측하고 있다. 가격 하락 원인의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과다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12) 우리나라도 농어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신청을 1월1일부터 2월 15일까지 받아 모니터링 품목에 추가하

여 조사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2개의 품목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 하였고, 2014년에는 7개 품목이 신청되어 모니터링 

품목으로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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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案) 초안 공개

 EU, 회원국의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 초안 공개

 �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EU가 허용한 식용 및 사료용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작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을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안 초안을 공개함. 

- 현재 EU 법에 따르면 회원국의 개별 관심사항은 EU 전체의 공익을 위한 

논의에서 고려될 수 없음. 

 � EU가 허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재배와 관련

하여 개별 회원국들이 건강과 환경 이외의 사유로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

운 규정이 이달부터 시행 중인데 유사한 규정이 식용 및 사료용 GM의 수입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임.

- 식용 및 사료용 GM 수입에 관한 규정안은 GMOs 재배지침에 크게 영향을 받

았으며 그 협상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이 동 제안서에 적용되었음. 

- EU 보건‧소비자 감독국(DG Health and Consumers) 집행위원(Vytenis Andriukaitis)

은 집행위원장(Jean-Claude Juncker)의 지시에 따라 GMOs 입법체계에 대해 지

난 6개월간 검토하였음.   

- 그 제안서는 4월 22일 혹은 그 다음 주 집행위원단(College of Commissioners) 회

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부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됨. 이하에서 검토하는 규

정안 초안은 아직 확정된 최종안이 아님. 

 가중다수결로 표결 미실시

 �규정안 초안은 “GMOs와 식용 및 사료용 GM에 관한 집행위원회 예비 결정에 대

하여 회원국들의 가중다수결(a qualified majority)로 표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결정은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 EU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것”이라고 명시함. 

- 현재 회원국들은 GMOs가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

증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규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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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개될 규정안 초안에서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제기한 결정에 

반대하는 이슈는 대부분 과학적 근거와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각국의 사회

적 논쟁에 대한 다른 관점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함.

 �그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식용 및 사료용 GM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법적 체

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 현재 EU 규정은 전체 회원국의 공익을 위한 주요 논쟁분야에서 개별 회원국

의 관심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구조임.

- 따라서 EU집행위원회는 개별 회원국들의 민주적 선택권과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하여 EU 의회와 이사회가 의결한 GMOs 재배지침(Directive (EU) 2015/412)

을 식용 및 사료용 GM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함.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승인 절차

 �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채택된 법안은 회원국들이 GM작물 재배면허를 비과학

적인 근거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

을 둔 EU 승인 절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금번 규정안도 같

은 맥락이라고 언급함. 

- 규정안에는 GMOs와 GM식품 인증을 위한 EU 규정(Regulation (EC) 1829/2003)

에 따라 실질적인 승인 절차와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EU 

전체 영토에서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보조성과 비례성의 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y, proportionality)

 � EU는 제안된 규정안의 입법 검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EU 기능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의 소위 보조성 원칙을 사용함.

- TFEU에 따르면 EU의 정책은 배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에 속하지 않는 한 제

안된 법안의 목적을 회원국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함. 

 �규정안 초안에 따르면 EU의 법률 체계는 위원회에서의 투표 외에는 GMOs의 

안전성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제기하기에 많은 제약을 내포하고 있음. 

- 현행 규정안은 개별회원국들이 자국 영토에서 GMOs와 식용 및 사료용 GM의 사

용을 안전성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에 의해서도 규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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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

 �또한 TFEU의 비례성 원칙상 EU의 정책은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초안은 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GMOs 법규에 따라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는 

생산물에 대해, 이들이 기준치 이하의 GMOs나 식용 또는 사료용 GM을 소량 포함

하고 있더라도 회원국들이 사용을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업계와 비정부기관(NGOs)의 반대

 �지난 주 EU농업협동조합협회(Copa-Cogeca), 유럽바이오산업협회(the European 

Association for Bioindustries, 약칭 EuropaBio), 유럽종자협회(the European Seed 

Association), 유럽곡물거래업자협회(COCERAL) 등 EU의 농식품계열사들은 식

용 및 사료용 GMOs 수입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자치권을 허용하는 규정안 

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힘.  

- 개별 회원국의 수입승인 자치권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안은 EU의 식량 및 

사료 시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기존의 법률 체계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함. 

 �환경운동단체는 실제 문제는 GMOs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는 

“빈약하고 불완전한 EU시스템”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안서의 적절한 이행

에는 실질적, 법적인 문제가 따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지구의 벗 유럽(Friends of the Earth Europe)은 EU집행위원회의 규정안 초안에는 

법적인 결함이 있으며 이는 생명공학 기업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함.

- 식품 캠페인 책임자(Mute Schimpf)는 EU집행위원회의 제안서는 회원국들이 

식용 및 사료용 GM 수입승인에 대한 권한을 허용할 것을 약속하지만, 법적 

근거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함.

 수입승인을 대기하는 17개의 GM작물

 � EU집행위원회의 수입 승인을 기다리는 GM 작물은 현재 17개임. 이들 모두 유럽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승인과 함께 EU 의사결정 절차

를 완료하였으며 EU이사회의 표결에서도 “의견 없음”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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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된 EU집행위원장(Juncker)의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입승인 보류 상태

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EU집행위원회는 어떤 권한에 대해서는 예정된 일

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 수입승인이 보류된 대부분의 GM작물은 동물사료용이며, 그 중 일부는 수입

면허 갱신을 대기하고 있음.

 �사료기업이 주도하는 산업계는 수입승인 보류가 EU 축산업에 미칠 타격을 경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수입승인을 요청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 규정안 내용을 고려할 때 5월 말 경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부터 수입승인이 보류된 GM작물은 다음과 같음.

- 옥수수(MON87460), 유채(GT73), 콩(305423), 콩(MON87708), 콩(MON87705), 콩

(MON87769), 콩(BPS-CV127-9), 옥수수(T25), 면화(T304-40), 옥수수(NK603), 유

채(MON88302), 면화(LL25xGHB614), 면화(MON88913), 면화(MON531), 면화

(MON1445), 면화(MON531x1445), 면화(MON15985).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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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1세대 바이오연료 상한 합의 최종 승인 예정

 유럽의회, 바이오연료 정책 개정안에 합의하고 최종 승인 예정

 �유럽의회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ComEnvi)는 EU 바이오연료정책 개정안에 

합의하고 최종 승인 대기 중임. 

-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4월 14일, 개별 회원국들과 제1세대 바이오연

료의 사용 상한을 7%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예비 승인함. 

-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제1세대 바이오연료의 사용 비율을 낮게 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

- 바이오연료정책 개정안은 찬성 51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 가결됨.

 �유럽의회 의원들은 최근 몇 주간 바이오연료에 대한 EU법안 변경을 위한 삼자협

상을 개최하였지만 목표했던 타결안은 진전이 없었음.

- 그러나 이사회(Council)는 이번 주에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ComEnvi)를 

통과한 유럽의회 의원(MEP)의 최종안에 동의함. 

 �개정안은 2012년 EU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 제안서를 기초로 함.

- 제안서에 따르면 EU의 운송용 연료에서 식용작물 추출(제1세대) 바이오연료 

사용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의 바이오연료 사용 

비율을 5%로 축소함.

 �유럽의회 의장(Nils Torvalds)은 합의안이 매우 야심적이어서 목표로 했던 모든 것

을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언급함.

- 제2세대 바이오연료(advanced biofuel)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수용력이 상이하

며 접근법이 다양함.

- EU 회원국 중 일부 국가는 제2세대 바이오연료 가속화 추진에 대해 의욕적

이었지만 간접토지이용변화(Indirect Land Use Change, ILUC) 요소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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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의원들이 최종 합의한 개정안은 EU집행위원회와 석유회사들이 매년 보

고하는 간접토지이용변화(ILUC)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나타내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탄소회계에 의무적용 사항은 아님.

-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제2세대 바이오연료의 사용비율의 자발적 목표

를 0.5% 수준으로 설정해야 함. 

-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유럽의회 의원들은 제1세대 바이오연료 사용

량을 최대 6%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사회에서 제

시한 7% 상한 설정에 동의함.

 �유럽의회는 총회에서(4월 27~30일) 최종 개정안을 임시 승인(rubber-stamp) 후에 이

사회의 공식적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국들은 2017년까지 최종 개정안에 

따라 법안을 제정해야 함.

 � EU집행위원회가 제1세대 바이오연료 자원의 의무사용 상한선 설정에 대한 개정

을 제안한 이후 3년 동안 산업계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가 고갈되고 있다고 

비난함. 그 결과 최근 EU의 운송용 수송연료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EU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의 소비 비중은 4.7%였으며 운송 및 환

경 분야 비정부기구(NGO)의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분석 결과, 

제1세대 바이오연료 비중은 2020년까지 8.6%에 달할 전망임. 

 간접토지이용변화(ILUC) 관련 타협

 �간접토지이용변화에 대한 논란: 식량생산이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로 대체될 

경우 대체작물 재배를 위해 산림과 탄소흡수지역이 축소되어 간접적 탄소 배출

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ILUC에 따른 탄소회계를 적용한 사례가 많으나 신뢰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함. 

 �유럽의회 의원은 가장 오염이 심한 바이오연료를 찾아내기 위해 2020년 이후부

터 ILUC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탄소회계에 포함시켜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요청함.

- ILUC 보고 시 탄소배출량을 평균치로 할 것인지 혹은 최대치와 최소치의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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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UC 보고와는 별개로 타결안은 향후 예상되는 입법 시 포함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ILUC 회계법을 개선하도록 이사회에 지시함. 

 제2세대 바이오연료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ComEnvi) 의원들은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원료

로 하는 제2세대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세부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낮게 

설정하였음. 

- 유럽의회는 재생에너지지침(RED)상의 10% 목표에 제2세대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비중 1.25%를 세부목표로 주장하였음. 

- 결국 회원국들의 제2세대 바이오연료 사용 비중 0.5%의 자발적 세부목표

에 동의함. 이는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적절한 배려(due regard)임. 

- 하지만 유럽의회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생산자 추가 인센티브로서 바이오

연료는 재생에너지지침(RED) 달성을 위해 이중 계산될 것으로 판단함.

 �회원국들은 생산 잠재력의 제한이나 기술적 또는 기후적 제약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전력이용 운송 확대라는 국가 정책 목적상 이미 에너지 장려금을 배정하

였다는 이유로 목표치를 낮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음. 

 유럽의회 의원 반응

 �최종 합의안은 이번 달 말 유럽의회 의원(MEP) 총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비판적인 녹색당 의원(Green MEP)들을 비롯하여 의회 

내 다양한 그룹의 이견이 존재함. 

- 녹색당 의원 대변인(Bas Eickhout)은 금번 협상은 EU의 바이오연료 정책과 관

련된 수많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미흡하다고 언급함. 

- 또한 금번 법안은 EU가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이오연료 사용 촉진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데 실패한 것

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함.

 �반면 중도우파인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 EPP)은 개정안이 EU에서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지 않는 에탄올과 디젤 사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제2세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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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료 개발을 위한 중요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옹호하였음. 

 �사회민주그룹(Socialists and Democrats Group, S&D)은 협상 타결안에 대하여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내부 협력이 결여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타결안이었다고 평가함. 

- 또한 이사회는 처음부터 타결 의지가 별로 없었으며 산업계의 로비에 의해 

삼자협상은 거의 속임수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사회민주그룹(S&D) 의원(Matthias Groote)은 이사회가 삼자협상의 미흡한 타결

안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향후 협력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그룹(S&D)은 개정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개

정안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소위 EU의 에너지연합(Energy Union, EU)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생산 공정(Biofuel production processes)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대체연료

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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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案)
 

 EU집행위원회, 새로운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

 �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식용 및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수입승인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을 제안함.

- EU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GMOs 수입 자율규제관련 규정안은 2015년 4월

부터 시행된 GMOs 재배지침(Directive (EU) 2015/412)에 크게 영향을 받음. 

- GMOs 재배지침은 회원국에게 자국 영토 내 GMOs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는 자치권을 허용하는 것임.  

 �회원국 영토에 대하여 GMOs 수입 자율규제를 허용함으로써 회원국의 자치권과 

EU 승인체제 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함.  

 � EU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MOs 수입승인절차인 

통일된 위험관리체제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과학적 근거에 따른 위해성평가와 EU승인 표시제(labelling)를 지속적으로 시

행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임. 

 GMOs 규정안 주요 내용

 �새로운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 및 사료용 GMOs가 EU 

수입승인을 받더라도, 회원국 정부가 자국의 개별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회원국은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에 따라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실행하기 위

하여 반드시 EU법 및 WTO 의무화 규정과 양립가능한 정당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GMOs 규정안 배경

 �현재 EU법체계에 따르면,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과학적 검증절차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은 식용 및 사료용 GMOs에 한정하여 EU 



세계농업 제177호  | 207

시장 반입을 허용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유럽식품안전청의 위해성평가에서 건강과 환경에 위해하다

고 판단된 GMOs 수입승인 결정은 이사회 표결을 통하여 결정함.

- 이사회 표결에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 EU집행위원회가 유럽식품안전청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수입승인 허가 여부를 결정함.

 �현재 EU 수입승인절차에 따른 의사결정방식은 회원국의 개별적 고려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현재 GMOs에 대한 EU 수입승인절차는 2003년 이후 발효된 법률을 기초로 진행되었음. 

- 다수 회원국이 GMOs 수입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이사

회 표결 결과는 소수의 반대의견과 조직적인(systematically) 다수의 기권(no 

opinion)으로 인하여 회원국의 의견반영을 제한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대다수 회원국이 유럽식품안전청의 위해성평가 결과에 반대

보다는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을 시사함.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GMOs 수입승인을 반대하며 제시하는 

근거는 과학적 검증보다는 주로 자국의 사회적 우려 및 정치적 고려사항에서 

기인한다고 함. 

 �현재 EU 수입승인절차에 따라 유럽식품안전청의 검증과 이사회 표결 과정은 완

료하였으나, EU집행위원회로부터의 수입승인 결정이 보류된 GMOs는 17개임.

- 현재 EU에서 수입이 승인된 식용 및 사료용 GMOs는 58종이며, 대부분이 사료용임.

- EU에서 소비되는 대두, 대두박(soymeal)과 같은 식물성단백질 사료부문의 60% 

이상은 GMOs재배가 일반화된 미국, 중남미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정당화 절차 필요

 �회원국이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에 따른 수입제한 및 금지조치를 실행하

고자하는 경우, 자국의 조치를 EU법, 비례원칙(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무차별

원칙과 양립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절차가 필요함.

- 정당화 절차는 유럽식품안전청의 위해성평가 검증결과와 상충되지 않아야 

함으로 수용되는 대부분의 근거는 비과학적인 영역에 한정됨.

 �기(旣) 승인된 GMOs에서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요인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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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U법체계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내 GMOs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 회원국은 GMOs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 실행을 위하여 반드시 EU집행위원

회에 관련내용을 전달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90일간의 검토를 통하여 회원국 

규제조치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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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U의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에 난색 표명
 

 미국, EU의 새로운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에 난색 표명 

 �미국정부는 EU가 GMOs수입승인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규제를 허용하는 규정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함.  

- 4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관계자

(Michael Froman)는 EU의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은 EU의 국제적 의무와 

양립되기 어렵다며 EU 새로운 법안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함.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국과 EU가 높은 개방수준의 범대서

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EU의 규정안은 무역제한조치이며 양측에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비난함.  

 � 동 규정안으로 인하여 EU시장이 28개의 개별시장으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EU 

본연의 목표와 상충될 것임.

- EU는 거래 활성화를 통한 EU의 내수시장 강화를 목표로 함. 

 �미국 정부는 EU의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 세계 수출시장

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함. 

- 2014년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등으로부터 수입한  EU의 잠재적 

GMOs 관련 상품(potentially affected products) 총 수입은 31억 유로임. 

- EU 규정안에 따른 규제불확실성으로 인하여 GMOs 관련 상품무역이 불필요

하게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 EU집행위원회가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을 발표하자 EU의 식품 및 사료관련 

회사 대표들과 비정부기구들(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은 서로 다른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  



해외 농업 ․ 농정 동향

210 | 2015. 5.

 TTIP와 관련된 추측 제기 

 �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미국-EU 제9차 TIIP협상이 뉴욕에서 개최되었음. 

- 농업부문의 관세 및 비관세관련 내용이 논의되었지만 별다른 합의나 진전된 

사항은 없었음.

 �미국-EU TIIP 협상이 2016년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GMOs 수입관련 규정안의 

제안 시기가 TTIP와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음.   

- EU가 TTIP협상 타결에 따른 GMOs의 EU시장 진입장벽 완화에 대비한 대안

으로 GMOs 자율규제 규정을 제안하였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음.

- EU집행위원회의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회원국은 TTIP

협상에 따라 완화된 수입규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GMOs 수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EU집행위원회는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은 EU 내부문제

이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한 사전예방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함. 

 미국 산업계의 반응

 �미국 대두협회(American Soybean Association, ASA) 부의장(Richard Wilkins)은 GMOs

수입 자율규제 규정안은 EU의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주장함.

- EU 축산농가와 사료산업에 대한 타격은 육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EU 소비

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함.

 �특히 동 규정안은 EU 본연의 목표와 양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 EU 본연의 목표는 세계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합된 경제조직체

를 구성하는 것임.

- 그러나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EU는 하나의 경제조직체로서 과학화, 현대화 

및 세계화된 경제에 대응하기 보다는 분리된 조직체가 될 것이라며 비난함.

- 또한 EU가 회원국의 GMOs 수입승인 결정에 따라, 자국민에게 생명공학

(biotechnology)의 잠재적 성장비전을 제시하는 회원국과 그렇지 않은 회원국으

로 분리될 것이며, EU 창립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역설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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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통일된 GMOs 표시 법안 하원에 재상정

 미국, GMOs식품 표시의 통일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하원에 재상정 

 � 3월 25일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식품의 표시와 관

련하여 통일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하원에 재상정되었음. 연방 수준에서 GMOs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주법화(州法化)를 진행하는 곳도 나오고 있음. 

- 단, 업계단체는 주마다에 상이한 규제가 도입되면 대응 비용도 증가하는 등 

금번 움직임에 환영하고 있음. 

 각 주(州)별 움직임, 업체 및 생산자에 부담 가중

 � 3월 25일, 공화당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의원(캔자스주(Kansas州))과 민주당 

조지 케네스 버터필드(George Kenneth Butterfield) 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州))은 GMOs 식품 표시 관련 통일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Safe and Accurate 

Food Labeling Act of 2015)을 제출했다고 밝혔음. 

- 두 의원은 2014년 4월 9일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바 있지만 심의되지 않아 같

은 내용의 법안을 재차 상정하였음. 

 �미국에서는 GMOs 표시 의무 부과가 메인주(Maine州,) 버몬트주(Vermont州), 코네티

컷주(Connecticut州) 등에서 주법화되었음. 

- 식품 업체와 농산물 생산자는 이러한 주(州) 독자적 움직임에 따라 주(州)별 

상이한 라벨 준비 비용 등으로 인하여 큰 부담을 안고 있음. 

 구체적 규제 법안 성립 후 검토

 �금번 법안은 GMOs 식품 표시에 관한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모든 권한을 미

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부여하고 있음. 

- 단,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법안이 성립한 후 검토한다고 함. 

- GMOs의 종류나 함유량 등 GMOs 표시를 해야 할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 업체와 생산자에게 얼마나 엄격한 규제가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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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현 단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음. 

 �법안에서는 비(非)GMOs (Non-GMOs)식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미국 농무부(USDA)의 인증을 생산자가 표시할 수 있는 구조 도입도 제안하고 있음. 

 업계단체, 환영 성명

 �금번 움직임과 관련하여 대형 업계단체인 미국농업인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AFBF)과 미국 식음료제조협회(Grocery Manufacturer Association, GMA)는 

환영하고 있음. 

 � AFBF는 각 주에서 주법화되면, GMOs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소비자에게는 알권리가 있고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 이상의 높은 금액으로 식품을 구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성명을 발표함. 

 �미국 식음료제조협회(GMA)는 과학에 근거를 둔 연방수준의 통일된 비(非)GMOs 

(Non-GMOs)와 GMOs의 표시 기준이 있다면, 미국의 50개주 어디에서나 통일 기준 

하에서 농산물 생산과 가공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도 일관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언급함. 

- 주법과 지방자치단체별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고, 비용부

담을 가중시켜 식품잡화 공급 망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함. 

※ 자료: JETRO(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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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AFTA 무역 파이프라인 운송 점유율 고조

그림 1  NAFTA 체결국 (캐나다와 멕시코)의 무역액 변화

단위: 억 달러

자료: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Transborder Freight Data, (http://transborder.bts.gov/transborder/)2015.02.

 USDOT, NAFTA 체결국과의 무역액 증가 발표 

 �미국 운수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의하면, 201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

와의 무역액(수출입)은 캐나다가 6,582억 달러(전년대비 3.8% 증가), 멕시코가 

5,345억 달러 (5.5% 증가)로 총 합계는 1조 1,927억 달러(4.5% 증가)이었음. 

- 운송수단별로는 트럭, 철도, 선박, 파이프라인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파이

프라인의 성장이 두드러졌지만, 주된 운송수단은 트럭으로 무역액의 약 60%

를 차지하였음.  

 NAFTA 무역액 5년 연속 확대

 �미국 운수부(3월18일 발표)에 의하면,1) 2014년 NAFTA 체결국(캐나다와 멕시코)과

 1) (http://www.rita.dot.gov/bts/press_releases/bts013_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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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역액은 전년대비 4.5% 증가하여 1조 1,927억 달러가 되었음. 금융위기에 따

른 저조 이후, 2010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였음<그림 1 참조>.

- 운송수단별 무역액은 트럭이 7,150억 달러(전년대비 4.5% 증가), 철도 

1,780억 달러(전년대비 1.5% 증가), 선박 1,040억 달러(전년대비 0.2% 증

가), 파이프라인 940억 달러(전년대비 12.5% 증가), 항공이 440억 달러(전

년대비 0.2% 감소)이었음. 

- 성장률이 가장 컸던 운송수단은 파이프라인으로 원유가격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역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무역액도 증가하였음. 

 �운송수단별 점유율은 트럭이 59.9%(전년대비 증감 없음), 철도 14.9%(0.5포인트 

감소), 선박 8.7%(0.4포인트 감소), 파이프라인 7.9%(0.6포인트 증가), 항공운송이 

3.7%(0.2포인트 감소)이었음. 

- 기록을 시작한 2004년과 비교하면, 점유율이 확대된 것은 파이프라인(2.5포인

트 증가)과 선박(2.2포인트 증가)이며, 트럭(3.7포인트 감소), 항공 (0.8포인트 

감소), 철도 (0.3포인트 감소)는 점유율이 감소되었음.

그림 2  운송수단별 점유율 (2014)

트럭 715억 달러

기타 58억 달러

항공 44억 달러

선박 

104억 달러 

파이프라인 

94억 달러

철도

178억 달러

자료: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Transborder Freight Data, (http://transborder.bts.gov/transborder/)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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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캐나다, 수출에서는 선박, 수입에서는 파이프라인 증가

 �캐나다와의 2014년 수출에서는 트럭이 65.6%를 차지하였고, 철도는 11.1%, 선박은 

5.7%를 차지하였음<그림 3 참조>. 

그림 3  미국-캐나다 무역액 2004년과 2014년 비교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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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Transborder Freight Data, (http://transborder.bts.gov/transborder/)2015.02.

- 적재물 상위품목을 살펴보면, 트럭은 ‘컴퓨터 관련 기계 및 부품’ (390억 달

러)과 ‘철도용 이외의 차량품’(373억 달러), 철도는 ‘철도용 이외의 차량

품’(111억 달러)과 ‘광물성 연료 등’(43억 달러), 선박은 ‘광물성 연료 등’(153

억 달러)과 ‘광석, 광재(鑛滓) 및 재(灰)’(11억 달러) 등이었음. 

- 2004년과 운송수단별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트럭은 6.2포인트 감소하였고, 

선박은 4.0포인트 증가하였음. 

 � 2014년 수입에서는 트럭이 43.1%, 파이프라인이 22.8%, 철도가 20.0%이었음. 적재

물의 상위품목을 살펴보면, 트럭은 ‘철도용 이외의 차량품’(296억 달러)와 ‘컴퓨터 

관련 기계 및 부품’(189억 달러)이었으며, 철도는 ‘철도용 이외의 차량품’(262억 달

러)과  ‘광물성 연료 등’(80억 달러)이었음. 

- 2004년과 운송수단별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트럭이 8.8포인트 감소, 파이

프라인은 8.4포인트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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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멕시코, 수출입 트럭 운송 압도적

 2014년 멕시코와의 수출에서는 트럭이 67.0%을 차지하였고, 철도 12.3%, 선박이  

11.3%를 차지하였음<그림 4 참조>. 

그림 4  미국-멕시코 무역액 2004년과 2014년 비교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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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Transborder Freight Data, (http://transborder.bts.gov/transborder/)2015.02.

- 적재물 상위품목을 살펴보면, 트럭이 ‘컴퓨터 관련 기계 및 부품’(370억 달

러), ‘전기기기 및 부품’(342억 달러), 철도가 ‘철도용 이외의 차량품’(66억 

달러), ‘컴퓨터 관련 기계 및 부품’(33억 달러), 선박이 ‘광물성 연료 등’(161

억 달러), ‘유기화학품’(44억 달러)이었음. 

- 2004년과 운송수단별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트럭은 4.6포인트 감소, 선박은 

4.5포인트 증가하였음. 

 2014년 수입에서는 트럭이 67.9%, 철도가 15.0%, 선박이 13.0%를 차지하였음. 

적재물 상위품목을 살펴보면, 트럭이 ‘전기기기 및 부품’(542억 달러), ‘컴퓨터 

관련 기계 및 부품’(394억 달러), 철도가 ‘철도용 이외의 차량품’(324억 달러), ‘컴

퓨터 관련 기계 및 부품’(42억 달러), 선박이 ‘광물성 연료 등’(292억 달러), ‘철도

용 이외의 차량품’(46억 달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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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과 운송수단별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선박이 2.9포인트 감소, 철도가 

2.0포인트 증가하였음.

※ 자료: USDOT(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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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O, 비옥한 토양은 식량 생산의 기반

 FAO, 식량 생산의 기반인 토양의 중요성 강조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3회 세계토양주간에 FAO 토지수자원부장(Moujahed Achouri)

은 비옥한 토양은 세계의 식량생산의 기반이며, 공공정책이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세계토양주간에는 78개국에서 지속가능한 토양관리와 토지의 통제에 대처하고 있

는 550명을 이상의 참가자가 결집하였음.  

 � FAO 토지수자원부장은 ‘토양은 식량영양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

임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

하며 토양자원에 대한 압력은 위기적인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고 부언함. 

- 토양은 식량생산의 95%를 지탱하고 있으며, 토양 속에는 지구상 다양한 생물

의 4분의 1 이상이 서식하고 있음을 강조함. 

- 또한 의약품 재료의 주요 공급원이며 탄소순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함. 

- 세계의 토양황폐화는 약 33%와 경보를 발하는 수준이며, 식량안전보장을 위

협하여 많은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함.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보다 비옥해진 토양에서 더욱 많은 

식량 생산이 가능해져 식량증산에 공헌하게 됨. 

 � FAO는 세계의 토양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가 연계하여 토양황폐화를 저감시키고 

이미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도록 호소함. 

 2015 세계 토양의 해

 �세계 토양의 해인 금년에 개최된 ‘세계토양주간 2015’는 평상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건강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는 토양의 장점에 대해 그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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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토양주간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토양문제를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호소하

고 있음. 

- 식량영양안전보장, 기후변화의 완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인류의 포

괄적인 요구에 따라야 한다면, 토양자원의 가치는 세계적 주목을 받아야 한

다고 언급함. 

※ 자료: FAO(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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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카르나타카주 농민 금융지원 등 중점 예산안

 인도 카르나타카주(Karnataka州), 주 의회에 2015년 예산안 제출

 � 3월 13일 카르나타카주 주지사겸 재무장관은 주(州) 의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국민회의파가 정권에 제출한 세 번째 예산안임. 

-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 농업 기반시설 정비 등 농업을 중점으로 한 정책을 내세웠음. 

- 주(州) 경제를 유지하는 주도(capital) 방갈로르(Bangalore)의 기반시설 정비, 주

변 공업단지 정비에도 계속 주력하기로 함. 

 농업부문, 예산총액의 16.2% 

 �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의 예산총액은 1조 4,253억 4,000만 루피아2)로, 

작년 당초 예산대비 3.3%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경상지출은 1조 1,545억 루피아, 

자본지출은 2,635억 루피아임. 

- 재정적자는 주내총생산(GSDP) 대비 2.75%로 부채총액은 GSDP 대비 24.56%

로 예상되고 있지만, 주(州)의 재정책임법에서 규정된 상한 내(25%)에 있음. 

 �농업관련 부문 예산은 2,304억 루피아로 작년 예산인 2,108억 루피아에 비하여 

9.3% 증가하였음. 

- 농업은 예산총액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점유율임. 농업관련 부문의 

주요 예산조치는 이하와 같음. 

  ① 농업분야의 발전 위하여 전문가를 지도자로 한 새로운 조직 ‘비전 그룹’

을 설립하고, 농업 기반시설 개선에 388억 루피아를 계상함. 

  ② 신(新)관개정책을 수립하고, 관개사업에 대하여 1,295억 6,000만 루피아를 계상함. 

  ③ 농협 경유 농업금융의 대출 금리를 30만 루피아 이하의 경우는 0으로 함. 

또한 30만∼100만 루피아의 대출 금리를 3%로 함. 

  ④ 농업인의 용이한 농업자재와 기계 조달을 위하여 278곳에 서비스센터를 설치함. 

 2) 한화로 약 24조 2,735억 4,020만 원(2015년 5월 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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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원예, 양어, 유기농업 등 발전에 208억 루피아를 계상함. 

  ⑥ 비다르, 웃타르칸나다, 탁신칸나다 지역에 새로운 농작물구입전용센터를 

설립하여 농업인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함. 

  ⑦ 극빈층에 대한 식량보조로 빈곤 라인 이하의 약 1,000만 가구에 대하여 

월 5kg의 곡류를 무료로 배포하는 계획을 계속 실시함. 식량보조금으

로서 212억 루피아를 계상함. 

 �서민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대부분의 부가가치세(VAT)를 그대로 두었음. 

- 주된 변경으로는 인도산 술에 적용되는 주세(酒税)를 일률 6∼20% 인상, 

디젤과 가솔린의 물품세를 1% 인상, 담배 제품의 부가가치세를 17%에서 

20%로 인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비롯한 교육 부문 강화에 약 2,010억 루피아를 계상함. 

- 단 교육에 대한 예산배분은 전년대비 약 5.7% 감소하였음. 

- 각 학교와 대학의 IT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 경제적으로 빈곤한 

학생에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와 PC를 제공하는 등 젊은 유권

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담고 있음. 

 방갈로르(Bangalore)의 기반시설 개발 주력

 �주경제의 약 30%을 차지하는 방갈로르(Bangalore)의 지역개발에 477억 루피아의 예

산을 계상함. 그 가운데 139억 루피아를 방갈로르(Bangalore) 시청이 실시하는 주요 

기반시설 정비에 할당함. 방갈로르(Bangalore) 개발의 주된 프로젝트는 이하와 같음. 

① 벨라리로드, 쟈야마하르로드, 바네르갓타로드, 바르루토르로드 등 교통정체

가 심각한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정체를 완화함. 

② 방갈로르(Bangalore) 주변 6곳에 쓰레기 처리시설(합계 처리능력 2,800톤)을 

건설하기 위하여 27억 루피아를 지출함. 

③ 1일당 5억 ℓ를 송수할 수 있는 신관수로와 방갈로르(Bangalore) 시내 7곳에

서 물 처리시설(처리능력은 합계 1일당 1억 5,000만 ℓ)을 건설함. 

④ 지하철(2011년 10월 일부 개업) 1단계 작업을 2015년 12월까지 완성하고, 2

단계의 토지수용을 시작함. 현 시점에서 1단계는 90% 완성되었음. 

 �이 외에 주정부는 공업화 추진을 위하여 툼쿠르(Tumkur)의 국가투자제조지구(NI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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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카르나타카주(Karnataka州) 경제 성장 동향

단위: 천만 루피아, %, 루피아

연도
주내총생산(GSDP)

1인당 GSDP
농업 공업 서비스업 합계

2005
34,284 54,716 95,277 184,277 30,138

9.9 8.4 12.0 10.5 9.2

2006
33,310 64,043 105,307 202,660 32,911

2.8 17.0 10.5 10.0 8.7

2007
37,431 70,983 119,788 228,202 35,776

12.4 10.8 13.8 12.6 11.3

2008
39,279 74,633 131,509 245,421 42,195

2.3 5.1 9.8 7.1 5.9

2009
39,837 73,542 134,211 247,590 42,286

4.1 △1.5 2.1 10.2 0.2

2010
46,279 80,547 145,895 272,721 46,091

16.2 9.5 8.7 34.4 9.0

2011
43,211 83,052 156,521 282,784 47,304

△6.6 3.1 7.3 3.7 2.6

2012
44,262 82,795 172,934 299,991 49,682

2.4 △0.3 10.5 6.1 5.0

2013
48,436 86,273 186,747 321,456 52,719

9.4 4.2 8.0 7.2 6.1

2014
50,636 90,031 203,439 344,106 55,898

4.5 4.4 8.9 7.0 6.0

  주: 하단은 전년도와 비교한 수치임.

자료: Government of Karnataka. 2014. Economic Survey Reports 2013-2014. Government of Karnataka.

프로젝트를 가속화되는 것, 방갈로르(Bangalore) 주변에 있는 항공산업전용 공업단

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공장의 건설과 기타 공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10억 루피아를 계상함. 

- 전력용량을 3,361MW 증대(그 중 태양발전용량은 1,000MW)하기 위하여 약 

1,287억 루피아를 계상하는 것 등 공업기반시설을 유지하는 계획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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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주(州) 경제 성장률은 7.0% 전망

 �예산안에 앞서 발표된 2014년판 카르나타카주 이코노믹 서베이(Economy Survey)

에 의하면, 주 경제는 IT 등 서비스 부문의 호조로 2014년 GSDP 성장률은 7.0%

로 예상하고 있음. 2013년의 7.2%에서 둔화될 전망임. 

 �이코노믹 서베이에 의하면, 2014년에는 카르나타카주의 약 90% 지역이 가뭄에 피

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이 4.5% 증가하였음(2013년 9.4% 증가). 

- 또한 공업부문은 4.4% 증가(2013년 4.2% 증가), 서비스 부문은 8.9% 증가

(2013년 8.0% 증가)할 전망임. 

- GSDP에서 차지하는 각 부문의 점유율은 농업이 14.7%(2014년 15.1%), 공업은  

26.2%(2014년 26.8%), 서비스는 59.1%(2014년 58.1%)를 차지하였음. 

- 2014년 1인당 GSDP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5만 5,898루피아였음. 

※ 자료: JETRO(2015.04.21)



해외 농업 ․ 농정 동향

224 | 2015. 5.

 베트남, 농업투자 시 토지취득·유통 등 과제

 베트남, 농업분야 외국투자 유치에 주력

 �최근 베트남 정부는 근대화와 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업 발전, 안전 및 고품질 농

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고조 등에 부응하고자 농업분야에 대한 외국투자 촉

진에 주력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농업분야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를 정비하고 있음. 

- 법인세는 2015년 1월부터 농수산분야의 재배, 가축사육, 양식, 가공 및 

식림사업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율을 15%로 하고 있음(표준세율 22%, 

법률 71/2014/QH13). 

-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이나 특별히 곤란에 처해있는 지역

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유리한 감면세 조치도 적용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도 2015년 1월부터는 비료, 농업기계, 사료에 대한 세율이 5%에서 

비과세로 전환되었음. 

- 2013년 12월 공포된 정령 ‘210/2013/NQ-CP’에서 규정하는 농업 특별우대 

업종으로 인정되면, 업종과 진출할 지역에 따라 토지임차료의 감면이나 

종업원용 사택용지임차료의 면제, 전시회 출전 시 보조금 지급 등 우대도 

받을 수 있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1년 내내 냉량한 고원기후로 알려진 람동성(Tỉnh Lâm 

Đồng)과 최대 곡창지대인 메콩 델타지역, 북부의 선라성(Sơn La Province) 등에 

농업관계자가 진출하였음. 

 토지취득 시 개정 투자법 운용에 주의 필요

 �외국기업이 투자 안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에서 

임대(토지사용권)하게 하여 임차료를 지불하게 됨. 

- 임차료는 매년 지불 혹은 전 기간분 일괄 지불 중 선택해야 함(토지법 제56조). 

- 총리가 결정하는 대형안건을 제외하고, 토지의 임차결정권은 각 성의 인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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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임차 기간은 최장 50년임(토지법 제59조, 제126조). 성 

수준의 안건 신청 절차는 이하와 같음. 

  ① 진출 후보지에 관한 허가 취득(토지합의 신청)을 각 성 계획투자국에 신청

(공업단지진출의 경우, 본 신청은 생략). 

  ② 투자 프로젝트 신청 및 회사 설립 신청을 각 성 계획투자국(공업단지진출

의 경우 공업단지관리위원회)에 신청.

  ③ 후보지 취득에 관한 수속을 각 성 자원절약환경국에 신청. 

 �상기 ②와 관련하여 2015년 7월부터 개정 투자법·기업법이 시행됨. 현행법에서는 

투자 증명서 취득으로 충족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투자 등록 증명서와 기업등기 

증명서 등 두 개의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상기 ③과 관련하여 기존 토지사용권자의 퇴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비교적 단

기간에 수속이 완료됨. 

- 예를 들어, 람동성의 경우 20일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퇴거가 있을 경우, 퇴거 배상·보조·이주 계획 책정 및 기존의 토지사용

권자에 대한 배상금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됨. 

- 퇴거 수속의 실시 조직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는 성 인민위원회가 그 책임

을 지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뿐, 구체적인 체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성 인

민위원회에 확인이 필요함. 

 �퇴거 대상에 지불되는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

닌 성 인민위원회에서 지불되지만, 인민위원회 측에서 원금 확보 목적으로 배상금

의 선불에 대한 협력이 요청되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선불금은 토지임차료로 상쇄되지만,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당지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계 농업관계자로부터 보고되고 있으며 자금 융통 등과 관

련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함. 

- 또한 배상금 선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해당 성 

인민위원회에 사전확인도 필요함. 

 �토지취득과 관련하여서는 베트남 농업자체의 문제도 얽혀있음. 

- 베트남에서는 법령에 의한 농지사용권의 제한과 상속에 의한 분배 등으로 농

가 1호당 경작면적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음. 특히 북부를 중심으로 각 농가가 



해외 농업 ․ 농정 동향

226 | 2015. 5.

보유한 농지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외국투자가가 일정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관계

자가 늘어나 조정에 난항을 겪는 요인이 됨. 

- 이러한 토지 문제와 관련하여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 사정에 밝지 않은 외국

투자가가 직접 나서는 것은 큰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진출할 지역의 인민

위원회나 그 고장에 네트워크를 가진 제휴처 등 그 고장의 지역민과의 협력

이 필요함. 

 농업자재 조달 및 유통 등 개선의 여지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게는 토지취득 이외에도 몇 가지 과제가 지적되고 있음. 

- 예를 들어, 기후나 토양, 작물에 발생하는 병 등 본국과의 자연환경 차이는 

물론 농업인재의 자질 면에서도 향상의 여지가 있음. 

 �베트남에서 농업자재 조달 시 농협과 같은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자금력이 부족

한 농가가 직접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낮은 품질로 요구하는 수준에

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출하 시 고품질 작물을 수확하여도 도로 기반시설과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미정비 등으로 유통 단계에서 부패 가능성도 문제가 됨. 

- 토지취득에서 지적한 사항에서와 같이 농지가 소규모로 기계화가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점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신품종 도입 시 식물검역 면에서의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 많은 과제가 부각되고 있음. 

- 향후, 이러한 과제가 조금씩 해결되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가 확대

된다면, 관련 서비스 분야 등으로의 진출도 기대됨.

- 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베트남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 자료: JETRO(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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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로 농업 영향

 네덜란드,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손실 우려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Wageningen University)은 EU-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

정체결에 따른 네덜란드 농업부문 전망을 발표함.

- EU-남미공동시장 교역 시 EU는 제조업 부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브라질, 아르

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아메리카 국가는 농업부문에 비교우위가 있음.

 �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이 양측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EU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클 것으로 전망됨. 

- 무역자유화 시나리오에 따른 정량분석 결과, EU 육류부문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가금류 부문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됨.

 네덜란드, 고품질 농산물과 유제품 부문 긍정적 전망

 �농산물 공급 경쟁력을 가진 남미공동시장은 EU시장의 증가하는 농산물 수요를 

흡수하고 EU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고품질 농산물의 경우, 

여전히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네덜란드의 고품질 신선 육류부문 또한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남미공동시장의 육류수입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됨.

 �네덜란드는 남미공동시장으로의 네덜란드산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수입증

가에 따른 이익으로 유럽시장에서 주요 수출국 지위가 강화될 전망임.

- 네덜란드산 과일과 채소 부문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네덜란드 유제품 부문은 수출승인 시 필요한 복잡한 절차가 완화되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남미공동시장의 유제품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유제품 수입 수요가 급

증하고 있으며, 향후 유제품 부문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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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 완화 조치 논의 필요

 �현재 비관세장벽 및 교역마찰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하여 수출 기회가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무역협상 시, 비용감소를 중점으로 하여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 논의

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비관세관련 규정과 기준을 재도입하고, 검사·인증·감시를 통한 적합성 평가 

등 관련 활동 등을 촉진시킴으로써 비효율적으로 발생하는 무역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방어적 이해관계 충돌

 �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양측 비교열위산업에서 개방에 대한 방어

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 

- EU는 농업부문에서, 남미공동시장은 제조·투자·정부조달부문에서 방어적 이

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 

- 양측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단기간  ‘완전히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이루어지

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의 신속한 진전 필요 

 �최근 핀란드 국제문제연구소(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FIIA)보고서에 

따르면, 남미시장에서 중국은 EU대체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지금이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골든타임(Golden Time)”

이라고 강조함.  

-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EU-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의 협상안 교환이 아직 이루

어지지 않았다며 EU 회원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4.10)

자료 작성: 이혜은 전문연구원, 홍예선 연구조원, 박지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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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오세아니아

□ 러시아, 유기농 식품 수요 증가  

▪2014년 EU국가의 식품 수입제재로 인하여 러시아 시장 내 식품공급 부족현상이 

식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짐.

* 덴마크, 유기농 농업 확대 계획 발표 
* 독일, 온라인 식품시장 성장 가속화 
* EU, 우유생산쿼터제 폐지 
* 프랑스, 휴대용 할랄테스터기 출시 
* 프랑스, 글루텐 프리식품 수요 증가 
* 독일, EU 공동농업정책(CAP) 실시 현황
* 모잠비크, 농업 재개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EU/아프리카

* 러시아, 유기농 식품 수요 증가  
* 일본, 기능성표시 식품제도 시행 
*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안내 책자 발간
* 일본, 강화된 식품안전인증기준 발표
* 일본, 스마트 농업시장 확대 전망  
* 태국, 식품진흥정책 중심의 경제 발전 계획 발표 
* 필리핀, EFTA와 FTA 추진으로 농업에 긍정적 성과 기대

아시아

미국

* 미국, 급성장하는 유기농시장 

세계 농업 브리핑 (2015. 5)1)

3)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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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농축업 생산을 장려

하고 있음. 

▪최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러시아 유기농 식품 시장규모가 3

년 동안 20% 성장함. 

- 미국 농무부(USDA) 산하기구인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e Service)에 따르

면 2014년 러시아 유기농 식품 시장규모는 1억 5,000만 달러임.

▪식품제재 이후 2015년 3월 현재 친환경식품시장 내 수입산 식품 점유율은 

현저한 감소를 보임.

- 러시아 유기농조합(Organic Corporation) 대표에 따르면, 식품제재 이전 러

시아 친환경 식품시장의 수입산 식품 점유율은 95%임.

- 러시아의 식품수입 제재 이후 급격히 부족해진 공급 수요를 채우기 위한 러

시아의 국내 농업 활성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외투자와 정부지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러시아 유기농시장의 잠재적 가치는 현재 3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음.

- 아직까지 러시아는 대내적으로 친환경, 유기농 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없으며, 자격증 취득 시 복잡한 절차는 해외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음.

- 2015년 현재 러시아 하원에서 개정 중인 유기농업 관련 법안이 통과된

다면 유기농식품에 대한 명확한 국가 규격 및 기준의 체계화,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제품 생산이 확대되어 해외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4.07)

□ 일본, 기능성표시 식품제도 시행 

▪일본 소비자청은 4월 1일부터 식품 전반에 대하여 건강효능을 표기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표시 제도를 시행함.

- 이전에는 건강효능을 표기할 수 있는 식품을 특정 보건용 식품 및 영양 기능식

품으로 제한하였으나 금번 기능성표시 식품제도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강식

품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 

▪일본 건강식품시장은 고령화에 따른 활동적 고령자 증가로 미용 및 노화방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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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 관련 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의 건강식품 및 녹즙이나 음료수 등 

일반 식품 형태제품 위주의 성장이 기대되며 관절용 글루코사민, 오메가 지방산, 

식물 발효 엑기스 등의 제품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한국 건강식품 및 일반 식품의 건강효능을 직접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

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건강기능 홍보를 통하여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4.07)

□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안내 책자 발간

▪일본 소비자청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제도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발간함.

- 일본 소비자청에 따르면 기능성표시식품제도는 소비자에게 주체적이고 합리적

인 상품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 안내 책자를 통하여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소개하고 식품관련 사업자에게 정

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함.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안내 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의 배경 

- 새로운 제도의 특징

- 기능성표시식품의 분류

- 기능성표시식품을 판매 신고 절차

- 기능성표시식품 판매 사업자의 책임

- 기능성 평가 방법

▪과거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은 국가가 개별적으로 허가한 특정보건용

식품과 국가 기준에 적합한 영양기능식품으로 한정되었음.

- 그러나 새로운 기능성표시식품제도의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식품표시기준을 바탕

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소비자청에 신고할 경

우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음. 

▪기능성표시식품제도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

항을 표시하는 제도로 신고자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이 부과됨. 

- 과학적 근거와 표시내용의 적합성에 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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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의 내용 및 설명에 관한 책임 

- 건강피해사례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책임 

- 지적재산권에 관한 책임 등

▪기능성 평가 시 과학적인 근거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최종제품을 사용한 

임상시험과 문헌고찰이 있음.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04.24) 

□ 일본, 강화된 식품안전인증기준 발표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6년까지 식품안전인증제도를 식품안전국제조직인 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의 승인기준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함. 

▪일본의 기존 농업 생산공정관리제도인 JGAP(Japan Good Agricultural Practice)는 인

증취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물과 비료의 안전성, 수확에서 출하과정까지

의 위생관리시스템 등을 조사하여 인증을 부여함.  

- 동 제도의 승인기준은 GFSI보다 낮은 수준이며 세계시장에서 인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금번 제도개정을 통하여 GFSI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용 인증 제도를 새롭게 

만들 방침임.

▪특히 인증획득을 위한 심사수준이 강화될 예정임.

- 세부 내용으로는 ISO공업규격을 심사하고 있는 ‘일본 적합성인정협회’가 실사

기관을 감사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심사기간을 2배 연장하며 심사담당자를 농

학부 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한정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또한 필요한 경우 물·비료의 방사능 수치측정을 포함시켜 일본산 농식품의 안전

성 인증기준을 강화할 계획임.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 식품안전성문제가 발생하면서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

- 강화되는 일본정부의 식품위생인증기준과 소비경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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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마트 농업시장 확대 전망  

▪일본은 고령화 사회 대비와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관리

하는 것을 의미함.

- 스마트 농업은 농산물 품질 향상, 생산비용 절감,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아베 정부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현재 약 4,500억 엔의 농산물 수

출액을 2020년 1조 엔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농림수산성은 스마트 농업이란 로봇 및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 작물을 효율적

으로 생산하는 새로운 농업이라고 정의하고, 5대 지원 분야를 발표함. 

- 대규모 생산: GPS 자동주행시스템 도입과 농기계의 야간 및 자동 작동을 통하여 

대규모 생산을 실현함.

- 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하여 상황별 시나리오에 맞

춤 대응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실현함.

- 고위험·노동기반 작업의 자동화 실현: 로봇 및 원격제어시스템을 활용하여 노

동력 투입 및 위험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함. 

- 여성 및 청년 등의 농업 참여 확대: 농업기술 데이터시스템 및 농업기계장치 도입을 

통하여 여성 및 청년의 농업 참여를 지원함.  

- 소비자 신뢰도 향상: 식품정보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관련 

상세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야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스마트 농업시장은 2013년 대비 2020년 3.6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정밀농업시장은 3차원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물 품질, 농지 정보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판매지원 솔루션 시장은 기상정보 및 수확 및 수요정보 데이터를 분석함으

로써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경영지원 솔루션 시장은 향후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와 제휴하여 농가 여신

관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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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식품진흥정책 중심의 경제 발전 계획 발표 

▪태국 상무부는 경제성장 강화와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활용한 국제무역 확대를 위해 2015년 국가경제발전계획 목표를 발표함.

- 정책 전략은 신생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세계 시장으로 무역, 투자,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함임.

▪특히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태국 식품 세계화와 유기농업 개발을 

촉진하고 할랄(Halal)식품 수출을 확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가공 농식품 기술개발 지원을 장려하고, 태국 레스토랑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할랄(Halal)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 마케팅 강화, 국제 박람회 참가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태국은 전체 식품의 25%를 할랄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무슬림을 겨냥하여 태국 할랄 식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음.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2015.04.09) 

□ 필리핀, EFTA와 FTA 추진으로 농업에 긍정적 성과 기대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 필리핀은 마카티에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

웨이, 스위스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국가들

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함. 

▪필리핀개발연구기구(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PIDS)에 따르면 이

번 FTA는 필리핀 농업에 있어 긍정적이며 제한적인 영향만을 줄 것으로 분석됨.

- 필리핀은 농업분야가 전체 고용의 3분의 1 이상으로 의존도가 높음. 

- 특히 빈곤층의 비율이 비농업 가계에서는 20%미만에 불과하지만 농업 

가계에서는 40%를 차지함.

※ 자료: 한국무역협회(2015.04.17) 



세계농업 제177호 | 237

 2. 아메리카 

□ 미국, 급성장하는 유기농시장 

▪미국 유기농무역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는 국내 유기농제품의 2014년 총 

매출이 전년대비 11.3% 상승하였으며, 유기농 시장의 규모는 391억 달러로 

확대되었다고 발표함.

- 1997년 미국 유기농식품시장 규모는 전체 식품시장의 1%이하인 34억 달러

이었으나, 최근 급성장하여 식품시장의 5%를 차지하고 있음. 

▪일부 유기농제품의 경우 급격한 수요증가로 인하여 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블룸버그통신(Bloomberg)에 따르면 월마트, 맥도날드 등 미국의 주요 슈퍼마켓 

및 외식업체들이 유기농제품 사용을 확대하자 유기농 우유, 계란 등의 부족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함.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시

장은 지난 5년간 24.5% 성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5% 성장률과 128

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다고 함.

▪2014년 7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미국 농무부 및 무역대표부에 의하여 양국의 유

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이 발효됨.

- 이에 따라 자국에서 유기제품으로 인증 받은 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별도의 인증 없이 ‘유기(Organic)’로 표시하여 수·출입 할 수 있게 됨.

▪미국 유기농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제너럴밀즈(General Mills), 켈로그(Kellogg), 

코카콜라(Coca-Cola)등 미국의 대형 식품기업들도 유기농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대형 식품기업들의 진입과 기존 유기농 업체들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유

기농 시장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유기농 열풍이 식품시장을 넘어 의류 및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

- 비식품 유기농 시장은 2014년 전년대비 14% 성장하였으며, 6년 만에 32억 달

러의 최고 매출액을 달성함.

- 특히 섬유 및 의류,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서 유기농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원

료를 사용하는 제품개발을 통하여 미국 유기농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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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럽/아프리카

□ 덴마크, 유기농 농업 확대 계획 발표 

▪덴마크 정부는 2020년까지 유기농 경작지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유기농 시장 확대 계획을 발표함. 

- 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기농식품 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임.

▪유럽의 유기농 시장 규모는 지난 10여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반면 유기농 경

작지 규모는 2배 증가한 수준임.

- 유럽의회는 유기농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분별

한 수입을 제한하고자 유기농 식품 수입 규제 계획을 수립해 2017년부터 발

효할 계획임.

▪우리나라와 EU는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한국 유기

농 식품 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계속하여 유럽 국가의 수입 규제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2015.04.10)

□ 독일, 온라인 식품시장 성장 가속화 

▪독일 KPMG의 ‘Consumer Barometers(소비자 지표)’ 에 따르면 독일에서 인터

넷 식료품 주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본격화된 온라인 식료품 사업으로 신개념 온라인 식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식료품 산업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

▪현재 독일 57개 도시에서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주문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Rewe의 경우 2015년 온라인 매출액이 전년 대비 4배로 증가했으며, 향후 독일 

소비자들의 온라인 주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독일 식료품 산업 진출은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이지만 온라인 식

료품 사업 확대로 우리나라 식료품 수출 증가 가능성이 커질 전망임.

▪따라서 ‘건강한 음식’으로 인식되는 한국 식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한국 고유의 

맛을 살린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이 필요함.

- 독일 1인 가구 증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에 따른 차별화된 판매 전

략과 홍보가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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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우유생산쿼터제 폐지 

▪1984년에 도입된 이후 30년간 시행되어 온 EU 우유생산쿼터제가 2015년 3월 31일 

부터 전면 폐지되면서 EU 유제품 생산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EU 우유생산쿼터제는 유제품 소비량 대비 과잉생산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하

여 도입되었으며 우유생산쿼터제 도입 이후 버터, 우유 등 유제품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음.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

나 우유생산쿼터제로 인하여 생산량이 제한되자, 증가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

지 못하였다고 함. 

- 이에 낙농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우유생산

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힘.

▪우유생산쿼터제 폐지로 향후 유럽산 유제품의 수출은 연간 2.1% 수준으로 성장

할 전망임.

-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내 유제품 수입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금번 우유생산쿼터제 폐지가 역내 유제품 생산량 증가뿐만 아니라 일자

리 창출과 농촌지역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반면 유럽 낙농관계자들은 우유생산쿼터제 폐지로 인하여 시장경쟁이 

과열되고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소규모 낙농업자는 더욱 불리해지고 결국 대규모 

낙농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

▪국내시장의 유럽산 유제품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0~2014년 간 한국으로의 유제품 수출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힘.

▪EU는 우유생산쿼터제 폐지로 인하여 유제품 생산량이 확대되고 아시아 시장을 

중점으로 하는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 따라서 유럽산 유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기 위하여 국산제품의 소비확

대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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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휴대용 할랄테스터기 출시 

▪2014년 10월, 프랑스 기업 Capital Biotech는 무슬림 식품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DIY 할랄테스터기를 출시함.

-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8% 수준인 500만 무슬림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프랑

스 거주 무슬림인 중 60%가 할랄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임. 

▪할랄테스터기는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약품에 포함된 돼지고기 또는 알코올 

성분을 측정할 수 있음.

- 테스터기는 임신테스터기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익히거나 가공된 돼

지고기나 피 또는 비계 등도 구분하여 측정이 가능함. 

▪할랄테스터기는 프랑스인(Jean-Francois Julien)과 알제리인(Abderrahmane Chaoui)이 

유럽 전역을 강타한 말고기 파동(2013년 말고기를 쇠고기로 속여 판매한 사건) 

등 식품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안한 아이디어로 개발된 제품임.

- 할랄테스터기는 현재 6.90유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공식판매 전 1

만개가 사전 주문이 되어 화제가 되었음.

- Capital Biotech는 이 외에도 글루텐 프리, 우유 등을 감지할 수 있는 테스터

기를 개발 중에 있음.

▪유럽 내에서 식품생산업자들의 잘못된 식품표시문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당

국은 식품표시제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신은 높은 수준임.

- 현재 한국에서도 할랄식품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있으므로 

함유성분 및 표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4.28)

□ 프랑스, 글루텐 프리식품 수요 증가 

▪프랑스에서 글루텐 프리(Gluten Free)식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음.

- 프랑스 시장조사기관( Xerfi-France)에 따르면, 글루텐 프리 식품 매출액은 

4,000만 유로로 전년대비 40% 증가함. 

▪글루텐(Gluten)은 밀가루 식품에 함유된 불용성 단백질 성분임. 

- 글루텐은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위와 장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프랑스 소비자들은 글루텐 프리식품을 건강식품 또는 다이어트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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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텐 프리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됨에도 불구

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식품업계가 조리용 식품에서 주류 시장까지 다양한 글루텐 프리식품 개발과 판매

를 주도하고 있음. 

- 식품업체(Fleury Michon)는 밀가루 대신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옥수수 

전분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여 병원과 진료소에 납품하고 있음. 

- 식품유통매장 까르푸(Carrefour)는 냉동식품 생산업체와 제휴하여 글루텐 프리 

냉동식품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고 있음. 

- 맥주 생산업체(Castelain, Britt)는 글루텐 프리 맥주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전 세계 글루텐 프리 식품의 총 매출액이 약 30억 유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되어 글루텐 프리식품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주목되고 있음. 

-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글루텐 프리식품은 202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기업은 글루텐 프리식품의 대표적인 식재료 중 하나인 쌀을 이용한 제

품개발을 통하여 프랑스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5.07)

□ 독일, EU 공동농업정책(CAP) 실시 현황

▪독일은 연방정부와의 협의 및 중재를 바탕으로 하여 각 주(Land)마다 공동

농업정책(CAP)을 일부 적용하여 실시함

- 농경지 면적은 주정부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 상이함.

▪독일은 생산비연계직불제(decoupled payments)를 선택하여 주정부 기준에 

적합한 농가 지원을 실행함.

- 현재 지원 금액은 동일하지만 상세 지원 방식과 내용은 주정부 별로 상이함. 

▪2014년부터 재분배직불제(보조금 가산)를 실시하고 있음.

- 중소농가의 경작지 중 최초 30ha에 대하여 1ha당 50유로의 보조금을 가산

하며, 46ha까지 1ha당 30유로 보조금을 가산함. 

- EU 공동농업정책 제1축에 해당하는 예산 중 7%를 위와 같은 일정한 기준

의 최초 ha에 대한 지원방식을 통해 재분배직불제에 할당함.

▪제2축: 제1축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을 제2축으로 이전시켜 목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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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사슴 등 반추동물 사육과 유기농업 및 다양한 농업환경조치를 지원

함으로써 제2축의 환경관리(Greening)예산을 보완함.

- 환경관리 및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살충제 및 비육제 사용을 통한 농지 

경작 가능성을 평가함.

- 또한 EU집행위원회에 콩과 다단백질 식물에 대한 자연보호구역 전환비율 

증대를 요청함.

▪독일의 EU 공동농업정책 현황을 통해 2020년 실행 예정인 신규 계획을 예

측할 수 있음. 

- 2020년 이후부터 지역특성에 따른 상황별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1축과 

제2축이 통합되어 지역별 맞춤 지원 및 생산비연계직불제를 강화할 예정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04.27)

□ 모잠비크, 농업 재개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모잠비크 농업은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지역별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며, 주요 작물은 옥수수, 카사

바(Cassava), 수수, 기장, 쌀, 콩, 땅콩, 고구마 등임.

- 대표적인 주식은 카사바, 옥수수, 쌀임. 카사바는 국내 생산량으로 수요 충족이 

가능하지만 옥수수와 쌀은 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하고 있음. 

▪특히 옥수수는 2013년 대비 2014년 총 수입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의 85% 이상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함. 

- 또한 2010년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토마토, 양파, 감자 등 채소 

수입은 연평균 25% 이상 증가하는 추세임. 

▪모잠비크 농업은 농업기술개발, 농업정책 및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생산이 부진함.

- 현재 전체 경작지 10%만이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 종사자 97%는 트

랙터, 비료,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강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중·북부 지방의 소농들은 판매시장 접근의 어려움

으로 옥수수, 카사바 등 자급용 재배에만 집중하고 있음.

▪모잠비크 정부는 농업 재개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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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슈넛은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모잠비크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으

나, 내전 이후 공장 국유화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쇠퇴함. 

- 현재 정부는 재정지원 확대 및 기계화 공정 도입을 추진하며 캐슈넛 수출산업 

복구를 시도하고 있음.

▪최근 바나나, 사탕수수의 생산과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

- 연간 수출액 7,000만 달러를 달성한 바나나는 최근 맞춤 품종개량과 생산설비 

구축을 통하여 생산증대 및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 주요 수출국은 에콰도르, 벨기에, 필리핀, 미국 등이며 최근 포르투갈, 영국 등 

유럽시장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 세계 설탕소비량 증가와 국내 설탕소비량 증가로 사탕수수 수확량 대부분

은 설탕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고 있으며, 사탕수수와 관련한 외국인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모잠비크 소농들과 협력한 민간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네덜란드 농업개발무역회사(DADTCO)는 카사바를 이용한 빵, 분말, 맥주 

생산을 위하여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모잠비크 투자청은 국내농업개발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쌀·사탕수수·캐슈

넛·열대과일·레몬 프로젝트와 바이오에탄올 프로젝트를 통하여 외국인투

자를 장려하고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05.08)

자료 작성: 이혜은 전문연구원, 홍예선 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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